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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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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개요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과 고용 형태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교육의 대상과 목적, 내용과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같은 직업계고도 예외일 수 없다. 

직업계고에서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고, 직무 환경 변화에 따라 고졸 근로자

들이 수행해 오던 업무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어 직업계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업계고 교육이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업계고 교육과

정의 운영 현황과 실태 진단 및 미래지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직업계고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 주요 국가들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및 직업교육과정 동향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현장 인식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실행 과제 제안이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현장 인식 분석

주요국 
직업교육과정 

동향 및 사례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제안 

문헌 분석     

주요국 동향 및 사례 분석 

통계‧행정 자료 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 

워킹 그룹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회의    

< 연구 내용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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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내용들은 문헌 분석, 주요국 동향 및 사례 분석, 통계‧행정 자료 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 워킹 그룹,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 연구 추진 절차 >

2. 연구 주요 결과: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고, 장기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와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즉 “우리는 

왜 국가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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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 틀 안에서 초‧
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 및 학습자의 진로 경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둘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사회 이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비추어 볼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의미만을 

강조하기보다 순환적 관점에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 ]

그렇다면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갈 것인가? 즉 “국가 수준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키워드를 

제안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학생,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어

야 하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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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 미래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향점 ]

이러한 지향점들은 각각의 축을 구성되지만, 동시에 작동할 때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증폭되고 직업계고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해야 한다.

나.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여러 현안과 문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할 때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을 제안

하였다.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관련된 여러 현안과 문제 상황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현재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개발‧고시하기 위해서 4가지의 개선 

방향과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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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체계 개편’,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 도입’, ‘전문 교과 교육

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 설정’을 제안하였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

 

둘째,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지역산업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제 구축’, ‘과목별 기본 학점 체계화와 적용 유연화’, ‘산업수요 맞춤

형고와 특성화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성격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적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정합성 강화’,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내용 체계의 

위계성‧계통성 강화’, ‘전공 이수 기준, 진로 경로 등 학습자의 다양한 이수 모델 제시’를 

제안하였다.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 구축 및 사전 연구 

수행’,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및 전문가 확보’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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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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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Exploratory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the Improving Future-Focuse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1. Research Overvie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education are 

shifting due to long-term demographic changes driven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ndustrial restructuring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volving employment patterns. These shifts demand effective 

responses across all facets of education–target groups, objectives, content, and 

methods - and the 2022 Revised Curriculum represents such a response.

Vocational high schools, including specialized and industry-demand-tailored 

institutions, are no exception. They face real challenges in enrolling new 

students, while many tasks once performed by high school graduates are now 

being automated, profoundly affecting vocational education. To meet these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reby, strengthen the substance of vocational 

train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operation and identify 

directions for improving a future-oriente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For this research purpose, the current status of NCS-ba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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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s was analyzed and diagnosed,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at the high school level in major countries was 

analyzed, the trends of vocational education courses at the high school level 

wer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operation was develope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future-oriente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 proposal of implementation tasks 

were proposed. These topics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data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s (FGI), working groups, Delphi surveys of experts, and 

expert advisory councils.

The study commenced with a review of precedent research and overseas 

cases, proceeded to an analysis of current curriculum operations i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derived a proposed curriculum development framework for 

the same. Based on these findings, strategic directions and tasks were 

formulated for the future.

2. Main Research Results: Future-Oriente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Improvement Directions and Tasks

A. Meaning and Orientation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To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for a future-oriente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such curricula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and explored long-term strategic goals. The 

synthesized meanings and orientations are as follows.

1) What does the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signify in the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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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National Curriculum, the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has the 

following three meanings.

   * Educational Significance: Provides diversity and extensibility within the 

secondary education framework by offering learner-tailored pathways

   * Economic Significance: Strengthen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cultivating talent aligned with industry needs and facilitating employment 

linkages

   * Social Significance: Utilizes regional resources to deliver community 

-based education and support social mobility

Figure. Meaning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in the National Curriculum

A balanced, integrative approach - rather than emphasizing any single aspect 

- is essential, given the profound impact o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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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should the future national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achieve?

This study proposes three key orientations.

   * Adaptability: Flexibly respond to social and industrial changes

   * Diversity: Be implementable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student, 

schoo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Balance: Equally cultivate holistic growth and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entering the professional world

Figure. Future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orientation

When these axes operate in concert, they amplify the educational,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the curriculum and reinforce its public nature and 

sustainability. A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is also critical for sust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in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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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rovement Directions and Tasks

Based on the diagnosis of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four improvement 

directions and corresponding tasks are recommended for future curriculum 

development and proclamation.

1) Curriculum Adaptation to Social and Industrial Changes

   * Revise the NCS-based industrial demand linkage system

   * Introduce universal vocational foundation and project-based courses

   * Establish revision cycles and criteria for specialized subject curricula

2) Supporting Regional and School Diversity

   * Build the Reg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approval system based 

on local industries

   * Systematize fundamental credit frameworks for each subject and allow 

flexible application

   * Differentiate curricula characteristics for specialized and industry- 

demand-tailored high schools

3) Balanced Curriculum for Learner Growth and Career Entry

   * Strengthen alignment between general seconda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a

   * Improve documentation structures for specialized subjects and enhance 

hierarchical consistency

   * Offer varied completion models that consider specialty credit 

requirements and learner pathways

4) Participatory Governance-Based Curriculum

   * Construct multi-stakeholder participatory governance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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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 a curriculum development roadmap with pre-research activities

   * Enhance linkage between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a and teacher 

qualification frameworks, and secure exper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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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노동

시장에서 고용 형태 변화 등 직업계고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30년에 2020년 대비 초등학생은 41.5%, 대학생은 22.3%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신산업‧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일하는 방식, 구성원들과의 협력 방식, 업무 시간 등 일자리에서 종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윤형한 외, 2020).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프리

랜서,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있고, 직업 전환의 주기는 짧아지고, 직무 

전환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은 교육 대상과 목적, 내용과 방법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교육부, 2022b: 4)을 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밀접하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계고도 예외일 수 없다. 직업계고에서는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



4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화되는 상황에서 고졸 근로자들이 수행해 오던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어 

직무 환경 변화는 초‧중등 교육 중 특히 직업계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박동열 외

(2021: 3)는 직업계고 교육은 “학생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 즉 효율성 중심 교육에서 일-학습-삶이 연계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교육의 인간상,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수업 방식, 교육 거버넌스 등 직업계고 교육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박동열 외, 2021: 머리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수정 외

(2021:3)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등 직업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하는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교육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양성과 공급이라는 직업교육의 

본래 역할이 강조되는 동시에 배출 인력의 질적 수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한 기술과 기능 습득을 넘어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적 사고능력, 

대인관계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 전이 가능성이 높은 역량이 직업교육의 내용과 방법

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수정 외(2021)는 이러한 환경 변화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이수정 외, 2021: 79)

고 하였다. 이처럼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직업계고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는 

직업계고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체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학생 맞춤형 직업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업계고 교육의 핵심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은, 2013년 정부가 

NCS와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교와 훈련기관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은 배출된 인력을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관계부처 합동, 2013.

5. 28.)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장‧취업 중심 직업교육 강화 계획(고용노동부‧교육부 

보도자료, 2014.12.18.)에 따라 직업계고에 도입되었다. 당시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 검정 

기준이 산업현장과 불일치하여 학생과 기업 등 교육훈련 수요자의 불만, 자격의 통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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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로 인한 인력 활용의 어려움,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로 인한 중복 투자 문제 등

(주인중 외, 2010: 21)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장명희 외, 2010: 38-39; 장명희 외, 2013: 요약).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2016년 신입생부터 도입하였으며, 2018년에 모든 직업계고 

학생에게 전면 적용하였다(김지영 외, 2021b: 4). NCS기반 교육과정의 핵심은 일-교육-

자격이 연계된 체계적인 직무능력 중심 교육이고, 이를 위해 직업계고에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이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정부 주도로 짧은 기간 내에 

교과서 개발, 교원 연수, 장비 및 시설 구축, 관련 제도 보완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선 교사

들은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겪었다(김지영, 2017: 32-33). 이렇게 NCS기반 교육과정이 

직업계고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

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한계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의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과 실태 진단 및 미래지향적인 직업계고 교육

과정 개선 방향 탐색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직업계고 전문 교과 선택과목 

편성‧운영‧이수 실태, 과목별 NCS 연계 수준 등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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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요 국가들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및 직업교육과정 동향을 분석한다.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 동향과 교과 체계, 과목 수, 운영 시수 등 교과 편제 및 내용 

체계 구성의 특징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 체제를 분석한다.

셋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현장 인식을 분석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 교과 교사들의 인식, 직업계고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직업계고 현장의 인식을 분석한다.

넷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부처 관계자, 교육과정 전문가, 전문 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방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안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도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내용별 방법은 <표 1-1>과 같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현장 인식 
분석

주요국 
직업교육과정 
동향 및 사례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제안

문헌 분석     

주요국 동향 및 사례 분석 

통계‧행정 자료 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 

워킹 그룹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회의    

<표 1-1> 연구 내용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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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 분석

본 연구는 NCS기반 교육과정의 성과와 한계,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방향 등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교육을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 직업계고 교육 현황, 직업계고 정책(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등), NCS기반 교육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등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본 보고서 2장 1절, 2절 참조).

나. 주요국 동향 및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5개 국가(영국, 핀란드, 미국, 싱가

포르, 일본)를 선정하여 직업교육 체제, 중등 직업교육과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본 보고서 2장 3절 참조).

다. 통계‧행정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전문 교과 선택과목의 편성‧운영‧이수 현황, 과목별 NCS 연계 

수준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에 등록된 최근 3개년(2022~2024년) 직업계고 전문 교과 선택과목 편성‧운영‧
이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본 보고서 3장 1절, 2절 참조).

라. FGI(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업계고 교사, 교육

과정 컨설턴트 등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쟁점, NCS기반 교육과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3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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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인원(명) 회의 내용

2025. 1. 21.(화), 
10:00~12:00

서울역 부근 
회의실

4 ▸NCS기반 교육과정의 정착: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변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쟁점: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주요 이슈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개선 방향, NCS와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의 개선 
방향

2025. 1. 21.(화), 
14:00~16:00

서울역 부근 
회의실

3

2025. 3. 21.(금), 
10:00~12:00

서울역 부근 
회의실

4

2025. 3. 21.(금), 
14:30~16:30

오송역 부근
회의실

4

<표 1-2> FGI 운영 개요

마. 워킹 그룹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체제(안)를 구축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 조사지를 

구성하고 부처, 총론 R&D, 각론 R&D 전문가 총 14명을 3개 워킹 그룹으로 구성하여 직업

계고 교육과정 개발 방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체제(거버넌스)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본 보고서 제4장 1절 참조).

그룹 인원(명) 회차 일시 참석

워킹 그룹 1
(정부 부처)

4

1차
2025. 2. 13.(목),

14:00~16:00
전원 참석

2차
2025. 2. 20.(목),

10:00~11:30
총 3명 참석(1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

워킹 그룹 2
(총론 R&D)

6

1차
2025. 2. 14.(금),

14:00~16:00
전원 참석

2차
2025. 2. 27.(목),

09:30~11:00
총 5명 참석(1인은 기관 사정으로 불참,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

워킹 그룹 3
(각론 R&D)

4

1차
2025. 2. 10.(월),

14:00~16:00
전원 참석

2차
2025. 2. 19.(수),

10:00~11:30
전원 참석

<표 1-3> 워킹 그룹 운영 개요

바. 전문가 델파이 조사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을 도출하기 위해 워킹 그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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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부처 관계자, 교육과정 전문가, 전문 교과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 2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본 보고서 제4장 2절 참조).

그룹
인원
(명)

1차 조사 2차 조사

기간 주요 내용 기간 주요 내용

정부 부처 6

2025. 3. 21.(금) 
~ 

2025. 3. 31.(월)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과업 
및 주요 사항 검토

2025. 4. 12.(토) 
~ 

2025. 4. 20.(일)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방안 타당화

총론 R&D 7

각론 R&D 6

각론 개발 현장 전문가 5

계 24 전원 참여 전원 참여

<표 1-4>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한편 본 연구는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현장에서 학과의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사업 7. 직업계고 전공 실무 과목 편성‧운영 현황 분석」 연구와 공동으로 조사

하였다(기간: 2025. 6. 10.~ 6. 19., 본 보고서 제2장 2절, 조사지는 <부록 3> 참조).

사. 전문가 자문 회의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직업계고 교육과정 사례의 시사점과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운영하였다.

일시 장소 회의 내용

2025. 1. 23.(목),
19:00~21:00

화상회의
(Zoom)

▸해외 직업계고 교육과정 사례 및 동향 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 협의회

2025. 5. 29.(목),
13:30~15:30

화상회의
(Zoom)

▸해외 직업계고 교육과정 사례의 시사점 관련 
전문가 협의회

2025. 5. 30.(금),
10:00~12:00

서울역 부근 회의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방향 관련 전문가 

협의회

2025. 6. 2.(월),
15:00~17:00

D고등학교
회의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방향 관련 전문가 
협의회

<표 1-5> 전문가 자문 회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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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문가 검토 회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한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실행 과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현장 전문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검토 회의를 운영하였다.

일시 장소 회의 내용 참여자

2025. 6. 13.(금), 
10:00~12:00

화상회의
(Zoom)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실행 전략 검토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5인

2025. 6. 20.(금), 
10:00~12:00

서울역 부근 
회의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실행 전략 자문

▸직업계고 전문 교과 수석교사 6인

2025. 6. 20.(금), 
14:00~16:00

서울역 부근 
회의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실행 전략 검토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3인
▸직업계고 관련 협‧단체장 2인

<표 1-6> 전문가 검토 회의 운영 개요

본 연구의 추진 절차를 종합하면 [그림 1-1]과 같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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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범위

1.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초‧중등교육법」 제45조)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로 학교를 구분한다. 이 

중 일반고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의 1)로 학교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특성화고(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10호)는 특정 분야나 직무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해당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고등학교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

한 고등학교는 그동안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이종성 외, 2005: 16)는 직업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나라 중등교육 단계에서 구체적

으로 실현하는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그림 1-2] 본 연구의 ‘직업계고’ 범주

 

일반적으로 “직업계고”의 범주에 특성화고(직업교육), 산업수요 맞춤형고, 직업계열 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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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일반고가 포함되지만, 일반고의 경우 특성화고나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교육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직업교육), 산업수요 맞춤형고에 한정하고

자 한다.

2. 직업계고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

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교육부, 2022b: 1)을 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12. 23.)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9. 23.)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12. 22.)

3. 고등학교 4. 고등학교 4. 고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① 보통 교과     (1) 보통 교과    (1) 보통 교과

    ② 전문 교과     (2) 전문 교과    (2) 전문 교과

   (다) 창의적 체험활동      ㉮ 전문 교과 구분     (가) 전문 교과의 교과(군)

 (2) 단위 배당 기준      ㉯ 전문 교과Ⅰ     (나) 전문 교과의 과목

 (3) 보통 교과      ㉰ 전문 교과Ⅱ 교과군, 과목   다) 창의적 체험활동

 (4) 전문 교과   다) 창의적 체험활동  2) 학점 배당 기준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고와 특목고

 (1) 공통 지침   가) 일반고와 특목고   나)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2) 일반계 고등학교   나)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3) 보통 교과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3) 보통 교과  4) 전문 교과

  4) 전문 교과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전문 교과Ⅰ  1) 공통 사항

  나) 전문 교과Ⅱ  2) 일반고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3) 특목고

 1) 공통 사항  4)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2) 일반고(자율고 포함)

 3) 특목고

 4)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자료: 1) 교육부(2009). pp. 8-16.
2) 교육부(2015). pp. 14-27.
3) 교육부(2022b). pp. 23-38.

<표 1-7> 교육과정 총론(고등학교)에서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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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에서 직업계

고의 교육 목적과 목표에 관련된 기준과 내용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계고는 우리

나라 중등교육 단계에 있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중등교육을 위한 일반교육과 특정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초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위해 운영하는 전문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는 기초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직업계고 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의 변화
제2절 직업계고 교육과정
제3절 해외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제4절 소결





제2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17

제2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직업계고 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의 변화

1. 직업계고 교육 현황1)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직업계고는 576개교가 있고, 유형별 학교 수는 특성화고 

462개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53개교, 일반고(직업계열) 61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최동선 외(2023). p.13.

[그림 2-1] 직업계고 학교 수 추이
(단위: 개교)

1)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기
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중 2023년(최동선 외, 2023), 2024년(최동선 외, 202
4) 보고서 중 학교, 학과, 학생, 졸업 후 진로 현황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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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605개교에서 1990년대 후반 772개교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0년 중반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이다. 2010년 실업(전문)계고(692개교)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반고(직업계열)를 제외하고 497개교(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로 유형화

되었고, 이러한 규모는 2024년 515개교 증가하였다(최동선 외, 2024). 전체 고등학교 

2,380개교(교육부 보도자료, 2024.8.29.) 중 직업계고 학교 수의 비율은 24.2%를 차지

하고 있다(최동선 외, 2024).

직업계고의 학생 규모는 2024년 212,661명으로, 학교 유형별로 특성화고 168,888명, 

산업수요 맞춤형고 16,337명, 일반고(직업계열) 27,43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 764천 

명에서 1998년 960천 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200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24년 

212천 명 수준이다. 직업계고 학생 수는 전체 고등학생 수에 대비하여 볼 때, 1980년대 초반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45%에서 35% 내외의 수준에서 증감 경향을 보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24년 전체 고등학생 1,304,325명(교육부 보도자료, 

2024.8.29.)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최동선 외(2023). p.24.

[그림 2-2] 직업계고 학생 수 추이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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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89.0%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서 2013년까지 99.4%를 정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점차 낮아져 

왔다. 최동선 외(2024: 31)는 직업계고 중 국공립 학교보다 사립 학교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보다 특성화고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0대 중반 직업계

고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 2017년 이후부터 학령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인한 고졸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대학 진학 선호 확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국공립 학교가 특성화고나 사립 학교보다 신입생 충원

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최동선 외(2023). p.31.

[그림 2-3]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추이

(단위: 명, %)

이러한 직업계고 학교와 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학령인구 급감이라고 하는 구조적 요인

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중심의 진로 선호가 확산되면서 직업계고는 

상대적으로 기피 대상이 되어 왔고, 이는 직업계고 지원율 하락과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 산업 기반이 약하거나 특화 기능이 부족한 직업계고의 경우 학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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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졸 취업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직업계고 진학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 기술 인력 수요는 줄고 고졸자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도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되고 직업계고는 

다른 직업계고와 통합되거나 일반고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산업수요 맞춤형고는 기업 연계와 

정부 투자로 충원 안정성이 높은 반면, 일부 특성화고는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직업계고 학교 및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산업 변화, 교육 선택 구조와 

정책 방향 변화 등 인구 구조, 진로 인식, 노동시장 환경, 정책 지원의 불균형 등이 반영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결과이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직업계고 전문 교과의 경우 학과를 기반으로 NCS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직업계고 학과 분류는 우리나라 산업을 기반으로 

농업, 공업, 상업, 가사‧실업, 수산‧해운의 5개 계열 분류가 활용되었다(허영준 외, 2020). 

하지만 이러한 분류 체계는 교육 행정상 분류 성격이 강하여 산업 구조 변화와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NCS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개편되었다(허영준 외, 2020: 13).

   출처: 최동선 외(2024). p.36.

[그림 2-4] 직업계고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설치 학과 수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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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에서 운영하는 학과명을 중복 없이 나열하면 어느 정도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최동선 외, 2023: 30). 직업계고에서 운영

되고 있는 설치 학과2)는 2000년 184개에서 2010년 714개, 2015년 1,042개로 급격히 

늘어나 2024년에 1,097개가 운영되고 있고, 교과(군) 중 경영‧금융, 기계, 디자인‧문화 

콘텐츠, 정보‧통신, 전기‧전자의 비중이 다른 교과(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직업계고 학교와 학생 수는 감소해 왔지만, 학과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4] 

참조). 이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른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빠르게 변화

하는 기술과 산업수요에 맞추기 위해 기존 학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과 개편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동시에 

학점제 도입과 진로 경로 다양화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융합적인 전공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로서는 학생 모집을 위한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특화 학과 운영이 필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학과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직업계고의 학과 수 증가는 

단순 확장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유연화와 산업수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라 

볼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는 1990년대 초반에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이 7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그림 2-5] 참조). 이후 취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2010년 

다시 반등하였지만 2018년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비율은 다시 감소하여 2020년

부터 취업자 비중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최동선 외, 2023: 35).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학자는 취업자 비중과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진학률은 70%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취업자 비중 감소와 함께 진학률은 다시 증가하여 

2020년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취업자 비율은 27.8%, 진학자 비율은 

46.5%였다(최동선 외, 2023: 35). 한편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졸업

자들의 진로 중 취업률3)은 55.3%, 진학률은 48.0%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11.6.) 

2) 학과의 명칭에서 중복 없이 학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다만 학과명이 같다고 하여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과명을 기준으로 산출함(최동선 
외, 2023).

3) 취업률과 진학률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교육부 보도자료, 2024.11.6.)

   취업률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
취업자

×   , 진학률  졸업자
진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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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교 유형별 졸업 후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0년 기간 취업자 비율이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취업자 비율은 마이스터고에서 2020년 이후의 증가 폭이 특성화고보다 

큰 편이었다. 진학률은 마이스터고에서는 2020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특성화고에서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최동선 외, 2023: 36).

출처: 최동선 외(2023). p.36.

[그림 2-5]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로 추이

(단위: %)

이러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고졸 일자리의 질적 수준, 

직업계고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연하게 결정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까지 취업률이 70%를 상회하여 졸업 후 취업 경로를 

보편적인 경로로 인식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졸 일자리가 위축되고 대학 진학 등 

계속교육이 장려됨에 따라 진학 경로를 취업 경로보다 중시하였다. 2010년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마이스터고 확대 등 취업 중심 교육정책에 따라 취업 경로가 반등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고졸 채용이 감소하고 고졸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 경로보다 진학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특성화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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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 맞춤형고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 경로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특성화고는 진학 경로 

중심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직업계고 유형, 직업교육 정책 등이 노동

시장 수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로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변화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들을 담고 있고(국가교육위원회 개정 고시 제2024-3호. 

2024. 8. 16.),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위해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기준
직업계고 전문 교과

관련 기준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1) 보통 교과

(2)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의 교과(군) ○

(나) 전문 교과의 과목 ○

다) 창의적 체험활동

2) 학점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3) 보통 교과

4) 전문 교과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2) 일반고(자율고 포함)

3)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제외)

4)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2024a). pp. 23-39.

<표 2-1>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직업계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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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가. 제1차 교육과정기

정부 수립 후 실업고의 교육 목적이나 교육과정은 명확지 않다. 다만 ‘국민학교‧중학교‧고등

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 1954. 4. 20.) 제22조는 “실업

고등학교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따로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간 배당표를 예시로 제시하였다(문교부, 1954: 3). 이 중 실업‧가정과의 경우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6호, 1955.8.1.)에 따르면, 일반고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정

(농업 과정, 공업 과정, 상업 과정, 수산업 과정, 가정 과정)으로 일반고는 이 과정 중 하나를 

택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실업 교육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문교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실업계고 교과 과정은 1958년에 

이르러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76호, 1958.

6.)이 마련되면서 학과별 교과목이 규정되었다. 일반고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과정(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및 가정)의 교육 목표는 기본적으로 장차 해당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지만 과정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나. 제2차 교육과정기

1963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2호, 1963. 2.)을 제정하여 실업계고

를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의 명칭을 사용하는 고등학교로 

규정하였고, 실업에 종사할 유능한 기능인 육성을 위해 총 이수 단위 수 204~222/204~222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가 102~120/102~154로 수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여(문교부, 

4) 여기에서 행정 분류인 ‘실업계고’, ‘직업계고’ 용어에 기초하여 실업계고 교육과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음. 국가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공통 사항 이외에 “전문교육을 주로 하
는 고등학교”의 지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실업계고 교육과정으로, 그 
이후부터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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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실험‧실습 중심의 전문 교과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전문 교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선택과목 수가 많았다.

다. 제3차 교육과정기

1971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286호, 1971. 8.)을 개정하고, 실업계고의 

교육 목표를 “각종 산업에 관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 양성”(문교부, 1973: 1)에 두었다. 실업

계고를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수산‧해운계), 가사 실업계(가사‧실업계)로 구분

하고, 각 계열별로 학과별 양성하려는 직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 과목을 세분화하여 

과목별 단위 수를 제시하였다. 각종 산업에 종사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양성을 위해 총 이수 

단위 수 204~222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102~154로 수업량의 50~67%이며 보통 

교과에 비해 전문 교과 교육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2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전문 

교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선택과목 수가 많았다. 이처럼 제3차 

교육과정기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양성하려는 직종의 실기 능력 습득을 강조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5개 계열별 교육 목표와 하위 목표, 학과별 

전문 교과 과목 단위 수를 제시하였다. 또 학과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구분하였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을 계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학과별 목표, 과목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발전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라. 제4차 교육과정기

1981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고시 제442호, 1981. 12. 31.)을 개정하고, 실업계

고의 목표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외에 “각 계열별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문교부, 

1981: 7)에 두었다. 실업계고는 농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 실업계로 구분하고 보통 

선택과목, 계열별‧학과별 전문 필수과목 및 전문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총 이수 단위 수 204~216 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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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이수 단위 수는 82~122로 수업량의 38~59.8%이며, 보통 교과에 비해 전문 교과의 

비중이 낮아져 제3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전문 교과 교육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4차 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가 강조된 것을 이종성 외(2004: 43)는 산업 사회가 급변

하고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고 하더라도 산업체에 종사하게 되는 시기에는 이미 배운 내용들이 모두 낡게 

되고, 다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에서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이성이 높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마. 제5차 교육과정기

1988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고시 제88-7호, 1988. 3. 31.)을 개정하고, 실업계

고의 목표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서 제시한 목표 외에 “각 계열별로 제시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문교부, 1988: 14)에 

두었다. 실업계고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별 교육 

목표와 전문 교과 과목별(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

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학과별 전문 필수과목과 전문 선택과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총 

이수 단위 수 204~216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2~122로 수업량의 38~59.8%이며, 

4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제3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전문 교과 교육의 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바. 제6차 교육과정기

1992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고시 제1992-19호, 1992. 10. 30.)을 개정하고, 

실업계고의 교육 목표를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함양에 두었다5).

5) 예를 들어, 농업에 관한 교과 목표를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 관련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교육부, 1992: 3)로 제시하였고, 공업에 관한 교
과 목표를 "공업의 각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교육부, 1992: 62)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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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과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별 교육 목표와 

전문 교과 과목별(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과 계열별 선택과목의 최대 이수 단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실업계고 교과의 목표를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함양에 

중점을 두어 총 이수 단위 수 204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2로 수업량의 40.2%였다. 

이 시기는 전문 교과를 통합하여 가급적 과목 수를 줄이고, 계열별 필수과목을 축소하되 

과목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이용순 외, 2012).

사. 제7차 교육과정기

1997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1997. 12.)을 개정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군 개념,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이용순 외, 

2012: 21). 실업계고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별 교육 

목표와 전문 교과 과목별(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을 제시하였다(교육부, 1997a). 

이처럼 전문 기초 교육에 중점을 두어 총 이수 단위 수 216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2로 수업량의 38%로 축소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초 직업교육기관

으로 규정하고, 고등 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기초 기능‧기술을 습득시키는 

완성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전문 기능‧기술을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교육적 

성격을 제시하였다(이용순 외, 2012: 38). 한편 이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종성 외(2004: 47)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에서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교육부, 

1997a: 6)는 진술은 계속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진문 교육 중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 교과의 성격6)에서 완성교육의 성격과 계속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6) 교육부(1997b)의 63쪽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업 계열 고등학교는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기능‧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업에 관한 기초 전문 교육
을 실시하는 직업 교육 기관이다. 공업 계열 고등 학교의 교육은 공업 분야는 기능‧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
고 실천하는 기능‧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업 계열 고등 학교의 교육은 공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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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이종성 외, 2004: 47)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실업계고의 목적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완성교육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

하였다.

아. 2007 개정 교육과정기

2007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 2007. 2.28.)

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전면 개정에서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여 개정된 교육과정

이다. 실업계고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로 계열을 조정

하여 구분하였고, 계열별 교육 목표와 전문 교과 과목별(농생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을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총 이수 단위 수 

204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0로 수업량의 39.2%이며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다소 

강화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실업계고의 목적이나 직업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7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실업계고 교육을 통해 기초 기능‧기술을 습득시키는 완성교육

적 성격과 계속적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였다.

자. 2009 개정 교육과정기

2009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2. 23.)은 

총론을 먼저 고시하고 각론을 이후에 고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직업계고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로 구분하였고, 

계열별 교육 목표와 전문 교과 과목별,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

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11). 총 이수 단위 수 204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0

으로 수업량의 39.2%이며 이전 교육과정기와 동일하다.

의 기초 기능‧기술을 습득시키는 완성 교육적 성격과 기초 기능‧기술을 바탕으로 직업의 전 생애에 걸쳐 전문 기능‧기술을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교육적 성격을 가진다.”(교육부, 1997b: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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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기와 달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사항에서 

공통 지침 이외에 직업계 고등학교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지침을 별도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직업계고 관련 지침으로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 이상, 전문 교과는 80 이상 편성하고,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과목을 교체하여 운영이 가능해지게 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직업계고 교육을 통해 기초 기능‧기술을 습득시키는 

완성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기초적인 기능‧기술에 바탕을 두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계속교육적 성격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차. 2015 개정 교육과정기

2015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2015. 9. 23.)은 고등

학교 교육 목표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전문 교과를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하고, 이 중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
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제시하였고, 전문 교과Ⅱ 과목을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 수 204 중 전문 교과 

이수 단위 수는 86으로, 수업량의 42.1%이며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강화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과목이 전문 교과Ⅱ 과목

으로 들어오고,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제시된 것이다(교육부, 2015: 25-27).

첫째,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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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넷째,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기에서 좀 더 발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직업계고에 관련된 지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전 교육과정기과 달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산업체 현장성을 강조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였다. 2018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8-150

호 [별책 1], 2018.4.19.)을 통해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으로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교육부, 2018: 26)라는 규정을 제시한 것은 산업 

현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 2022 개정 교육과정기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2022.12.22.)은 고등

학교 교육 목표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22b: 7)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 

목표 중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교육부, 

2022b: 7)는 목표는 직업계고의 성격과 관련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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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과의 교과(군)을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교육부, 2022b: 23)

으로 조정하였고, 전문 교과의 과목을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 이수 학점 수 192 중 전문 교과 이수 학점 수는 80으로 수업

량의 41.7%이며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가 교육과정에 적용한 것이 특징

이다. 이는 직업계고 교육에서 산업 현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직업계고 교육의 쟁점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이 변화되고, 직업계고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계고 교육에 관련된 쟁점을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목적), 직업계고 교육에서 보통 교과 

교육, 직업계고 교육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비중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본다.

가.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대학 예비교육 성격의 일반교육과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완성교육 

성격의 직업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은 완성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직업계고 교육이 완성교육과 계속교육 중 어느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완성교육과 계속교육의 성격이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의 양 축으로 구축됐다. 

특정 축이 강조된 시기도 있고, 양 축의 성격이 동시에 강조된 시기도 있었다.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 규정이 단위 학교의 교과 편제, 과목별 학점 배당,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창호, 2002: 216; 이종성 외, 2004: 30),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처럼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교육의 방향은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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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이중적 특성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직업계고를 특정 분야 혹은 직무교육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종국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고졸 학력으로는 부족한 전문성을 상급

학교 진학 등 평생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계속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 시대에 특수 기능 습득이 강조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력에 기반한 전문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고, 직업이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에 대한 이중적인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다.

제6차 교육과정기인 1990년대 중반까지 우수한 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이종성 외, 2004: 27). 해방 이후 수공업 시대(1945~ 

1960년), 노동 집약 시대(1961~1970년), 기술 집약 시대(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충족시켜 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

하며,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시 실업계고의 주된 

역할이었다(김창호, 2002).

이처럼 직업계고 교육에서 완성교육의 역할이 강조됐지만, 1990년대 후반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학 진학, 재직자의 계속교육 기회가 확대

되었다(김창호, 2002: 212). 이렇게 고학력 인력 수요가 높아진 것과 대비되어 특정 영역의 

기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종국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졸업 후 전문대학이나 대학 

진학이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막다른 골목의 교육’으로 인식되어(장석민 외, 1996: 23-24), 

학습자들이 광범위한 지식‧태도‧가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신직업교육 체제 구축 방안’(1996. 2. 9.)은 직업교육 개혁 방향을 학생들에게는 

‘열린 희망의 교육’으로, 학교에서는 ‘협력하여 경쟁하는 교육’으로, 기업에는 현장성과 실용

성을 갖춘 ‘쓸모 있는 교육’으로, 국가적으로는 ‘효율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이종성 외, 

1998: 253)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실업계고 교육을 종국교육에서 계속교육 

체제로 전환하여, 졸업 이후에도 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며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장석민 외, 1996: 25-26). 직업교육의 중심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확장하고, 고교 단계 직업교육은 기본적인 전문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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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이 개별적인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자유롭게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의 성격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지식이나 기술 습득 중심의 종국적인 직업교육보다 

평생교육 체제 아래에서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교육 등의 보통교육을 통해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함양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서 직업 분야에 관련된 기초적인 전문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보통교육과 기초 직업교육(initial vocational education)을 운영하도록 하였다(장석민 외, 

1996: 60). 정부는 1999년 3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전문 

직업교육과정 중심의 종국교육에서 기초 및 일반 직업능력 중심의 계속교육 모형으로 전환

하고, 2000학년도부터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학교의 도입을 추진

하고 사회적 수요가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또는 통합형 학교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교육부, 1999: 54)는 계획을 밝혔다.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대책’에서 정부는 고졸 

수준의 기능 인력 양성과 중견‧전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 기초 교육을 동시에 추구

하였고, 2001년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에 따라 대학수능시험에 ‘직업탐구영역’

이 신설되었다(이수정 외, 2021: 17). 그리고 2005년 ‘직업교육 체제 혁신 방안’은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직능 지향의 열린 직업교육 체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일-학습-삶이 하나 되는 교육을 직업교육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기능 인력 양성

보다 개인이 평생직업능력을 함양하는 평생직업교육으로 확장하였다(이수정 외, 2021: 17). 

하지만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중등 직업교육의 목표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으로 설정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취업지원 인력 확대와 같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정책(선취업)과 전문계 고졸 재직자 대입 특별전형 등 졸업 후 진학을 지원하는 

정책(후진학)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중등 직업교육을 취업중심 교육에 두면서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노태천(1993: 69-71)은 직업계고 교육을 직업세계와 상급 학교로 진출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2가지의 현실에 비추어 종국교육적 관점(완성교육, terminal education)과 계속

교육적 관점(평생교육, continuing education)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종국교육적 

관점은 직업계고 교육이 학교 단계의 완결성을 가지며, 졸업 후 특정 직업 분야에 투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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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종착점으로서 직업

계고 교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 관점은 국가 경제와 산업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반면 계속교육적 관점은 직업계고 교육이 학습자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과정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 및 평생학습을 위한 계속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개인의 선택권을 신장시키고 직업적 

능력(지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노태천(1993: 69-71)은 종국

교육적 관점과 계속교육적 관점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직업계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국가적 경제 발전(종국교육)과 개인의 능력 신장

(계속교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 목표
특성화고 교사 마이스터고 교사 전체 교사  

현재 향후 10년 뒤 현재 향후 10년 뒤 현재 향후 10년 뒤

취업 중심 직업계고*** 3.98 4.12 4.40 4.45 4.02 4.15

진학 중심 직업계고** 2.76 2.78 2.45 2.47 2.73 2.75

취업과 진학 병행 직업계고** 3.77 3.85 3.47 3.59 3.74 3.83

대안 교육 중심 직업계고 2.68 2.84 2.75 2.85 2.68 2.84

주: 1) 5점 척도(1: 매우 부적절함, 2: 부적절함, 3: 보통임, 4: 적절함, 5: 매우 적절함)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2) *** p<.001, ** p<.01
자료: 박동열 외(2020). p.70의 <표 3-5>, <표 3-6>을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표 2-4> 직업계고 교육 목표에 대한 직업계고 교사 인식

한편, 김창호(2002: 218-219)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준의 인력이 여전히 

요구되는 완성교육적 측면, 직업 기술 수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등 이후의 기술 인력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계속교육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교육적 관점

에서 직업교육의 주안점은 미래지향적이며 현실보다는 개인의 이상과 필요성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천(1993: 69-71)은 직업계고 교육이 단지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수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과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선택의 폭을 확장하는 교육적 접근

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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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계고 교육에서 보통 교과 교육7)

임언 외(2017)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목적을 [그림 2-6]과 같이 직업주의와 신직업

주의, 학생의 기능적 관점과 전인적 발달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고교 단계 직업

교육의 목적 분류에 기초하여 직업계고 교육에서 보통 교과 교육의 방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출처: 임언 외(2017). p. 7.을 재작성함.

[그림 2-6]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목적 분류(임언 외, 2017)

직업주의(Vocationalism)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급속한 제조업 발달로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구체적인 기능 습득을 강조하며 

등장하였다(임언 외, 2017). 직업주의는 보통 교과 교육을 기술 습득의 보조적 역할로 인식

하기 때문에, 직업계고에서 보통 교과 교육의 비중이 일반고에 비해 낮게 편성되거나 제한

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신직업주의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학생들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폭넓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교육의 역할이 모두 중요

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전인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강조한다.

7) 여기에서는 직업계고 중 특성화고의 보통 교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룬 임언 외(2017)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목적을 분
류하되, 관련 선행연구를 재구성하여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목적에 기초한 보통 교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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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는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갖추

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직업세계와의 연계, 실용적인 지식과 역량을 중시하고, 이를 학생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보통 교과 교육도 직업 현장이나 실생활에

서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정보활용 등의 역량을 강조한다. 즉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구체적인 직업 맥락을 통한 지식 학습,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학습,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방식이 강조된다. 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는 비록 강조하는 역량의 범위나 목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교과 

교육을 실용적이고 실천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직업적 성공과 삶에서 필요한 실질적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통 교과 교육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은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 함양과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야 함을 강조한다.

반면 비판적 직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주의적 관점은 직업교육이 단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일터와 사회에서 민주적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며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 직업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직업

계고에서 보통 교과 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폭넓은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힘 

있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학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보통 교과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통 교과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직업생활에 연계하여 익숙한 주제에 

한정할 경우 학생들의 장기적인 삶에서 갖게 되는 다양한 생애 기회들과 사회적 경쟁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특정한 직업

으로의 진입이나 이행하기 위한 좁은 의미의 특정 직업 준비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적 책무

성과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포괄적인 역량 개발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직업

계고의 보통 교과 교육을 직업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비판적 직업주의 관점(인문주의 관점)에서 보통 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직업적 성공뿐 아니라 민주적 시민성,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역량,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보통 교과 교육은 직업

교육의 본질을 협소한 직무 준비 교육에서 포괄적이고 심화된 전인적 역량 개발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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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직업계고 교육에서 공통적인 기초교육(보통 교과)과 전공교육(전문 교과)

직업계고에서 공통적인 기초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특정 기능‧기술 위주의 전공교육

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2가지가 모두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앞서 종국

교육 대 계속교육 쟁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통적인 기초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계속교육의 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특정 기능‧기술 교육은 곧바로 현장에 

전이할 수 있는 완성교육적 측면을 지향하기 때문이다(김창호, 2002: 226). 다른 한편으로 

직업계고에서 공통적인 기초교육의 내용을 일반고와 구분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차별성이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가, 기초교육은 모든 고교생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계열 구분 없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이한 학습 참여가 

결국 학습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기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모든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종에서 성공적

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교육을 하고 기업에서 연수나 훈련을 통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직무 중심(job-specific)의 직업교육을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서 보통 교과를 중시하고 특정한 직무 중심의 전문 교과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을 능력별로 편성(tracking)하는 것을 강조한다(김창호, 2002: 227). 

이는 고용주들이 직업계고 졸업자들에게 기술적 지식 또는 능력보다 정직, 책임감, 신뢰감, 

직무에 대한 학습 의욕, 문제해결, 의사소통, 팀워크 등 유연한 기능 또는 태도와 같은 기초

능력(generic skills)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직무의 범위가 다양하고 직무 순환에 차이가 있다. 직업계고 교육에서 특정 직무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기초 역량이 중요하다. 취업 

후 직장 내에서 특정 직무만을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해 

보고 그러한 직무 수행에서 역량을 증명해야 직장 내에서 승진 등 경력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직 중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유연한 기능 또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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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우는 기술과 기능의 산업현장에 대한 전이 가능성이 중요하다.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 협력 방식,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직무 전환도 빈번해지고 있다

(윤형한 외, 2020). 이러한 산업현장의 변화는 직업계고 교육 체제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3년간의 직무 특화형(job-specific) 교육은 취업에 효과는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

들이 신입사원들을 자사 시스템에 맞게 다시 재교육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습득한 내용

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무 특화형 교육 체제에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량과 문제해결능력에 기반한 직업교육 

체제가 중요해졌다.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은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대학으로의 진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내외적 환경에 부응하여 변화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은 

산업 및 노동시장 요구, 교육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요구 및 인식 변화, 학생 진로 및 학습 

다양성 등 다양한 관점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직업계고 교육은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과 기초교육의 균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고려한 유연하고 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교원 문제, 교수‧
학습과 평가, 학교 내 기초교육에 대한 관심 등 직업계고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2절 직업계고 교육과정

1. NCS기반 교육과정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학교 교육, 훈련, 자격 기준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도입되었다(주인중 외, 2010; 장명희 외, 2010: 38). NCS는 교육

훈련‧자격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중심으로 한 실무 적합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나아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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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이러한 취지를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에 적용한 것으로, 산업수요에 

대응하며 학습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 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허영준 외, 2020: 11). 즉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

하는 직무능력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알기만 하는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핵심 정책 수단인 것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3.15; 장명희 외, 2013).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 즉 NCS는 한 개인이 특정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모듈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NCS는 이러한 

능력단위들의 집합이다. 또한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일-

자격-교육’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장명희 외, 2013: 9) 자격 및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여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전승환 외, 2024). NCS는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수행 능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해당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이 개발‧개선에 참여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4a: 4).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NCS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일반계좌제 훈련 등에서 훈련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 

NCS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출제 기준은 NCS를 기반

으로 하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은 NCS기반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업 인사 관리 분야에서는 NCS를 채용 도구 개발과 교육훈련 체계 및 인사 관리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NCS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과 같은 양성 단계뿐만 

아니라 채용‧인사 평가 등 노동시장의 인력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전승환 외, 2024: 요약 ⅴ).

NCS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기반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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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구성되며, 가장 세분화된 단위인 직무(세분류)는 여러 개의 능력단위로 구성된다. 각 

능력단위는 ‘능력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직업기초능력’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능력단위 요소’는 수행준거, 해당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세분화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능력단위 수준

1 2 3 4 5 6 7 8

01. 사업관리 1 2 5 51 0 0 2 20 18 9 2 0

02. 경영‧회계‧사무 4 11 29 273 0 15 67 71 82 30 8 0

03. 금융‧보험 2 9 36 386 0 8 42 61 159 62 44 10

04. 교육‧자연‧사회과학 2 3 8 113 0 2 18 22 52 12 7 0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 4 16 204 0 13 29 68 63 28 3 0

06. 보건‧의료 1 2 11 126 0 10 14 40 33 16 9 4

07. 사회복지‧종교 3 6 18 234 0 7 20 71 74 46 13 3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 9 61 791 0 18 173 202 298 79 21 0

09. 운전‧운송 4 8 31 405 0 19 102 127 113 26 11 7

10. 영업판매 3 8 18 209 0 4 48 45 74 28 7 3

11. 경비‧청소 2 2 4 55 0 13 29 8 4 1 0 0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 12 46 631 2 77 230 166 114 29 11 2

13. 음식 서비스 1 3 12 145 0 44 40 47 14 0 0 0

14. 건설 8 29 136 1,495 0 256 292 305 336 189 112 5

15. 기계 11 36 141 1,638 0 180 463 458 377 120 36 4

16. 재료 2 10 48 671 0 180 177 231 61 22 0 0

17. 화학‧바이오 5 17 54 724 0 33 212 112 303 55 9 0

18. 섬유‧의복 3 8 26 335 0 56 104 77 79 19 0 0

19. 전기‧전자 3 36 116 1,458 0 124 332 450 439 104 9 0

20. 정보통신 3 18 118 1,236 0 40 198 213 377 256 131 21

21. 식품가공 2 4 21 308 0 74 119 79 36 0 0 0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23 341 0 97 145 64 30 5 0 0

23. 환경‧에너지‧안전 6 19 68 733 0 34 151 153 249 98 43 5

24. 농림어업 4 13 54 781 2 116 274 196 153 30 9 1

합계 81 273 1,100 13,343 4 1,420 3,281 3,286 3,538 1,264 485 65

주: 고용노동부(2024a)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목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2호, 2024. 12. 4.)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표 2-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수준

(단위: 개)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목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2호, 2024. 12. 4.)을 살펴보면 24개 대분류에서 능력단위 13,343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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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3~5수준에 집중되어 있다(<표 2-5> 참조). 이 중 고교 수준(2~3수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는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대분류 중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수준 능력단위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종교,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의 경우 3~4수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기계, 화학‧바이오 등의 분야는 전반

적으로 균형 있는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학습모듈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교육훈련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로, NCS의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그림 2-7] 참조). 각 학습

모듈은 해당 능력단위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교수‧학습의 흐름에 맞춰 체계적

으로 재구성한 자료로,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교육부(2013)의 ‘NCS와 NQF 관련 교육정책 방향’; 김주섭(2014). p.5.에서 재인용.

[그림 2-7]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습모듈 단위

학습모듈 개발은 능력단위와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N:1로 통합하거나 

1:N으로 분리하여 개발될 수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24-25). NCS 학습

모듈 개발‧개선은 NCS-NCS 학습모듈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체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김상호 외, 2024: 16). 교육부는 「자격기본법」 및 동 시행령, 「국가

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2024. 12. 15., 일부개정)에 

의거해 NCS 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를 총괄하고, 한국직업능력

연구원은 NCS 학습모듈 개발 및 개선 실무총괄 수탁기관으로 공동개발 및 자체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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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담당한다.

       출처: 교육부(2024a). NCS 학습모듈. p.ⅱ.

[그림 2-8]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의 연결 체계

이는 NCS 개발‧개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기본법」 및 동 시행령,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각종 전문 협회‧단체가 수행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구조(나현미 외, 2020: 14)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출처: 나현미 외(2020). p.14, p.20에서 인용함.

[그림 2-9] NCS와 NCS 학습모듈 개발‧개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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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 개정) 

제17조제2항에 근거8)하여 교과용 인정도서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고(교육부 보도자료, 

2016.3.15: 2), 2013년부터 NCS 세분류에 대응하는 NCS 학습모듈이 개발‧개선되고 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개발(세분류) 51 175 321 300 50 1 46 54 34 17 26 18 1,093

개선(세분류) - - - 6 45 183 57 14 30 49 100 50 534

NCS 학습모듈 468 1,801 3,259 3,066 864 1,160 1,167 779 724 836 1,354 874 16,352

주: 2024년 현황을 확인하여 보완함.
자료: 김상호 외(2024). p.7.

<표 2-6> NCS 학습모듈 개발‧개선 현황(2013~2024)

(단위: 개, 권)

나.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9)

교육과정은 언제나 사회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며, 이전 교육과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이용순 외, 2012: 요약문 ⅵ). 하나의 유기체로서 교육과정은 

사회, 학교, 교사, 학생, 교육전문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지속

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이용순 외, 2012: 24).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전문 교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었고(이용순 외, 2012: 86), 산업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역량

(핵심 역량 포함)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용순 외, 2012: 87).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 이후의 직업교육 

체제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을 지식 중심의 ‘알기만 

하는 교육’에서 직무 수행 중심의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교육부 보도자료, 2016.3.15.: 

4-7; 문한나 외, 2016: 33-34)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8)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0. 8., 2015.
12. 15.>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9) ‘NCS기반 교육과정’은 NC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함. 본 연구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으로 표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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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 적용되는 전문 교과Ⅱ를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2016년 신입생부터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적용하였고, 2018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되어 오고 있다(김지영 외, 2021b).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NCS 대분류와 연계된 교과(군) 편성, 

NCS 중분류와 연계된 기준학과 설정,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예시) 설정,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 교과 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최동선 외, 2015). 이러한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

되기 위해, 교육과정 총론에는 두 개 이상 교과(군) 및 과목 선택 편성‧운영, 학과의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 개설 운영,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 추가 구성 운영 등의 

지침이 포함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3.15.; 문한나 외, 2016: 33-34).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은 직업계고에서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 교과의 교과(군), 기준학과, 기준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예시), 전문 교과를 구성하는 과목들을 포함한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6.3.15.). p.6.

[그림 2-10] NCS와 교육과정의 관계도

첫째,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기반한 5개 계열 체제에서 한국고용

직업분류(KECO)에 따른 고졸 인력 구조 특성과 NCS 대분류를 고려하여 17개의 교과(군)로 



제2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47

세분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실업계고 계열 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종성 외(1997)는 실업계고의 유망성을 기준으로 10개 계열을10), 

김선태 외(2002)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세분화를 고려하여 8개 계열을11) 제시

하였다(김선태 외, 2010; 요약 ⅺ). 김선태 외(2010: 11)는 산업 구조의 변화, 급격한 산업체 

수요 변화와 요구하는 내용을 깊이 반영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개 계열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선태 외, 2010; 요약 ⅺ). 이용순 외(2012: 101)도 5개 

계열 체제는 급변하는 사회와 직업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장명희 외

(2013: 요약 ⅹⅵ)도 산업 및 직업 분류 체계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 양성에 활용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김선태 외(2010)는 직업계고의 학과 변화를 보면, 전통

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학과들이 급격히 개편되고 있고, 새로운 이색 학과들이 출연

하고 있으며, 특히 융복합 학과가 나타나고 있어 교과(군), 기준학과, 전공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고, 점차 교과(군) 간 특성이나 차별성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직업계고 

계열 논의의 전제는 교육의 내‧외적 환경 변화,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육 내용의 계열 간 

중복 최소화, 미래지향적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였다(김선태 외, 2010; 175-176).

이러한 직업교육 분야 내에서 직업계고(당시 실업계고)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시 조정윤 외(2000)는 교육과정, 훈련 및 출제 기준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연계시키기 

위해 ‘국가표준직무능력’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었다(김선태 외, 2010; 12에서 재인용). 

김선태 외(2010; 15-22)는 당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체계는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에서 기초하고 있어 취업자 전망, 자격 등과 연계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직무별 

표준을 개발‧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하면서 NCS 대분류를 기준으로 계열 분류(안)를 제안하였다(김선태 외, 2010: 

176-177).

NCS기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요구가 체계화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 이종성 외(1997)는 농수산 계열, 식품가공 계열, 공업기술 계열, 경영 실무 계열, 서비스 계열, 디자인 계열, 정보산업 계
열, 예술산업 계열, 관광 계열, 간호보건 계열을 제안하였음.

11) 김선태 외(2010)는 구체적으로 농업 계열은 생물 산업 계열로, 공업 계열은 공업 계열로, 상업 계열은 경영‧사무 계열로, 
수산‧해운 계열은 해양 산업 계열로, 가사‧실업 계열은 가사‧보건 복지 계열로 재구조화하고, 정보 통신 산업 계열, 디
자인 산업 계열, 문화‧레저 산업 계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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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 외, 2013; 최동선 외, 2015). 장명희 외(2013)는 기존 5개 계열은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고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분류 기준”으로 계열을 재구조화하는 

원칙에 따라 NCS에서 규정한 직무 및 능력단위를 고교 직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조정하였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6.3.15.). p.4.

[그림 2-1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교과(군)

재구조화된 계열은 학습자가 어떤 과목 또는 모듈을 배우는지를 구분하는 체계로 기능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열 설정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산업 특성과 고졸 인력 구조, 자격 

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서 인력 양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와 교육적 가치가 낮은 분야는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열 

체계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 목적과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장명희 외, 2013)12).

12) 다만 “직무의 수준과 고졸 적합성”은 NCS의 직무 난이도 또는 수행 수준(예: 숙련 수준 2~3)에 대한 고려를 내포하고 있
지만, 해당 기준이 NCS의 ‘직무 수준’ 개념에 기초하여 구조화되었다는 점은 명시되지 않았음.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NC
S 수행 수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CS 능력단위의 2~3수준이 어느 정도로 분포하는지를 검토하여 직업계고 전
문 교과의 교과(군)로 17개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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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NCS기반 교육과정에서 기준학과는 NCS 중분류와 연계되고 특정 산업이나 인력 

양성 유형과 연계하여 특정 분야로의 인력 양성을 안내하는 성격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학과 편제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학과를 의미한다. 장명희 외(2013: 101)는 당시 

고교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는 해당 계열의 전문 교과를 선정하는 기준, 단위 학교에서 설치

하는 학과의 주된 준거 등 특정 계열의 과목들을 유목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단위 

학교에서 특정 분야의 인력 양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준학과를 

NCS 중분류, 교과군, 기준학과별 가능 자격증 등의 명칭을 고려하여 개편하였다(장명희 외, 

2013: 153). 이처럼 기준학과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중심이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 기준학과는 교과(군)의 58개로 세분화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12.22.).

출처: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p.10.

[그림 2-1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교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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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NCS기반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가 인력 양성 유형이다(장명희 외, 2013). 장명희 

외(2013: 101)는 “산업 분야의 직무 수행에 부합하는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위해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 분야를 인력 양성 유형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일자리)와 직무에 기반한 

기준학과별 취득 가능 자격증 등을 기반으로 NCS기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교육부(2022f). p.8.

[그림 2-13]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와 인력 양성 유형 예시

넷째, 전문 교과는 학생들이 고교 직업교육을 통해 배우는 과목들로서 전문 교과 체제는 

크게 공통(직무) 교과목, NCS 교과목으로 구분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분된다. 전문 공통은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

하기 위한 과목이고, 전공 일반은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직업 기초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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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으로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전공 실무는 인력 양성 

유형별로 갖추어야 할 직업 실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NCS 능력단위가 내용 체계

(학습 영역)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문 교과의 3개 과목 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개편된 것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3.15.: 5).

교과(군)
선택과목

합계 교과(군)
선택과목

합계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경영‧금융

3

16 22 38 화학 공업 8 10 18

보건‧복지 17 5 22 섬유‧의류 8 12 2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3 22 35 전기‧전자 9 45 54

미용 2 4 6 정보‧통신 12 15 27

관광‧레저 9 6 15 환경‧안전‧소방 10 15 25

식품‧조리 8 17 25 농림‧축산 30 32 62

건축‧토목 14 15 29 수산‧해운 31 19 50

기계 18 55 73 융복합‧지식 재산 7 4 11

재료 4 11 15 합계 3 216 309 528

출처: 윤형한 외(2022). 요약 ⅹ.

<표 2-7>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과목 구성

(단위: 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는 전문 공통 과목 3개(‘성공적인 직업 생활’,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 전공 일반 과목 216개, 전공 실무 과목 

309개로 528개 과목이 편제되었다. 교과(군)별로 전공과목 수가 다른데, 미용은 6개인 반면, 

기계는 73개, 농림‧축산은 62개로 훨씬 많다. 이러한 과목 수는 과목 유형에 따라 좀 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전공 일반 과목의 경우 미용 2개, 재료 4개인 반면, 전공 실무 과목은 

미용과 융복합‧지식 재산이 각각 4개, 보건‧복지 5개, 관광‧레저 6개로 적은 편이다. 전체적

으로 전공 일반 과목과 전공 실무 과목의 비율은 41.1% : 58.9%로 전공 실무 과목이 전공 

일반 과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림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군)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 융복합‧지식 재산, 수산‧해운, 관광‧레저 등 4개 교과(군)의 경우, 

전공 일반 과목이 많은 유형이고(유형Ⅰ) 농림‧축산, 건축‧토목, 정보‧통신, 화학 공업, 경영‧
금융 등 5개 교과(군)의 경우, 전공 실무 과목과 전공 일반 과목이 유사한 유형이다(유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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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섬유‧의류, 환경‧안전‧소방,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 식품‧조리, 재료, 기계, 전기‧전자 

등 8개 교과(군)의 경우 전공 실무 과목이 많은 유형(유형Ⅲ)으로 분류된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그림 2-1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과목 구성

이러한 NCS기반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시 인력 양성 

유형에 필요한 산업수요의 과목들을 우선 편성할 수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3.15.: 7)는 

점이다.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들의 경우 학과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문항1)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높았던 반면,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환경 및 내부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인력 양성 유형 방향 확인’, ‘한국고용분류(KECO)와 교육

과정 구조를 참고하여 인력 양성 유형 도출’, ‘인력 양성 유형 설정’의 인력 양성 유형 설정 

절차(교육부‧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a: 20)에 따라 학과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는 질문(문항2)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학과의 인력 양성 유형에 부합하는 전공 실무 과목이 편성‧운영되고 있다는 질문(문항3)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이 학과의 인력 양성 유형에 따라 

선정‧운영되고 있다는 질문(문항4)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높았다([그림 2-15] 참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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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직업계고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 인력 양성 유형에 필요한 과목들을 편성‧운영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 1) 문항1은 ‘학과 인력 양성 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문항2는 “인력 양성 유형 설정 절차에 따른 설
정, 문항3은 학과 인력 양성 유형에 부합하는 전공 실무 과목 편성‧운영, 문항4는 학과의 인력 양성 유형에 따
른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 선정‧운영을 의미함.

   2) 이 그림에서 긍정 응답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보통 응답은 ‘보통이다’, 부정 응답은 ‘그렇지 않은 편이
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그림 2-15]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

(단위: %)

둘째, 직업계고에서 산업현장의 직무, 자격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 수준에 필요한 학습 요소를 도출한 후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전승환 

외, 2008: i). 이러한 모듈식 교육과정은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활동과 그 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수‧학습 과정의 한 형태이다(전승환 외, 2008: i). 즉 모듈 중심의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목표-활동-평가 간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현장성과 학습자 중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NCS기반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의 산업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듈을 교과목

(course)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학교의 실정과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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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분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과정 문서에 수록된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선행 학습 체계 등의 다양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전승환 외, 2008: 요약 ⅲ).

NCS기반 교육과정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당시 직업계고 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져서 운영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

지만,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하여 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직업계고 

직업교육 측면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3).

구분 문제점

자체적인 문제

고교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능력단위 존재

행동 중심의 설계로 인해 이론 학습 기회 부족

능력단위별 구체적인 학습 목표 및 성취기준 미제시

기존 NCS 내용 중 학습모듈로 개발하기 부족한 요소 존재

수행준거 및 학습모듈의 산업현장 내용 반영 한계 

개발 과정의 문제

학습모듈 집필자의 전문성 부족

NCS 개발‧개선 주기와 학습모듈 개발‧개선 주기의 불일치로 학습모듈 제공 부족

학습모듈이 일부 도구 활용에 한정되어 개발

활용 과정의 문제

부적절한 NCS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 발생

검정형 자격의 출제 기준과 NCS 교과 내용 간 불일치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저하

교육기관별 학습 결과의 편차 발생

표준화된 공식 교육교재(교과서 등) 부재

관리 주체(교육부, 노동부)의 불명확성으로 통합 관리 미흡

능력단위 이수를 통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력 개발 방향성 제시 부족

자료: 전승환 외(2024)의 pp. 12-15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2-8> 직업계고의 NCS 활용 상 문제점

첫째, NCS 자체의 설계와 구성 측면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능력단위가 존재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또 NCS가 행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론적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3) 이 내용은 전승환 외(2024)의 보고서 12~15쪽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분석하여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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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각 능력단위에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성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학습 경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존 NCS의 

일부 내용은 실제 학습모듈로 전환하기에 부족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고, 

산업현장의 내용을 수행준거나 학습모듈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NCS의 개발 과정에서도 개발자의 전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NCS와 학습모듈 간 개발‧개선의 일치로 적시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단위의 특성상 다양한 도구와 

기법 활용이 가능한데도 특정 도구나 방법론에만 제한적으로 집중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다양한 학습 경험 기회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개발된 NCS 및 학습모듈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NCS기반의 교과 내용과 검정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간의 불일치로 인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 저하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학교 간 학생들이 학습하는 능력단위에 차이가 있어 학습 

성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교과서 등 교육 자료의 부족, 전문 교과 보조 

자료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

2.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정책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 

직업계고 학점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1). 이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 인재 배출을 위해 

2014년 관련 법 개정 후 201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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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종목은 2015년 15종을 시작으로 2025년 201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b), 2026년에는 208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2025).

구분
일반대
(4년제)

전문대 폴리텍 직업계고 군
직업교육
훈련기관

공공기관 계

기관 수
12

(2.4)
44

(8.7)
20

(4.0)
144

(28.6)
7

(1.4)
271

(53.8)
6

(1.2)
504

(100.0)

과정 수
45

(2.7)
124
(7.4)

84
(5.0)

526
(31.3)

32
(1.9)

865
(51.4)

7
(0.4)

1,683
(100.0)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3.). p.1.

<표 2-9> 2025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선정 결과

(단위: 개, %)

2025년 기준 144개 직업계고에서 66개 종목의 526개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중 직업계고는 

직업훈련기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용노동부, 2025; 교육부, 2025). 직업계고

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학교와 운영 과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교육부, 2025). 

2025년도 직업계고에서 운영 예정인 과정의 약 80%가 산업기사(NCS 3~4수준)이고, 나머

지가 기능사 및 기사(NCS 2수준), 기타(서비스) 등급이다.

           연도
 학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운영 학교 3 3 20 40 62 87 107 125 134 142 144

운영 과정 7 7 30 81 147 281 360 398 450 486 526

기사 5

산업기사 0 0 14 45 95 197 271 291 336 374 418

기능사 7 7 16 36 45 71 78 96 107 106 99

기타(서비스*) 0 0 0 0 7 13 11 11 7 6 4

주: (’25) 컨벤션기획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출처: 교육부(2025). p.7.

<표 2-10>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학교 및 운영 과정 현황

(단위: 개)



제2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57

직업계고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여 약 2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였다.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총 10,301명 

중 직업계고 4,161명(40.4%)으로 직업훈련기관(4,462명) 다음으로 많고, 폴리텍 696명, 

전문대 585명, 군(軍) 213명, 4년제 1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교육부, 2025: 3), 이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에 있어 직업계고의 비중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기능사 86 87 329 694 1,057 2,197 3,117 3,873 4,161 15,601

산업기사 29 29 190 517 768 1,680 2,542 2,964 3,061 11,780

출처: 교육부(2025). p.7.

<표 2-11>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현황

(단위: 명)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2a). p.18.

[그림 2-16]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편성 절차

직업계고에서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취득 대상 자격 종목 결정, 관련 

NCS 능력단위 확인(편성 기준), 필수/선택 능력단위 선정, 교과목 도출, 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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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표 작성, 평가계획서 작성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려는 직업계고를 포함한 모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훈련시간, 시설‧장비, 교강사 등 

종목별 해당 연도의 편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교육훈련 편성 시간 기준이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당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여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고려되지 않았고, 최소 시간을 축소해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Apprenticeship)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학생이 이론 및 기초 실습은 학교에서, 심화 학습은 

기업을 오가며 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직업교육훈련 모형이다(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

직업능력연구원, 2020: 8).

구분

사업단 운영 유형 도제학급 편성 유형 OJT 운영 방식

계단일
학교형

거점
학교형

공동
실습소형

산업계 
주도형

별도반 혼합반 기타
주간

정시제
구간

정시제
일간

정시제
혼합형

(주간+구간)

경영‧회계‧사무 1 9 0 0 10 0 0 10 0 0 0 10( 6.0)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 0 0 6 7 0 0 1 6 0 0 7( 4.2)

음식 서비스 4 5 0 0 9 0 0 3 6 0 0 9( 5.4)

기계 9 31 15 1 49 7 0 32 17 0 7 56(33.7)

재료 2 3 0 0 3 2 0 4 1 0 0 5( 3.0)

화학 0 3 0 0 3 0 0 1 0 0 2 3( 1.8)

전기‧전자 3 46 0 0 42 7 0 29 18 0 2 49(29.5)

정보 통신 1 9 0 1 11 0 0 7 4 0 0 11( 6.6)

식품 가공 2 0 0 0 2 0 0 1 1 0 0 2( 1.2)

복수 NCS 운영 7 7 0 0 10 3 1 10 3 0 1 14( 8.4)

계
30

(18.1)
113

(68.1)
15

(9.0)
8

(4.8)
146

(88.0)
19

(11.4)
1

(0.6)
98

(59.0)
56

(33.7)
0

(0.0)
12

(7.2)
166

(100.0)

출처: 강경종 외(2024). p.20.

<표 2-12> 도제학교 사업단 운영 현황(NCS 대분류별)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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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교 단계 재

학생 일학습병행제로서, 2014년부터 직무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성화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9개 사업단(9개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78개 사업단(167개교)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는 166개(도제반 미운영 1개교 제외)이고, 거점학교형

(68.1%)이 가장 많으며, 단일학교형(18.1%), 공동실습소형(9.0%), 산업계 주도형(4.8%) 순

이다(강경종 외, 20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NCS에 기반한 일학습병행자격 요건에 따라 Off-JT와 OJT 과정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고(김지영 외, 2021a: 3), NCS기반 자격을 기반으로 도제훈련과정이 개발

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안재영, 2018: 2). 도제훈련과정이 

NCS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도제훈련과정의 교과 편성 유형을 전문 교과의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으로 편성하는 유형, 전문 교과의 실무 과목으로 편성하는 유형,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전문 공통, 기초, 실무)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하는 유형으로 제시하면서 전문 교과 이수 

시간이 도제훈련과정의 능력단위별 이수 시간을 포함하게 된다(안재영, 2018: 6). 강경종 

외(2024)는 도제학교의 NCS 대분류별 수는 기계(56개), 전기‧전자(49개), 복수 NCS 운영

(14개), 정보 통신(11개), 경영‧회계‧사무(10개), 음식 서비스(9개) 순으로 많고, 도제학급 편성 

유형은 주로 별도반(88.0%)으로 운영되며, OJT 운영 방식은 주간 정시제(59.0%), 구간 정

시제(33.7%), 혼합형(주간+구간)(7.2%) 순으로 높다고 하였다.

도제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과에서 도제훈련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훈련과정 개시 

전에 도제 준비 과정을 거쳐 학습기업과 학습근로계약(채용)을 체결하고, 2학년부터 협약 

기간 동안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도제교육훈련을 받게 된다(교육부‧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

직업능력연구원, 2024b: 13). 학생들은 교실과 실습실, 도제교육센터에서 Off-JT(사업장 

외 교육훈련)를 받고,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학습기업에서 OJT(도제식 현장 교육훈련)를 

받는다(교육부‧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b: 1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사업단 운영 모델 유형은 거점학교형, 공동실습소형, 단일학교형, 

산업계 주도형의 4가지가 있다(교육부‧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b: 16-17). 

첫째, 거점학교형은 하나의 거점 특성화고가 중심이 되어 여러 참여학교(특성화고)를 대표

하여 사업단을 구성하는 모델이다. 거점학교 내에 도제교육센터(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하여 



60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사업단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와 기업이 해당 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동실습소형으로 시도교육청의 공동실습소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및 기업이 실습소를 공동 활용하는 구조이다.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청 주도의 공공 인프라 활용 모델에 해당한다. 셋째, 단일학교형은 단일 특성화고가 

독립적으로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는 유형으로 학교 내에 도제교육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기자재를 확충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외부 기관의 조정 없이 학교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은 모델에 해당한다. 넷째, 산업계 주도형은 산업단지,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등 산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특성화고를 대표하는 형태로 

사업단을 구성하는 유형이다. 산업계가 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교육훈련과정 개발,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수요와 직결된 실질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은 NCS기반 교육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인 안정화는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을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OJT 질 관리의 

어려움, 도제학교 운영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특히 학습근로자의 감소(2018년 9,133명 

→ 2024년 4,847명)에 따른 참여 학생의 중도 탈락 및 적응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강경종 외, 2024: 259).

다. 직업계고 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

하여 졸업하는 제도”(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6)이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설정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한 경우 학점을 부여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수에 도달해야 졸업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

과정과 평가 및 졸업 제도가 개선된 제도이다(교육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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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3). p.6.

[그림 2-17] 고교학점제 학사 제도 운영 체계

박동열(2018)은 직업계고 학점제는 교육 불평등 해소, 산업 변화 대응, 학생 수준별 교육 

보장, 완전 학습 체계 구축, 미래형 학사 제도 전환이라는 5가지 논거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2019). p.2.

[그림 2-18]]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전후 기대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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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등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불평등(TVET Divide) 

해소를 위해 학점제가 필요하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 및 학부모의 직업교육 기피, 비선택 학과 

배정,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접근성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직업계고 학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둘째, 급변하는 산업‧직업 구조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기존 

직업계고의 학과 중심 학사 제도로는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직

적인 학과 체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자격 및 직무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 있는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의 특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직업계고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성화고의 경우 유급률은 낮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았고, 성취

기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재이수 제도, 보충 학습 체계, 수준별 과정 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학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학점제 도입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넷째, 완전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평가 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업교육도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패를 학습의 

일부로 수용하고 극복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육 

내용은 핵심 지식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학습 시간은 늘리되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 실제 

성취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박동열, 2018).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학사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획일적 학년제, 고정된 수업 연한, 학과 중심 편성 등의 한계를 지적

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 체제로서 학점제를 제시하였다. 학점제는 학교 

기반형, 지역 연계형, 온라인 기반형 등 다양한 운영 모형들과 연계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고교-대학-직업훈련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동

열, 2018).

직업계고에서 고교학점제는 2020년 산업수요 맞춤형고 1학년 도입‧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특성화고로 확대되어 2025학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의 틀에서 미래 직업세계로 이행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학교의 인력 양성 유형과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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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진로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18). 직업계고 학점제는 단위학교 내 인력 양성 유형에 중점을 두거나 단위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타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8가지의 모형

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8가지 모형들은 학교에서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을 자유롭게 선택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교육부, 2024b; 이상훈 외, 2024b: 20).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모형은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의 핵심 기제로, 학점제를 통해 직업교육에서 학생 주도성, 

유연성과 다양성, 융합과 심화, 현장성, 책임성 등 다양한 지향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상훈 외, 2024b).

학과 내 학과 간 학교 간 학교 밖

• 전공 심화 학습 지원
• 보통 교과 선택 폭 확대

• 타 학과 과목 선택 기회 
제공

• 타 학과 부전공 과정 지원

• 두 학교 이상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산업체, 대학 등 
교육시설 활용

•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출처: 교육부(2024b). p. 4.

<표 2-13>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수정 모형(안)

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는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

환의 선도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2.6.). 정부는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2023.8.24.)을 통해서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3: 9). 이후 2024년 10개교가 1기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2025년 3월 신입생이 입학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3.4.).

특성화고는 그동안 학교-기업, 학교-교육청, 학교-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간 다양한 협력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해 왔지만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과 대학 등 각 주체들의 

거버넌스 참여,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부여, 정주 여건 지원, 재정 

지원 등은 기존 특성화고 직업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김성남 외, 2024). 학령인구 감소와 

입학자원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고, 동일 지역 정착 경향성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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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탈로 지역 내 인력난의 악순환을 극복해야 하지만, 단위학교의 다양한 역할 수행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동 목표하에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지역이 학교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모두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도 분야 학교 비전 주요 주체

서울 철도
용산철도
고등학교

철도인의 요람에서 직장까
지 책임지는 서울형 철도 
인재 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서울교통
공사, 코레일 서울본부, 대아티아이, 케이알티씨 등

인천 반도체
인천반도체
고등학교

인천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청, 스태츠칩코리아, 코테
크놀로지코리아,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 한국공학대 등

인천 항공
정석항공

과학고등학교
인천 지역에 정주하는 항공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청, STX 에어로서비
스, 한국공항,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하대, 인하공
업전문대학,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

대전 방산
충남기계

공업고등학교
K-방위산업(기계‧드론‧로봇) 
지역 인재 육성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청, 대전방위산업연합
회, 아이쓰리시스템, 대전테크노파크, 한밭대 

강원 관광농업
강원생명

과학고등학교
CC 춘천 웰니스 관광농업 
정주 인재 육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시청, 지씨에스, 강원대, 
한림성심대, 송곡대 등

충남 기업SW
천안여자

상업고등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벌 비
즈니스 플랫폼 인재 양성 
선도학교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시청, 에스에이피코리아, 세메
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전북
치즈‧

바이오
한국치즈

과학고등학교

임실과 함께 움트는 치즈 
명장, 세계로 꽃피울 지역
인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임실군
청, 상하농원, 친한 F&B, 임실치즈N식품연구소, 우
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등

경북 이차전지
포항흥해

공업고등학교
이차전지 분야 산업수요 맞
춤형 전문 인재 양성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 포항시청, 포스코퓨처
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경남
어선 

해기사
경남해양

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 미래 수산업을 선도
하는 스마트 어선 해기사 육성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청, 남해군청, 한국해양수
산연구원, 사조산업 등

제주 항공우주
한림공업
고등학교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
비한 항공우주 융합형 기술 
인재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한화시스템, 제주대, 제주테크노파크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5.20.), p.1, pp. 5-14의 내용 중 일부분을 정리함.

<표 2-14>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

협약형 특성화고는 전통적인 지역 산업, 지역 전략 육성 산업, 지역 뿌리 산업, 지역(국가) 

희소산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를 위한 핵심 운영 내용은 교육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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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인프라, 성과관리이다(교육부, 2024c: 8-11). 첫째, 지역 주체들이 협약을 통해 

교육 플랜을 실현한다. 학교 교육의 방향을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내에서 학교의 역할을 

고려해서 설정하고, 교육과정 개발부터 운영 및 피드백의 전 과정에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며, 협약기관과 연계한 진로 설계 트랙, 후 학습, 정주 케어 보장 등 체계적

으로 진로 지원을 제공한다.

          주: 교육부 보도자료(2025.2.6.)의 p.1의 도표를 재작성함.

[그림 2-19] 협약형 특성화고 참여 주체별 지원 내용

둘째, 교육 플랜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교육청, 지자체, 기업과 

대학 등 각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맞춰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한 조직이나 규정을 

개편하며, 협약 주체 간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지자체)은 교육 플랜 이행을 

위해 공모를 통한 산업체 출신 교장과 교원 초빙, 산업 전문가의 산학겸임교사 등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율권 부여를 위한 규제들을 개선한다.

셋째,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협약형 특성화고의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시설‧설비 구비 계획을 마련하고, 각 협약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투자하며(대응 투자 등), 교육 플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RISE, 직업

교육혁신지구 등 지역 중심의 타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관과 협약 이행 담보 방안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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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약에 따라 운영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고, 컨소시엄 내 구체적인 이행 

담보 및 불이행 대응 방안,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성남 외(2024: 17)는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이 기존 고교 단계 직업교육 정책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 방향, 

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교육청, 지자체, 기업과 대학 등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각 주체의 협약 이행에 대한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졸업 후 지역 정주를 가능케 하는 학생 성장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지원할 것인가?”, “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추진 목표와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제안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 방향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제3절 해외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본 연구에서는 주요 5개 국가(영국,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 일본)를 선정하고, 국가별 직업

교육 체제, 중등 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현황, 중등 직업교육 교육과정 체계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사례는 해당 국가의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2025. 2. 4.(화)~2. 28.(금) 기간 동안 

원고를 작성하도록 하였고14), 작성된 원고를 연구진이 보완하였다.

1. 영국

영국(잉글랜드)은 만 5세에서 16세까지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대학 진학이나 직업 경로로 이행하기 위해 KS 4단계15)의 마지막에 GCSE(General 

14) 5개 국가 사례 중 영국(이혜지 박사과정, University of Edinburgh, UK), 핀란드(이동섭 박사, Tampere University, 
Finland), 일본(박지숙 조교수, 경일대학교) 사례는 전문가에게 의뢰한 원고에 기초하여 작성하였고, 싱가포르 사례는 싱
가포르 교육부(MOE) 정책 담당관 Kah Whye WOO, ITE의 국제협력 담당자 Vanessa Kwan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
으며, 미국 사례는 연구진이 직접 작성함.

15) 영국(잉글랜드)의 학제는 유아 및 초등교육 7년, 중등교육 5년, 후기 중등교육 2년, 고등교육(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
기 중등교육은 대학 진학 준비 과정으로서 ‘Sixth Form’이라고 함. 잉글랜드의 의무 국가 교육과정은 만 5세부터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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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고(DfE, 2014), 

GCSE에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와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

과정이 구분된다. 이렇게 영국(잉글랜드)에서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기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이후부터이며, 국가자격체계(Regulated Qualifications 

Framework, RQF)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QF는 교육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국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입문 단계(Entry Level)부터 레벨 8까지 

총 9단계로 분류한다. GCSE 5과목에서 4등급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은 레벨 2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레벨 3 수준(후기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거나 레벨 1~2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레벨 

3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는 T-레벨, BTEC(Business and Technology Education 

Council), Cambridge Technicals, 고급 견습 제도(Advanced Apprenticeship)와 파트

타임 교육 및 훈련 등이 해당한다. 이 중 Cambridge Technicals는 레벨 2~3 수준으로 

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실무 중심 학습을 강조하며 IT, 비즈니스, 건강 및 사회복지, 

스포츠 등 다양한 직업 분야를 다룬다. 이 과정은 과제 기반 평가와 외부 시험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그리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견습 

제도와 파트타임 교육훈련 중 중급 견습 과정(Intermediate Apprenticeship)은 레벨 2, 

고급 견습 과정은 레벨 3 자격 과정에 해당하며, 학생들은 주 4일의 실무 근무와 주 1일의 

이론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파트타임 교육훈련을 통해 일을 

하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가. 중등교육 단계 직업교육 정책

영국에서 중등교육 직업교육 개선은 영국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 인문‧
학문 중심 교육으로부터 기술훈련 및 직업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고급화를 위한 정책을 

(중등교육 종료)까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이 과정은 핵심 단계(Key Stage, KS)로 구분됨. KS 1단계(5~7세, 
1~2학년)와 KS 2단계(7~11세, 3~6학년)는 초등교육에 해당하고 KS 3단계(11~14세, 7~9학년)와 KS 4단계(14~16세, 
10~11학년)는 중등교육에 해당함(Df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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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2021년 전략 보고서(DfE Outcome Delivery Plan: 2021 to 2022)에서 

“기술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 성

장을 촉진한다.”라는 우선순위 목표를 제시하였다(DfE, 2021). 이를 위해서 기술 및 고등 

기술교육 확대 및 인지도 향상, 위기 개인(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고위험군)의 기술 향상 및 

견습 직업 분야의 성장 촉진, 고품질 기술교육 장려 및 재정의 효율적 활용, 청소년‧성인의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 접근 기회 확대,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교육부는 ‘Skills and Post-16 Education Act(기술 및 16세 

이상 교육법)’을 승인을 받아 기술교육을 촉진하고 있다(김해련 외, 2024: 17). 이 법은 직업

교육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주와 교육 제공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부는 전통적인 인문교육 

후기 중등교육 과정인 A-레벨의 대안으로 직업교육 후기 중등과정인 T-레벨 도입을 지원

하고 있다. T-레벨은 16~19세 학생들을 위한 2년 과정의 기술 중심 자격증으로 교실 학습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나. 중등교육 단계 직업교육과정: T-레벨을 중심으로

T-레벨(T-Level)은 2020년 영국에서 핵심적인 직업교육 개혁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16세 

이후 고용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술 자격 제공을 목적으로 학문 

중심 교육인 A-레벨과 대등한 수준(레벨 3)의 기술 중심 자격으로 설계되었다. 보통 2년 과정

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이론 지식,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해 전체 학습 시간의 약 80%를 

교실 수업으로, 나머지는 최소 45일 이상의 산업체 현장 실습으로 구성된다. 2020년 건설, 

디지털, 교육과 보육 분야를 시작으로 건강‧과학, 비즈니스‧행정, 법률, 공학, 제조, 회계, 농업, 

마케팅 등으로 확장되면서 영국 직업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T-레벨은 대학 

입학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지원 시 사용되는 점수 체계인 UCAS 포인트16)를 

제공하여 영국 내 대학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T-레벨이 A-레벨과 동등한 또 하나의 

대입 경로로 자리 잡아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DfE, 2024). 이렇듯 T-레벨이 직업교육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한편, 

16)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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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낮은 인지도, 학생들의 혼란, 교육과정 내 문제점, 평가 방식의 부담감, 특히 기존 

직업교육과정 간의 균형 등의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T-레벨 교육과정은 15개의 직업 분야(Technical Education Routes)를 설정하고, 각 

경로별 기술과 지식을 명확히 정의하며, 정부가 시스템을 설계하되 자격 내용과 기준은 

산업체와 고용주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DfE, 2016).

직업 분야(Route) T-레벨 교육 경로(Pathways) 직업 분야(Route) T-레벨 교육 경로(Pathways)

농업, 환경 및 동물 
관리

• 농업, 토지 관리 및 생산
• 동물 관리 및 운영

공학 및 제조
• 공학, 설계 및 개발
• 공학, 제조, 공정 및 제어
• 유지 보수, 설치 및 수리

비즈니스 및 행정
• 경영 및 행정
• 인적자원

헤어 및 뷰티 • 헤어, 뷰티 및 미용

 돌봄 서비스 • 돌봄 서비스 보건 및 과학

• 보건
• 과학
• 의료 과학
• 지역 사회 운동, 신체 활동, 

스포츠 및 건강

요식업 및 호텔업
• 요식업
• 호텔업

법률, 금융 및 회계
• 법률
• 금융
• 회계

건설 및 건축 환경
• 설계, 측량 및 계획
• 현장 건설
• 건물 서비스 공학

보안 서비스 • 보안 서비스

창작 및 디자인
• 공예 및 디자인
• 미디어, 방송 및 제작
• 문화유산 및 관광 명소

판매, 마케팅 및 조달

• 고객 서비스
• 마케팅
• 조달
• 판매 및 소매

디지털
• 디지털 지원 및 서비스
• 디지털 제작, 디자인‧개발
•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 및 물류

• 운송
• 물류

교육 및 유아 교육 • 교육 및 유아 교육

출처: Skills England 홈페이지(2025. 6.1. 인출).

<표 2-15> T-레벨 15개의 직업 분야(Technical Education Routes)

2017년부터 영국 교육부는 ‘T-레벨 실행 계획(T Level Action Plan)’을 수립해 개발을 

본격화하였다17). 개발 과정에서 IfATE(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and Technical 

17) 공청회를 통해 교육계, 산업계, 학생 의견을 반영했으며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았음(DfE, 2024c): ① T-레벨은 기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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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견습 및 기술교육 연구소)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IfATE는 직업 및 기술교육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T-레벨의 설계와 표준을 관리한다. 2018년 설립된 이 

기관은 ‘2017년 기술 및 추가 교육법(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Act 2017)’을 

법적 근거로 하며, ‘유사 훈련 요구를 가진 경로를 지정하고, 직업과 표준을 연계하며 정보를 

공개한다.’, ‘직업 표준을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대 결과를 설명한다.’, ‘기술교육 

자격을 승인하고 목록을 유지한다.’ 등을 주요 역할로 한다. 이후 2024년 Skills England가 

신설되어 IfATE의 역할을 계승하였다.

주: A는 도제식 교육과정(Apprenticeship)으로 작업 현장에서 일하며 교육받는 형식이고, TL은 T레벨 기술교육 과
정(T Level)으로 주로 고등학생(16~19)세를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임. TQ는 기술 자격증 과정(Technical 
Qualification)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급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공식 자격증 발급 과정이고, HTQ는 고등
기술자격(Higher Technical Qualification)으로 레벨 4~5수준을 요구하며, 대학 학위 없이도 습득이 가능함.

출처: Skills England(2025). Skills England's occupational maps. 
https://occupational-maps.skillsengland.education.gov.uk/(접속일: 2025.6.1.).

[그림 2-20] ‘디지털 지원 및 서비스’ 세부 직업군 자격 수준 예시

교육보다 높은 산업 연계성을 가져야 함, ② 315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Industry Placement)을 필수로 포함해야 함, ③ 
고용주가 신뢰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평가 방식을 구성해야 함, ④ 학생들이 T-레벨 수료 후 대학 진학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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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기반 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2020년 9월 

T-레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주요 산업 분야에 도입할 계획이다. Skills England는 [그림 2-20]과 같이 직업 분야별 자격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Digital) 직업 분야의 ‘디지털 지원 

및 서비스’ 교육 경로에 관한 세부 직업군, 자격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T-레벨 프로그램은 3개의 A-레벨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되며, 평균 2년간 총 1,800

시간의 풀타임 학습으로 구성된다. 최소 315시간(약 45일, 전체의 20%)의 산업현장 실습

(Industry Placement)이 포함된다. 주요 구성 요소는 [그림 2-21]과 같이 기술 자격

(Technical Qualification, TQ), 산업현장에서 실습, 영어 및 수학 교육(English and 

Maths Provision)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직무 관련 특정 교육이나 자격이 추가된다. 기술 

자격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으로 핵심 내용(Core)과 직업 전문화(Occupational 

Specialism)로 구성되어 있다.

               주: T-레벨 15개의 직업 분야별 기술자격(TQ)(핵심 내용, 직업 전문화)은 <부록 1> 참조.
               출처: Skills England 홈페이지(2025.6.1)

[그림 2-21] T-레벨 교육과정 체계

핵심 내용과 직업 전문화의 학습 시간 비율은 선택한 T-레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교육부는 핵심 내용을 전체 학습 시간의 20~50%, 직업 전문화를 50~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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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DfE, 2018). 이 체계는 2011년 당시 영국 교육부와 비즈니스‧
혁신‧기술부의 직업교육 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학생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면서도 미래 학업 및 직업 경로를 제한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권고한 바가 있다(DfE 

& DfBIS, 2011). 2025년 4월 기준으로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10개 분야 

21개 T-레벨 과정이 운영 중이며, 2025-26학년도 기준 잉글랜드 전역에서 399개 후기 

중등교육기관이 T-레벨을 제공하고 있다(DfE, n.d).

2. 핀란드

핀란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99%가 후기 중등교육인 일반계고 또는 직업

계고에 진학하며, 직업계고 진학률은 41% 수준이다(Eurydice, 2025; Tilastokeskus, 

2024)18). 2018년 ‘직업교육훈련법(Laki ammatillisesta koulutuksesta)’에 따라 노동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는 학령기 청소년뿐 아니라 이미 취업했거나 노동시장 밖에 있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과 일터 재교육 과정 간 경계 없이 유연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FINLEX, 2017). 최수정 외(2017)는 이러한 “핀란드의 중등 단계 직업교육은 우리

나라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16~19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우리나라 특성화

고에 해당하는 별도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중등 단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라고 하였다

(최수정 외, 2017: 195). 이러한 후기 중등 직업교육은 3년 과정으로 학년은 존재하나, 

수강에 대한 학년 제한은 없어 한 반에 여러 학년이 공존하는 무학년제로 운영된다(최수정 

외, 2017). 그리고 모든 직업교육훈련 자격은 도제식 교육만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26%의 학생이 도제식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다(Tilaskkeskus, 

2024). 도제식 교육은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일반적인 

업무 과제와 관련된 현장 학습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의 학습이 병행될 

수 있으며, 전체 자격 또는 특정 부분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18) 핀란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후기 중등교육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은 일반계고 52%, 직업계고 41%.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6%, 의무교육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재학 중이 아닌 학생 1%임(Tilaskkesku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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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KM(2025)의 내용을 재작성함.

[그림 2-22] 핀란드 교육 체계

가. 중등 직업교육 교육과정

학습자들은 본인의 학습능력에 따른 ‘개인역량개발계획(HOKS)’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

한다(OPH, 2025a). 일반계고(lukio)나 직업계고(ammattikoulu) 중 한 트랙을 선택할 경우, 

학업 기간은 보통 3년이 소요되고,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공동 트랙을 선택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학업 기간이 소요된다. 2018년 초부터 졸업을 위한 요건이 180 역량점수(OSP)로 

설정되었으며, 기존 자격 모듈은 직업 기초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었

다. 이는 교육과 산업의 미래 변화에 따라 중등기본직업자격 내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 역량

보다 전환 가능한(transferable) 총체적인 일반 역량(generic competence)을 더 많이 요구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직종의 전문 영역에서 더 많은 기본자격

(perustutkinto)의 역량점수를 요구하는 경우,  ‘직업교육법’에 따라 교육문화부는 180

역량점수(OSP) 이상을 졸업 요건으로 정할 수 있고, 공통 일반 교과와 직무 전문 교과로 

구성된다(Act 531/2017, §7–8)19). 공통 일반 교과(Common units)는 35 OSP이며, 모든 

19) 핀란드의 직업계고에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역량 중심 운영 체계’에 따라 
직업교육과 자격의 교육과정 구성, 학습 이수 평가 및 자격 인증 전반에 걸쳐 역량점수(Osaamispiste, OSP) 단위가 운영
의 기준 단위로 작용하고 있음. 전문 자격은 120 OSP, 150 OSP, 180 OSP로 나뉘며, 대부분의 전문 자격은 150 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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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 역량 교과목으로 언어, 수학, 디지털 활용, 시민성, 일터 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26 OSP는 공통 필수 교과, 9 OSP는 선택 교과이며 일부는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다(OPH, 2025c). 직무 전문 교과(Vocational units)는 약 145 OSP로 

자격별로 요구되는 실무 수행 능력을 개발하는 단위이며, 필수 단위(예: 제조, 조립, 간호 

등)와 선택 단위로 구분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방향, 관심 기술 분야, 상급 학교 진학 

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자격별 역량 영역(competence areas)과 자격 제목을 선택하여 

180 OSP를 충족해야 한다. 선택 교과(Optional units)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고 180 

OSP 내에서 조합할 수 있고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수업이나 타 자격 과정 등에 참여하여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학점 단위 체계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 일반 

교과목의 경우 이수 대체 인정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유연한 

학습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과목군 역량 영역 과목 OSP

공통 필수
(26 OSP)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역량
(11 OSP)

핀란드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4
스웨덴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1

영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3
디지털 환경 운영 2
예술 창작 표현 1

수학 및 자연 과학 역량
(6 OSP)

수학과 응용 수학 4
물리화학적 현상과 응용 2

사회 및 일터 생활 역량
(9 OSP)

사회 및 시민으로 행동하기 2
일터 생활 시연 2

학습과 진로 계획 역량 1
업무 역량 및 웰빙 2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 1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1

선택
(9 OSP)

온라인 수업 3개 선택 단위
(9 OSP)

출처: OPH(2025c)

<표 2-16> 공통 일반 교과의 OSP

한편 전문 교과 체계는 크게 기술, 과학, 건강과 복지,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자연 과학, 

상업, 행정 및 법률, 농업 및 임업, 서비스 등으로 나뉘고 기본 자격에 해당하는 상세 교과

군은 <표 2-17>과 같다.

임. 특별 전문 자격은 160 OSP, 180 OSP, 210 OSP로 나뉘며, 대부분의 특별 전문 자격은 180 OSP임(OPH, 2025b).



제2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75

계열 구분 기본 자격 (교과군) 기준학과 (자격의 일부)

기술

자동차 자동차 산업, 차량 기술
식품 식품 산업, 식품 관리, 식품 기술, 제과·제빵, 커피 제조
광업 광업

기계 및 생산 공학 기계 및 생산 기술, 자동화 기계 설치, 고무 제품 제조, 용접 기술 
병리학 바이오 분석, 바이오 테크닉, 실험실 기초, 산업 공정

항공기 설치 항공기 설치, 항공기 정비
측량 측량

과학

표면 처리 표면 처리, 건물 및 제품 페인팅
공정 산업 공정 산업

건설 기술 절연, 환기 설치
전기 및 자동화 전기 자동화

건축 기술 목재 산업, 건축 관리, 건축과, 토목과, 석공, 
공학 디자인 기술 디자인
섬유 및 패션 직물 패션, 섬유 제조, 패션

조선 조선

건강과 복지

치과 기술 치기 공학(치과 보철)

교육 및 상담
교육 및 상담, 복지 지도, 유아,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도, 커뮤니케
이션 및 수화

의학 의약품, 제약
사회 및 건강 관리 사회 및 보건 관리, 간호학, 재활학, 응급학, 노인 복지, 실버 케어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장비 유지 및 보수 장비 관리
정보 통신 기술 정보 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자연 과학 자연과 환경 자연 및 환경, 순록 관리, 천연자원 감독
상업, 행정 및 법률 경영 경영

농업과 임업

승마 경영 말 산업, 말 기술 및 승마 경영
수산 수산학, 수생 생물 경제

농업 직업 농업, 농업 기술, 관광 전문 기술
임업 임업, 산림 기계 운송, 산림 에너지
원예 원예, 정원 관리

서비스

모발 및 미용 관리 모발 및 미용 관리, 화장품 및 미용 상담
체육 운동 관리
물류 물류
관광 관광, 관광 고객 서비스

해양 문제 해운 산업, 선박 설치 및 관리
청소 및 부동산 서비스 청소 및 부동산 서비스, 주택 및 상업 관리

식당 및 조달업 식당 및 조달업, 식품 서비스
보안 보안 감독

인문과 예술

미디어 및 회화 표현 미디어, 게임 제작, 미디어 및 화보 서비스
음악 음악 산업, 음악 기술

서커스 서커스 산업, 서커스 예술
예술과 공예 예술, 금속 및 합금 공예, 인테리어

무용 무용

출처: ePERUSTEET(2025a).

<표 2-17> 직무 전문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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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생산 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편제를 예시(조립 및 자동화)로 살펴보면, <표 2-18>

과 같다. ‘기계 및 생산 기술’ 분야의 직업 자격은 총 180 OSP로 구성되며, 이는 직업 단위

(145 OSP)와 공통 단위(35 OSP)로 나누어진다. 해당 분야는 기계 또는 전기 자동화과에서 

제공되며, 기계‧전자 통합 프로그램은 4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학업의 초기 단계에서 

기계 공학에 집중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기 공학에 중점을 두게 된다(ePERUSTEET, 

2025b). ‘기계 및 생산 기술’ 직종 자격의 필수 단위는 65 OSP로, 이는 모든 역량 영역의 

필수 단위(35 OSP)와 자격 제목에 명시된 필수 단위(30 OSP)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격 

제목에 명시된 선택 단위(선택 단위 1)에서 40~80 OSP를, 모든 선택 단위(선택 단위 2)에서 

0~40 OSP를 선택할 수 있다.

직무 전문 교과 145 OSP

필수 단위

35 OSP

제조 업무에서 일하기 25 OSP

설치 및 자동화 작업 10 OSP

조립 및 자동화 역량 영역(1729)

자동화 조립(10213)

필수 단위 자동화 조립 30 OSP

선택 단위 80 OSP

선택 단위 1

40~80 OSP

유압 설비 20 OSP

원형(circle) 자동화 시스템 설치 20 OSP

수리 및 설치를 위한 원형 용접 20 OSP

원형 유지 보수 20 OSP

원형 공압 설치 20 OSP

원형 로봇 작동 20 OSP

원형 동력 전달 시스템 및 기계 부품 설치 20 OSP

원형 동력 장치 및 모터 설치 20 OSP

선택 단위 2

0~40 OSP

3D 제조 방법 사용 20 OSP

원형 용접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철강 20 OSP

원형 CAD/CAM 프로그래밍 20 OSP

원형 CNC 연삭 20 OSP

원형 CNC 밀링 20 OSP

원형 CNC 선반 20 OSP

원형 CNC 테두리 20 OSP

<생략>

<표 2-18> ‘조립 및 자동화’ 국가 교육과정 편제 사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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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생산 기술’ 직종의 직업 자격은 2가지 역량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는 “조립 

및 자동화” 역량 영역(자동화 어셈블러, 기계 피터), 두 번째는 “생산 기술” 역량 영역(기계공, 

도금 용접공,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작자)이다. 이들 역량 영역은 5가지 자격 제목을 기반

으로 구성된다(ePERUSTEET, 2025b). 이렇듯 핀란드의 중등 직업교육과정은 ‘국가직업

자격기준(NQR)’에 따라 역량 중심(competence-based)의 모듈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학생

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틀 안에서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3.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국의 교육 제도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은 보통 만 6세부터 시작하여 16세 또는 18세까지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약 12년간의 교육 기간(K-12)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유아

교육(Preschool)을 거쳐 초등교육(Primary or Elementary school) 과정을 약 6세에서 

10~11세까지 거친다. 중학교(Middle or Junior high school) 과정은 약 11세에서 13세에 

해당하며 학년으로는 6~8학년이다. 고등학교(High school) 과정은 9~12학년으로 이루어

지고 학생 나이는 약 14~18세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기관으로 진학도 할 수 있다([그림 2-23] 참조).

직무 전문 교과 145 OSP

기본직업 자격, 전문 직업 자격 또는 특수 직업 자격의 단위
(자격 요건에 명시된 직업 단위 또는 다른 직업 자격, 전문 직업 자격 또는 특수직업 자격의 요건에서 단위를 

선택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5~15 
OSP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수업
(이 단위는 직업 역량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이 포함됨)

5~15 
OSP

공통 단위의 일부, 일반 후기 중등교육 수업 또는 추가 수업을 위한 역량을 
지원하는 기타 수업들

1~25 
OSP

(인문계고와 동일한) 공통 일반 교과 35 OSP

출처: ePERUSTEET(2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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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EVOC(2014). World TVET database: United States of America. p.8.; 
이민욱(2019)에서 재인용.

[그림 2-23] 미국 교육 체계

미국 교육 거버넌스는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거버넌스가 각기 다른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분권형 구조로서(남정아, 2024), 이 구조는 헌법, 법률, 재정, 행정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적용된다.

가. 미국의 직업교육 체제

미국에서 직업교육 체제는 비교적 체계적이며, 이론적 내용과 함께 실질적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짜여 있다. 주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기초교육으로 전기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며,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직업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ACTE, 2025).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통합형

(일반고등학교 내에 CTE 과정 설치, 일반 과목과 CTE 과정 병행), 전일제(특정 산업 분야에 

초점, 예를 들어 보건계 또는 농업계 등), 지역 내 직업훈련센터(여러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서 

해당 센터에서 수업 실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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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송창용 외(2009).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p.4.; 이민욱(2019) 재인용.

[그림 2-24] 미국 직업교육 체계

미국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2년제 공립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단계, 기술

전문학교, 사설 직업학교, 일부 4년제 대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준학사 

또는 자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술전문학교는 짧은 수료 과정(1년 이하) 또는 2년제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사설 직업학교는 민간 기관이 운영하여 대부분 유료인 것이 특징이며, 일부 

4년제 대학에서는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학사 학위(Bachelor of Applied 

Science, BAS)를 제공한다.

한편 미국의 직업교육 군집(CTE clusters)은 다양한 고수요 직업에 적용되는 14개로 

분류되고(<표 2-19> 참조), 미국의 표준직업분류(SOC)와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

에도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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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cluster 14) 세부 직업군(sub-cluster 72)

교육 유아교육, 커뮤니티 교육, 교육 리더십 등

건강과 인간 서비스 행동 및 정신 건강, 지역 및 사회 서비스, 건강 데이터 및 행정 등

공공 서비스 및 안전 지역, 주, 연방 서비스, 군 및 국가 안전, 대중 안전 등

첨단 제조 공업, 로보틱스, 품질 관리 등

건설 건설, 토목 공학, 장비 생산 및 관리

공급망과 교통 항공 교통, 해양 교통, 기차, 유지 및 보수 등

디지털 기술 데이터와 AI, 네트워크 시스템과 사이버 안전, IT 지원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웹 클라우드 등

마케팅 및 영업 마케팅과 광고, 시장연구 분석 및 윤리, 도소매 및 고객 경험, 판매 전략 등

경영 및 창업 사업 정보 관리, 창업과 중소기업, 리더십과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디자인 디자인 및 디지털 예술, 패션, 인테리어, 미술, 미디어 생산, 방송 등

호텔, 이벤트 및 관광 숙박, 콘퍼런스, 식음료, 여행 및 관광

농업 농업 경영, 동물 체계, 식물 체계, 농업 기술 등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환경 보호, 대체 에너지, 지역 관리, 생태계 연구 및 개발 등

금융 서비스 회계, 보험, 부동산 등

출처: https://careertech.org/career-clusters/(검색일: 2025. 6. 26.).

<표 2-19> 미국의 직업교육 군집

나. 펜실베이니아주 중등 직업교육

2006년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교육 개선법’(Perkins IV)은 직업 및 기술 학업 프로

그램(Program of Study, POS)의 개발 및 구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 및 기술 

학업 프로그램은 중등 및 고등교육의 요소를 통합하고 도전적인 학업 표준과 관련 직업 및 

기술 과정에 맞춰 일관되고 엄격한 내용을 포함한다. 중복되지 않는 과정의 이러한 조정된 

진행에는 중학생이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과의 주 전체 연계 협정을 통해 산업에서 인정하는 

자격 증명과 고등교육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등교육 수준에서 수여되는 

학점은 학생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디플로마, 자격증 또는 준학사 학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SOAR(Students Occupationally and Academically Ready)

이다. 현재 38개의 직업 및 기술 학업 프로그램이 직업 및 기술 교육국(BCTE)에서 개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2018년 ‘21세기 직업 및 기술교육 강화법’ (Perkins V)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Perkins V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지역 수혜자는 학업 프로

그램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직업 및 기술교육 학업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데 있어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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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펜실베이니아주 교육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주 교육부는 학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OAC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파악

해야 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장비를 구매하여 작동해야 한다. 또한 2차 직업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정렬된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계획된 교육과정, 교육 전략 및 

행정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는 2차 학생들이 학습의 지연이나 중복을 경험하지 

않고 2차 학교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도록 보장한다.

학생 지원 및 사회적 역할에 관해서도, 학교는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며, 지원 서비스 제공을 구현하는 수단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등록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학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학교 기관은 관리자 및 교사에 대한 인증 및 전문 

표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개인을 고용해야 하며, 어떤 직업 및 기술 학생 조직이 프로

그램에 맞는지 결정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이 필요한 내용에 맞게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모든 학생이 직업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진로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은 진로 계획에 필요한 직업 및 교육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학교 직원은 학생 기록을 유지하고 학생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기관은 각 

프로그램과 정의된 각 지표에 대한 성과 향상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책무성 측정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펜실베이니아주 중등 직업교육과정 체제

2025년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는 각 학교별 80여 개의 CTE Center에서 인증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20). 

일반 과목의 경우 프로그램에 통합된 특정 펜실베이니아 핵심 기준 및 기타 학문적 기준(예: 

수학, 영어 언어 예술, 경력 교육 및 노동, 과학 및 기술), 직업교육에서 통합된 고급 학문 

과정의 내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충분하며, 지역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0) Pennsylvania Department of Education(2025). Bureau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pproved program 
technical revalu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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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설명

재배 식물, 관목, 꽃, 잎, 나무, 지피식물 및 관련 식물 재료의 전반적인 생산 및 가공, 원예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사업 운영 관리, 식물과 그 관리 및 관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과학 원리에 중점을 둔다.

핵심 
내용

안전

원예 분야의 모든 일반 안전, 실험실 안전 및 현장 안전 관행과 절차를 준수

원예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모든 OSHA 안전 기준을 준수

안전보건자료(SDS) 정보 시스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

원예 장비를 적절히   작동

적절한 보호복과 장비를 선택

적절한 식물 관리 
실습

잡초, 해충 및 식물 병해를 방제

원예 제품 라벨을 해석

식물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원예 제품의 양을 계산

식물 건강 관리의 개념(예: 병해충, 영양소)을 조사

화학 물질과 살충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구분

다양한 원예 해충의 징후와 증상을 분석

기초 식물학 <생략>
원예 사업 운영 〃

토양과 비료 〃
지속가능한 원예 〃

원예 기술 〃
원예의 역사와 현재 〃

출처: https://dcts.org/wp-content/uploads/010601-Applied-Horticulture-1.pdf(검색일: 2025. 6. 26.).

<표 2-20> 응용 원예 교과군의 역량 일부

그리고 교수‧학습 시간, 배정된 교사의 자격, 교육 장비 및 자원 자료, 학생 지원 및 서비스,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 사항, 직업 및 기술 학생 조직에의 참여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직업‧기술 학생 조직에 대한 후원 또는 참여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직업, 시민, 사회 및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태도, 직업 지식 및 

리더십 역량 개발을 포함하는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도 문서화해야 한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부의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은 36개의 교과군21)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교과군별로 

학생들이 졸업 시 도달해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또는 3~4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응용 원예’ 교과군의 경우, <표 2-20>과 같이 해당 교과군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이 졸업 시 도달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량 내용들을 제시한다.

21) 교과군은 농업 기계, 응용 원예,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통신 기술 및 지원 서비스, 웹페이지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및 정보 
리소스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킹 및 통신, 제빵 및 제과, 식품 종사, 전기전자 및 통산 공학 기술, 전기 기계 기술 및 
전기 기계 공학, 컴퓨터 기술 및 컴퓨터 시스템 기술, 제도 및 설계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교육학, 아동 보육 및 지원 서비스, 
형사 사법 및 경찰 과학, 국토 안보 및 법 집행과 소방 및 관련 보호 서비스, 석공, 목공, 전기 및 전력 전송, 건물 부동산 
유지 관리, 배관 기술, 난방 및 에어컨 환기 및 냉장 유지 관리, 자동차 차체 충돌 및 수리 기술, 자동차 정비 기술, 중형 
및 대형 차량 및 트럭 기술, 공작 기계 기술, 용접 기술, 상업 및 광고 예술, 의료 및 임상 조수, 건강 및 의료 지원 서비스, 
건강 전문직 및 관련 임상 과학, 회계 기술, 행정 보조 및 비서, 경영 정보 시스템, 판매 유통 및 마케팅 운영 일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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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기술 과목은 펜실베이니아주 교육부 

요건(Chapter 339 CTE 기준)에 따라 명시된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

으로, 학교 기관은 <표 2-21>에 제시된 최소 시간 이하로 가지 않는 한 어떤 시간 길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직업 프로그램은 1년에서 4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순서에 대한 최소 총시간은 <표 2-21>과 같다.

기준

1년 과정
학생들이 학문적 졸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기술 과목만 필요한 경우 12학년에 존재하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연도 끝에 최소 720시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제공해야 함.

2년 과정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순서 끝에 최소 720시간
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제공해야 함.

3년 과정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순서 끝에 최소 1,080시
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제공해야 함.

4년 과정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순서 끝에 최소 1,320시
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제공해야 함.

출처: https://www.pacodeandbulletin.gov/Display/pacode?file=/secure/pacode/data/022/chapter
339/s339.22.html&d(검색일: 2025. 6. 26.).

<표 2-21> 펜실베이니아주 직업교육과정별 시간 요구 사항

이 외에 펜실베이니아주 교육부는 중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직업 성공을 위해 

일반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대학 준비 과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교과의 범위와 순서에는 일부 대학 준비 과정의 중등교육보다 낮은 수준의 

학문 과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과목들이 펜실베이니아주 교육부의 

사명인 모든 학생이 PSSA(Pennsylvania System of School Assessment, 학업성취도 표준

평가)에서 능숙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펜실베이니아 기술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농업계 고교에서 운영하는 CTE 프로그램을 예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2).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직업 준비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에게 기술, 지식 및 근무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며, 학생들이 유용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학생들은 농업, 비즈니스, 유아교육, 스포츠 의학 등 

22) https://www.pacodeandbulletin.gov/Display/pacode?file=/secure/pacode/data/022/chapter339/s339.22.htm
l&d= 및 https://ths.trinitypride.org/(검색일: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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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Trinity high school, 2025).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 농업 기계화, 농업 생산, 응용 원예학, 비즈니스 및 회계, 유아교육, 제조 공학, 파워 

모터스포츠, 스포츠 의학 및 재활 치료, 수의학 기술 등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계 고등

학교이지만 주나 카운티에 수요가 있는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중 

‘응용 원예학’ 전공의 교육과정은 <표 2-22>와 같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glish(1 credit) English(1 credit) English(1 credit) English(1 credit)
영어 9 cp
영어 9 honors

영어 10 cp
영어 10 honors

영어 11 cp
AP 영어 11 

영어 12 cp
AP 영어 12 

Math(1 credit) Math(1 credit) Math(1 credit) Math(1 credit)

대수학 1 gp
대수학 2
대수학 2 honors
기하학 honors

대수학 1
기하학
프리-칼큘러스 honors

대수학 2
기하학
프리-칼큘러스 honors
재정대수학
미적분학
고급 대수학 및 삼각법
AP 통계학
AP 미적분학 AB

대수학 2
기하학
프리-칼큘러스 honors
미적분학
AP 통계학
AP 미적분학 AB
AP 미적분학 BC
고급 대수학 및 재정 응용

Social studies(1 credit) Social studies(1 credit) Social studies(1 credit) Social studies(1 credit)

세계 역사
세계 역사 Honors

미국 역사
AP 미국 역사

경제학 CP (0.5 학점)
AP 경제학
세계의 발전 (0.5 학점)
미국 정부 (0.5 학점)
심리학 (0.5 학점)
AP 심리학
사회학 (0.5 학점)
AP 유럽 역사
AP 미국 정부

경제학 CP (0.5 학점)
AP 경제학
세계의 발전 (0.5 학점)
미국 정부 (0.5 학점)
심리학 (0.5 학점)
AP 심리학
사회학 (0.5 학점)
AP 유럽 역사
AP 미국 정부

Science (1 credit) Science (1 credit) Science (1 credit) Science (1 credit)

과학의 원리
생물학 Honors

생물학 CP
화학 CP
화학 Honors

AP 생물학
AP 또는 CP 화학
AP 또는 CP 물리학
AP 환경 과학
물리 과학 CP
CP 환경 (0.5 학점)
해부학 및 생리학 (0.5 학점)
천문학 및 기상학 (0.5 학점)
유기 화학 (0.5 학점)
보존 생물학 (0.5 학점)
법의학 (0.5 학점)
지질학 및 해양학 (0.5 학점)

AP 생물학
AP 또는 CP 화학
AP 또는 CP 물리학
AP 환경 과학

CP 환경 (0.5 학점)
해부학 및 생리학 (0.5 학점)
천문학 및 기상학 (0.5 학점)
유기 화학 (0.5 학점)
보존 생물학 (0.5 학점)
법의학 (0.5 학점)
지질학 및 해양학 (0.5 학점)

PE(1 credit)

1학년 때 체육 1학점

Horticulture pathway(원예 전공, 12 credit)

원예학 입문 (1 학점)
농업 과학 입문 (1 학점)
SAE I 프로젝트 (1 학점)

온실 생산 및 관리 (1 학점)
꽃꽂이 디자인 (1 학점)
SAE II 프로젝트 (1 학점)

조경 디자인 및 토양 과학 (1 학점)
보존 생물학 (0.5 학점)
환경 과학 (0.5 학점)
SAE III (1 학점)

농업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1 학점)
고급 수경 재배 (1 학점)
SAE IV (1 학점)

Fine art(1 credit)
졸업 프로젝트(1 credit)

출처: https://ths.trinitypride.org.

<표 2-22> 펜실베이니아주 트리니티 고등학교의 ‘응용 원예학’ 전공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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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영어 4학점, 수학 4학점, 사회 4학점, 과학 4학점, 체육 1학점 등 공통 교과목 총 

17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공 교과목으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 예술 교과 

1학점, 졸업 프로젝트 1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다만 CTE 프로그램을 4년 모두 완료한 

학생들(또는 수의학 기술 또는 파워 모터스포츠 프로그램을 3년 모두 완료한 학생들)은 과학

(1 year credit)과 사회학 과목(1 year credit)의 졸업 요건을 꼭 충족하지는 않아도 됨을 

허용하여 학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여전히 과학과 사회학 과목의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교육 체계는 초등교육(의무교육 6년), 중등교육(4~5년), 후기 중등교육(2~3년), 

고등교육〔전문 학사과정인 폴리테크닉(2~3년), 대학(3~4년)〕으로 구성된다([그림 2-25] 참조).

            출처: UNESCO-UNEVOC(2020).

[그림 2-25] 싱가포르 교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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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등 직업교육 정책

1) 학습 경로 배정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 없는 도시국가로서 1965년 독립하여 자립과 생존을 위한 급속한 

산업화와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육 개혁의 핵심 방향을 경제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에 

두었고, 국민통합과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이중 언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80년대 경제 성장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1980년에 중등학교 입학생의 ‘초등학교 졸업시험’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 성적에 맞춰 학습 경로를 익스프레스 

과정, 일반 과정, 특별 과정 중 하나로 배정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제도를 도입하였고

(MOE, 2024), 1994년에 일반 과정을 일반 학업 과정〔Normal Academic, N(A)〕과 일반 

기술 과정〔Normal Technical, N(T)〕으로 학습 경로를 세분하였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후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해짐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학습 경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4년에 도입된 통합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me, IP)은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보다 

자율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대에 들어서 교육의 목적을 시험과 성취 중심에서 적응력, 회복탄력성, 창의성, 협업능력, 

개인의 정체성 확립 등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학습을 지속하여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역량을 갖춘 ‘Learn for Life’를 교육의 방향으로 두고, 2024년부터 기존의 스트리밍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과목 기반 배정(Subject Based Banding, SBB)’을 도입하여 과목

별로 성취수준과 학생의 선택에 따라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통해 직업교육기관인 ITE와 폴리테크닉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심화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OE, 2025)23).

23)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8년부터 개정된 후기 중등교육(Post-Secondary) 진학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이 변화는 Full SBB 
체계의 도입과 함께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진로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 중 하나임(MOE, 2025). Full SBB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moe.gov.sg/microsites/psle-fsbb/full-subject-based-banding/main.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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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 연계 실용 학습 참여 정책(ALP, ApLM)

싱가포르는 중등학교(Secondary)가 학교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Applied Learning Programme(ALP)’은 모든 중등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실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부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공공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이 권장된다(MOE, 2024). 각 학교는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자체 ALP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정규 수업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별도의 시간표 내에 

편성할 수 있다24). ALP는 성적 산출 대상이 아니며, 경험을 통한 성과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자기 성찰, 팀 프로젝트 발표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MOE, 2024). ‘Applied Learning 

Modules(ApLM)’는 중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ITE 또는 폴리테크닉에서 제공하는 

실습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프로그램이다(MOE, 2024). ALP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실용 수업이라면, ApLM은 후기 중등 직업기관과 연계된 실습형 외부 학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학생들은 ITE나 폴리테크닉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와 공간을 이용해 

수업을 듣고, 관련 분야의 산업 기반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ApLM은 자율 선택형 

참여로 최대 3개 모듈까지 수강할 수 있다. 1개 모듈은 약 3일간의 단기 집중 실습으로 구성

되며, 학기 일정 또는 방학 중에 운영된다. 모듈당 약 5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는 ‘에듀세이브 계좌’25)를 사용할 수 있다. ApLM은 중등학생의 진로 인식 

형성과 실무 기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직업교육 연계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MOE, 2024).

3) 스킬스퓨처(SkillsFuture Movement)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killsFuture Singapore, SSG)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대상으로 

하며 ① 학생상담,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 조기 노출,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Broad-based 

24) 학교에 따라 ALP는 다음과 같은 분야 중 하나에서 제공될 수 있음: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기술, 미래 교통수단, 건강, 
식품 과학 등), 언어(연극 및 토론, 영어, 저널리즘 및 방송, 연설 등), 인문학( 디지털 미디어, 현장 연구, 미디어 리터러
시), 경영학, 미학, 융합학습(사고능력)(MOE, 2024).

25) 에듀세이브(EDUSAVE) 계좌는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만 6~16세(초-중등과정) 학생들에게 개설해 주는 개인 교육 보조 
계좌로, 학생의 학습 활동, 특별 활동, 외부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주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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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및 지속적 학습, ③ 근로자들의 경력 개발과 기술 숙련을 위한 고용주 인식 

증진, ④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문화 확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최영섭 외, 2017).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이상 학생들은 ‘MySkillsFutre(www.myskillsfuture.gov.sg)’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직업세계를 탐색하여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감점과 성향을 파악하고(Know Yourself), 산업군별 다양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World of Work),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학습 경로를 탐색

할 수 있다(Education Guide). 이는 학생들에게 이른 나이에 직업세계와 연계된 학습을 

경험하고 ‘역량 기반 사고’를 키우는 마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MySkillsFuture를 

통해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스킬스퓨처 체계 속에서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직업 역량 교육을 

제공받는다. 스킬스퓨처는 후기 중등과정(ITE, 폴리테크닉)의 학생들에게도 인턴십 또는 

Earn and Learn Programme(ELP, 근무와 학습 병행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현장 학습을 

강조한다26). 이렇게 스킬스퓨처는 학교 현장, 산업 현장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과정-

진로지도-직업교육 연계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 중등교육 단계 직업교육과정

1) 중등학교 직업교육과정

기존 스트리밍 제도에서 N(T) 과정의 수업과 새로운 FULL-SBB 제도에서 G1 레벨의 

수업은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실용 중심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MOE, 

2024).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선택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즉 학교가 학생의 

역량, 지역 산업, 인력 구성에 맞춰 과목 선택, 프로젝트 편성, 현장 연계 활동 등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디자인 기반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학교는 요리, 식품위생 과목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교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MOE, 2024)27).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이 학교 현장과 학생에 맞추어져 

26) ELP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5,000 싱가포르 달러가 지원되며, 참여하는 기업도 정부의 보조금과 훈련비를 지원받음.
27) 이러한 맞춤형 기회들은 교육과 진로지도(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ECG)를 상호 연계하는 것임. 학교는 학생

의 진로‧적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진로 설계에 기초해 학생들이 이수할 교육과정을 편성함. 학교는 교내 ECG 교사와 직
업상담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과목이나 프로젝트 활동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홈
페이지나 오픈 하우스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MO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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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 체계가 교육의 질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술교육원(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ITE) 직업교육과정

싱가포르의 후기 중등교육(Post-secondary) 단계에서 직업교육의 중심은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기술교육원)라고 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하여 산업현장으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E

에서 학생들은 2년제의 Nitec 과정을 수료하고, 본인의 성적이나 진로 계획에 따라 좀 더 

높은 Higer Nitec 과정으로 진입하거나 전문학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테크닉에 진학하게 된다.

교과 분야 Nietec 과정 과목(2년) Higer Nietec 과정 과목(2년)

응용 및 보건 
과학

식품 응용과학, 화학 공정 기술, 지역 사회 돌봄 
및 사회 복지, 간호, 안경 광학

생명의학과, 지역사회 돌봄 및 사회복지, 
유아교육, 공연 제작, 스포츠 경영

비즈니스 및
서비스

뷰티 및 웰니스, 경영 관리, 비즈니스 서비스, 
피트니스 트레이닝, 플로리스트, 헤어패션 및 
디자인, 물류 서비스, 소매 유통 서비스, 소매 
유통 서비스(3년 과정), 여행 및 관광 서비스

회계, 경영 관리, 인사 및 행정, 물류, 
소매 및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 경영, 
여행 및 관광 서비스

디자인 및
미디어

건축 기술, 디지털 애니메이션, 패션 의류 제작 
및 디자인, 인테리어 및 전시 디자인, 제품 
디자인, 영상 제작, 시각 디자인

3D 인터랙티브 미디어, 게임 아트 및 
디자인, 모션 그래픽, 비주얼 마케팅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

전자 및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전자 및 사물 
인터넷(IoT), 정보통신 기술(ICT), 마이크로 
전자 공학, 보안 기술, 웹 애플리케이션

AI 응용 기술, 사이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자 공학, IT 응용 개발, IT 시스템 및 
네트워크

공학

항공 전자, 항공 가공 기술, 항공 기술, 자동차 
기술, 건축 환경 기술(기계 및 전기 설비), 건축 
환경 기술(3년 과정), 건축 환경 기술(수직 운송 
설비), 디지털 및 정밀 기계 공학, 전기 기술 (조명 
및 음향), 전기 기술(전력 제어), 기계 기술, 기계 
기술(3년 과정),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기술, 도시 
철도 기술, 도시 조경 및 조경 관리

항공 우주 공학, 건축 환경, 전기 공학, 
공학 및 비즈니스 융합, 기계 공학,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기술, 도시 철도 
공학

호텔 경영학
(Hospitality)

서비스 운영, 아시아 요리 예술, 서양 요리 예술, 
제과 제빵, 비즈니스 서비스(3년 과정), 소매 
유통 서비스(3년 과정)

요리 예술, 호텔 관광 운영, 제과 제빵

자료: MOE(2024).

<표 2-23> 기술교육원(ITE)의 교과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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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는 실습 중심의 교과 구성, 산업체 연계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Nitec 과정의 경우 영어, 

직업 수학, 정보 기술 등과 같은 공통 과목과 기계 공학, 호텔 경영, IT 등 전공과목으로 

구성되고, 공통 과목과 전공과목은 30% : 70%의 비중을 차지한다(ITE, 2025). Higer 

Nitec 과정은 3년 과정으로 1학년 때에는 공통 과목과 전공과목의 비중이 같고, 2~3학년 

때에는 전공과목과 현장 실습이 공통 과목에 비해 훨씬 많다. ITE의 교육과정은 학기당 

15~18주 운영되고 학생들은 평균 6학기(총 1,800시간 이상)의 학습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나간다. 각 과정마다 약 6개월가량의 현장 실습이 편성되어 학생

들은 산업현장에서 과제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ITE에서 

편성‧운영하는 교과목은 <표 2-23> 참조). 

싱가포르의 ITE가 우리나라 직업계고와 다른 점은 만 16~19세의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성인 재직자들에게도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ITE에 등록한 학생 수는 27,274명으로, 이는 Junior College 및 Millennia 

Institute 등 Pre-University 과정의 등록자 수인 25,123명을 상회하고 있다(MOE, 2024). 

이는 싱가포르 중등 이후의 교육 경로에서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ITE는 단기 기술교육기관에 그치지 않고 

Higher Nitec 과정, Technical Diploma, Work-Study Diploma 등 연계 학습 경로를 

통해 폴리테크닉 혹은 대학으로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술 인재 양성 

전략이 중등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싱가포르의 중등 직업

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직업 역량 개발(Lifelong Skills Development)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 스킬스퓨처 무브먼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SkillsFuture Singapore, 2023).

실제 ITE는 전일제 과정을 중심으로 Nitec 및 Higher Nitec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Work-Study Diploma, Technical Diploma, Part-time Nitec 등의 모듈형 교육을 통해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의 역량 재개발 경로를 운영한다. 중등 직업교육은 이러한 과정의 

진입 단계로 학생이 자신의 직업 정체성과 학습 성향을 조기 인식하고 MySkillsFuture 

플랫폼을 활용해 향후 학습‧경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TE 및 폴리테크닉 

진학 이후에도 각 캠퍼스 내 SkillsFuture Advice 센터와 학습 설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경력 계획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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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일본의 초‧중등교육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뉘고, 

고등학교(본과)는 보통과(普通科), 총합학과(總合學科), 전문학과(專門學科)28)로 구분된다. 중

등교육에서 직업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중 ‘전문고교(専門高校)’가 해당된다. 

여기서 전문학과는 전문 교과 수업을 실시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水産), 가정, 간호, 정보, 복지와 같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이를 ‘전문고교’라 함)와 함께 이수(理數)과, 외국어과, 국제관계학과, 체육과, 미술과, 

음악과 등이 있다. 총합학과에서도 직업 관련 교과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정연순 외(2022). p.114.

[그림 2-26] 일본 교육 체계

28) 보통과는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총합학과는 종합고등학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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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등 직업교육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이다. 현재 적용

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은 2017‧2018년 고시 학습지도요령으로, 이는 특정 교과‧과목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이 커리어교육과 관련되어야 한다29)는 점을 강조하며30), 교육과정의 

이념을 ‘사회에 열려 있는 교육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학교와 사회가 목표로서 공유하는 것, 각 학교급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도록 하고, 어떤 자질‧능력을 익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회와 연계‧협력하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31).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해야 하는 자질 및 능력은 ‘살아가는 힘 (生きる力)’으로,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

된다. ‘살아가는 힘’을 구성하는 3개의 축은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배움으로 

향하는 힘과 인간성’으로, 이 3가지 축에 해당하는 각 교과의 목표가 작성되어 있다([그림 

2-27] 참조).

출처: 문부과학성(2020). 신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평가의 개선에 대하여: 2019년도 지방협의회 등 설명회 자료. https://
www.mext.go.jp/content/20202012-mxt_kyoiku01-100002605_2.pdf(접속일: 2025.6.10.). p. 53.을 번역함.

[그림 2-27]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3개 축

29)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 내용) 학습지도요령 제1장 총칙 제4 학생 발달 지원, 1 학생 발달을 지원하는 지도의 충실: “학생이 
배움과 자신의 장래와 연관성을 내다보면서,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자질‧능력을 몸에 익혀갈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주로 하며 각 교과의 특질에 따라 커리어교육의 충실을 도모할 것. 그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 삶의 방식(방
향)을 생각하여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전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할 것.”

30) 2023 중학교‧고등학교 커리어교육 안내서. https://www.mext.go.jp/content/20230606-mxt_jidou01-000030273_001.pdf.
31)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s://www.mext.go.jp/content/1421692_4.pdf)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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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업교육 관련 고등학교(전문고교) 중 농업 교과의 3가지 목표는 “농업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계통적으로 이해함과 함께, 관련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지식‧기능], “농업에 관한 

과제를 발견하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힘을 함양한다.”[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고, 

보다 나은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스스로 배우고, 농업의 진흥과 사회공헌에 주체적‧협동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배움으로 향하는 힘과 인간성]는 ‘살아가는 힘’의 3개의 축과 연결

되어 있다. ‘살아가는 힘을 구성하는 3개의 축’과 각 교과의 목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평가

와도 연결된다.

나. 직업교육 관련 주요 교과의 편제 및 내용

2017‧2018년 고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직업교육 관련 고등학교(전문고교)의 

관련 주요 교과, 과목 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되게 

개설하는 공통 교과 및 표준 단위 수는 <표 2-24>와 같다.

교과 과목(표준 단위 수)

국어 현대의 국어(2), 언어문화(2), 논리국어(4), 문학국어(4), 국어표현(4), 고전탐구(4)

지리역사 지리종합(2), 지리탐구(3), 역사종합(2), 일본사탐구(3), 세계사탐구(3)

공민 공공(公共)(2), 윤리(2), 정치‧경제(2)

수학 수학1(3), 수학2(4), 수학3(3), 수학A(2), 수학B(2), 수학C(2)

이과
과학과인간생활(2), 물리기초(2), 물리(4), 화학기초(2), 화학(4), 생물기초(2), 생물(4), 
지학(地学)기초(2), 지학(4)

보건체육 체육(7~8), 보건(2)

예술
음악1(2), 음악2(2), 음악3(2), 미술1(2), 미술2(2), 미술3(2), 공예1(2), 공예2(2), 
공예3(2), 서예1(2), 서예2(2), 서예3(2)

외국어
영어커뮤니케이션1(3), 영어커뮤니케이션2(4), 영어커뮤니케이션3(4), 논리‧표현1(2), 
논리‧표현2(2), 논리‧표현3(2)

가정 가정기초(2), 가정종합(4)

정보 정보1(2), 정보2(2)

이수(理数) 이수탐구기초(1), 이수탐구(2~5)

종합적 탐구 시간 (3~6)

출처: 문부과학성(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8년 3월 고시). 

<표 2-24> 고등학교 공통 교과 및 표준 단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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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 교과에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 이수(理数, 이과와 수학), 

체육, 미술, 음악, 영어가 있다. 이 중 직업교육 관련 고등학교(전문고교)는 <표 2-25>와 같이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 정보, 복지의 전문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 과목명 과목 수

농업

농업과환경, 과제연구, 종합실습, 농업과정보, 작물, 야채, 과수, 화초, 축산, 재배와환경, 
사육과환경, 농업경영, 농업기계, 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제조, 식품화학, 식품미생
물, 식품유통, 산림과학, 산림경영, 임산물이용, 농업토목설계, 농업토목시공, 물순환, 조
원(造園, landscape)계획, 조원시공관리, 조원식재, 측량, 생물활용, 지역자원활용

30

공업

공업기술기초, 과제연구, 실습, 제도(製図), 공업정보수리(数理), 공업재료기술, 공업기술
영어, 공업관리기술, 공업환경기술, 기계공작, 기계설계, 원동기, 전자기계, 생산 기술, 자
동차공학, 자동차정비, 선박공학, 전기회로, 전기기기, 전력기술, 전자기술, 전자회로, 전
자계측제어, 통신기술, 프로그래밍기술, 하드웨어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컴퓨터시스템기
술,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구조설계, 건축시공, 건축법규, 설비계획, 공기조화설비, 위
생‧방재설비, 측량, 토목기반역학, 토목구조설계, 토목시공사회기반공학, 공업화학, 화학
공학, 지구환경화학, 재료제조기술, 재료공학, 재료가공, 세라믹화학, 세라믹기술, 세라믹
공업, 섬유제품, 섬유‧염색기술, 염직(染織, 염색과 직조)디자인, 인테리어계획, 인테리어
장비, 인테리어요소생산, 디자인실천, 디자인재료, 디자인사(史)

59

상업
비즈니스기초, 과제연구, 종합실천,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상품개발과유통, 관광
비즈니스, 비즈니스매니지먼트, 글로벌경제, 비즈니스법규, 부기, 재무회계1, 재무회계2, 
원가계산, 관리회계, 정보처리, 소프트웨어활용, 프로그래밍, 네트워크활용, 네트워크관리

20

수산
수산해양기초, 과제연구, 종합실습, 해양정보기술, 수산해양과학, 어업, 항해‧계기, 선박운
용, 선용기관(船用機関), 기계설계공작, 전기이론, 이동체통신공학, 해양통신기술, 자원증
식, 해양생물, 해양환경, 소형선박, 식품제조, 식품관리, 수산유통, 다이빙, 마린스포츠

22

가정
생활산업기초, 과제연구생활산업정보, 소비생활, 보육기초, 보육실천, 생활과복지, 주(住)
생활디자인, 복식문화, 패션조형기초, 패션조형, 패션디자인, 복식수예, 푸드디자인, 식문
화, 조리, 영양, 식품, 식품위생, 공중위생, 종합조리실습

21

간호
기초간호, 인체의구조와기능, 질병발생과회복의촉진, 건강지원과사회보장제도, 성인간호, 
노년간호, 소아간호, 모성간호, 정신간호, 재택간호, 간호의통합과실천, 간호현장실습, 간
호정보

13

정보
정보산업과사회, 과제연구, 정보의표현과관리, 정보테크놀로지, 정보시큐리티, 정보시스
템프로그래밍,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보디자인, 콘텐츠제작과발신, 미디어와
서비스, 정보실습

12

복지
사회복지기초, 개호복지기초, 커뮤니케이션기술, 생활지원기술, 개호과정, 개호종합연습, 
개호실습, 마음과몸의이해, 복지정보

9

이수 이수수학1, 이수수학2, 이수수학특론, 이수물리, 이수화학, 이수생물, 이수지학(理数地学) 7

체육 스포츠특론, 스포츠1, 스포츠2, 스포츠3, 스포츠4, 스포츠5, 스포츠6, 스포츠종합연습 8

음악 음악이론, 음악사, 연주연구, 솔페주(solfège), 성악, 기악, 작곡, 감상연구 8

<표 2-25> 고등학교 전문 교과 및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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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교과(군), 과목군(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으로 구분되지만, 

일본의 경우 교과별로 교과목의 구분이 다르다. 2017‧2018년 고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에서 전문 교과에 대한 해설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별 과목 분류는 

<표 2-26>과 같다.

교과 과목명   과목 수

농업

분야공통 과목 분야별 과목

기초 과목 종합 과목
농업생산과
농업경영

식품제조와
식품유통

국토안전과
환경창조

자원활용과
지역진흥

2 2 10 4 10 2

30  

공업
원칙 이수 과목 지도항목과목 분야별 과목

2 7 50
59

상업
분야 공통 과목 분야별 과목

기초 과목 종합 과목 마케팅 매니지먼트 회계 비즈니스정보

2 2 3 3 5 5
20

수산
원칙 이수 과목

분야별 과목

해양어업 해양공학 정보통신 자원증식 수산식품 공통 과목

2 5 5 4 5 3 5
22

가정
원칙 이수 과목 기타 전공과목

2 19
21

출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2018년 고시) 해설서(농업편)(공업편)(상업편)(수산편)(가정편).

<표 2-26> 고등학교 전문 교과 및 과목명 분류 일부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의 기본적 사항은 따르되, 학교 및 학과 실태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립농업고등학교 ‘도시

원예과’ 전문 교과 교육과정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이 학교는 농업과 가정 관련 학과로 구성

되어 있다.

교과 과목명 과목 수

미술
미술이론, 미술사, 감상연구, 소묘, 구성, 회화, 판화, 조각, 비주얼디자인, 크래프트디자
인, 정보미디어디자인, 영상표현, 환경조형

13

영어
종합영어1, 종합영어2, 종합영어3, 디베이트‧디스커션1, 디베이트‧디스커션2, 에세이라이
팅1, 에세이라이팅2

7

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과목명의 경우 영어 및 기타 외국어를 병기 하였음.
출처: 문부과학성(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8년 3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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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목
표준

단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별 
이수 단위

총수 필이수
학교

필이수
필이수

학교
필이수

필이수
학교

필이수
자유선택

농업

농업과환경 4~6 4 (2) 4

과제연구 3~6 2 (3) 3 (5) 5

종합실습 6~8 3 (3) 3 (3) 3 (3) 9

농업과정보 4~6 2 (2) 2

야채 4~8 2 (2) 2

과수 4~8 2 (2) 2

초화 4~8 2 (2) 2

농업경영 4~6 2 (2) 2

농업기계 4~6 ◎ 2 (1) 0~2

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 4~6 2 (2) 2

식품제조 4~8 0

식품화학 4~8 0

식품미생물 4~6 0

식품유통 4~6 0

조원계획 6~8 0

조원시공관리 4~6 0

조원식재 2~6 0

생물활용 4~6 ◎ 2 (2) 0~2

가정 푸드디자인 2~6 ◎ 2 (2) 0~2

농업

야채응용 ★ 3 (1) 0~3

과수응용 ★ 3 (1) 0~3

초화응용 ★ 3 (1) 0~3

플라워디자인 ★ 3 (1) 0~3

식품위생 0

식품제조위생 0

식품환경 0

응용미생물 0

식품과학 ◎ 2 (2) 0~2

측량기초 0

조원기초 ◎ 2 (1) 0~2

차와문화 ◎ 2 (1) 0~2

가정
수예기초 ◎ 2 (1) 0~2

수예응용

전문 교과‧과목 단위 수 계 9 13 11~17 33~39

비고
(전문 교과 관련)

‧3학년 ◎표시 선택 과목은, 3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며, 2과목은 반드시 선택한다.‧3학년 ◎표시 ‘식품과학’ 2강좌 중 1강좌는 식품과학과 학생만 선택한다.‧‘정보1’은 ‘농업과 정보’로 대체한다.‧★표시는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으로, 1과목 선택한다.‧종합적 탐구의 시간은 ‘과제 연구’로 대체한다.‧종합실습 9단위 중 3단위는 방과 후 및 장기휴업 중에 실시한다.

출처: 도쿄도립농업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www.metro.ed.jp/nogyo-h/our_school/education.html.

<표 2-27> 도쿄도립농업고등학교 ‘도시원예과’ 전문 교과 교육과정 편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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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학과는 도시원예과, 녹지계획과, 식품과학과의 3개 학과이고, 가정 관련 학과는 

복식과, 음식물(食物)과의 2개 학과이다. 이 중 도시원예과의 2022~2024년도 입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은 크게 고등학교 공통 교과, 전문 교과, 홈룸 활동으로 구성되고, 이 중 전문 교과 

교육과정 편성 내용은 <표 2-27>에서와 같다. 고등학교 공통 교과는 1학년 총 22단위, 2학년 

총 17단위, 3학년 총 13~19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홈룸 활동이 학년별로 각각 1단

위씩 편성되어 있다. 전문 교과가 1학년 9단위, 2학년 13단위, 3학년 총 11~17단위로 편성

되어 있으므로, 학생 1인당 총 이수 단위 수는 1학년 32단위, 2학년 31단위, 3학년 25~31

단위이고, 따라서 해당 학과의 학생은 졸업까지 최소 74단위를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

시키게 된다.

제4절 소결

1.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직업계고 교육의 현황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직업계고 학교와 학생 수, 학과의 다양화, 졸업 후 진로에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계고 교육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학교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 지역전략산업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수요에 맞추어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교육 체계의 유연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는 산업 구조, 고졸 일자리 질,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 초반에 고졸 취업이 보편적 진로 경로였지만, 

이후 고졸 일자리가 위축되고 대학 진학은 확대되어 취업률이 감소하였으며, 다시 2010년대 

중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산업수요 맞춤형고 확대 등과 같은 취업 중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취업률이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고졸 채용 감소, 고졸 취업의 노동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업률이 30%대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가 

점차적으로 졸업 후 진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계고 학교 유형,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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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진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도 변화되어 왔다. 주요 특징은 완성교육과 계속교육의 이중

적인 성격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부터 산업현장의 직무 중심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

계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직업계고 교육의 변화 과정을 통해 점차 직업계고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원인을 우선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직업계고 진학과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을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졸 

인력 수요 감소는 고졸 취업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편 고졸 취업의 질, 

일자리 불안정성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직업계고를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의 모습은 인구 구조, 진로 인식, 노동시장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경로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일자리의 질 및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 구조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 구조적 원인 이면의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이라고 하는 직업계고 교육에서도 찾을 수 

있다. 6차 교육과정까지 종국교육적 접근은 1995년 5.31 교육개혁과 1996년 신직업교육 

체제 구축 방안, 7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계속교육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10년 후(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다시 취업 중심 교육이 강화되면서 선취업‧후학습이라고 하는 양자를 모두 

충족하는 교육이 지향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취업을 중시하는 정책,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번갈아 추진됨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업계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교육에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전통적인 두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러 교육 영역들이 직업계고 교육을 

통해 서로 층위를 이루고 있어 직업계고 교육은 이러한 영역들의 접점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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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업계고는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

지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고교 직업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 직무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으로, 직업계고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에 해당한다. NCS를 기반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NCS 자체 구조적 측면, NCS 개발 및 콘텐츠 품질 관리 측면, 현장 적용 측면에서 개선

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이 

산업계 요구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직업계고는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기반으로 중등교육, 고교학점제 등 우리나라 교육

에서 중등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들에게 취업과 진학 등 다양한 진로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직업

계고 현장의 NCS기반 교육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직무 중심 

직업교육은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을 하나의 완결된 교육 경로로 강조하고 있고, 이는 직업

계고를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변화로 산업 및 

직업 구조의 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에서 평생직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한데,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은 직업계고

에서 중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직업계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의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기업, 지역 유관기관들에 취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중등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일반고와 달리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거나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비율이 높아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역 친화적 청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현실화된 가운데 교육청과 자치단체, 학교와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직업계고에 부여하여 

지역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의 역할로서 종전의 종국교육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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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혹은 직업교육훈련과 중등교육이라는 이분화된 영역 이외에 새로운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동시에 초‧중등 교육 전체의 

공교육 체제 내에서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교육에 

있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 중등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기관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역할 구조는 직업계고 교육에서 딜레마들을 유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은 이러한 딜레마

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연속이었다.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을 둘러싼 교육적 딜레마를 조율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영국(잉글랜드), 핀란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의 

중등 직업교육의 체계와 교육과정 관련 체제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관련된 정책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논의에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

영국(잉글랜드)은 첫째, 직업교육이 일반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고급 기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과 취업이 모두 가능한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T-레벨 도입 시 직업교육의 

위상을 A-레벨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직업교육을 선택하던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과 학습 스타일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교육과정 난이도의 부담을 가중시켜 

중도 포기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직업교육을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교육적 요구를 면밀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교육과 기술

교육의 비중을 학점 또는 시수 몇 단위로 정하기보다 전공 분야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T-레벨을 유연한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체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산업체 참여 의무화, 고용주 대표 기관을 통한 산업수요 반영 등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기술 개선 계획’, ‘Connect with 

Employers’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연계를 지원하고, ‘Skills Englan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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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협력 촉진과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도적

으로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격 실습을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첫째,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학습, 야간 교육 등을 통해 유연하게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특성이나 요구,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유연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성인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중등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비록 

‘직업교육훈련법’이 청소년부터 성인 모두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이는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성인들이 제공받는 직업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둘째,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직업 자격을 정비하고 있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직화된 틀에서 벗어나 산업 

변화를 고려하여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 자격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사례가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 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체들과의 연관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고 있다. 펜실베이

니아주 교육부 홈페이지는 각 분야별로 연관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체 명단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관을 통해 학점이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단일한 주 정부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있다. 개별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학생 및 

학부모가 사전에 숙지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자신의 커리어패스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맞는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고 학습 경로의 다양성, 유연성에 기반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직업계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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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선택권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로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 기능 인력 양성 중심에서 벗어나 능력 기반 교육을 도입

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진로지도,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택

하여 이수하는 과목, 학습 과정에서 습득하는 내용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과 진로지도, 그리고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중등직업교육 학생들의 성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 중등 직업교육은 기술(skill) 이외에 직업관‧진로관‧윤리관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상급 학교, 지역 사회 및 산업계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교과 교육

과정이 지역 실태 혹은 학과 특색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에서 지식, 기술, 자질을 전반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고, 

상급학교나 지역사회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학교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마

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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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

본 장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모습

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포착되는 쟁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의 개선점을 설정하는 주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장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요 이슈로 나뉘며, 

각각의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교육과정 데이터 분석, FGI를 적용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크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실제 수업에서의 교육과정 적용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전자가 총론이 학교 현장에 구현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총론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이 

교과 교육과정인 각론에 근거하여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계고 교육

과정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 틀 속에서 담아내는 내용, 즉 구체적 교과목은 

여러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과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 특성화고와 산업

수요 맞춤형고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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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학생의 취업 역량 및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교육부, 2022b: 37)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학과 

기반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예술고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고시되었을 때는 총론상에 특성화고 및 산업

수요 맞춤형고는 학과별로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 2015: 26)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부분 수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1.17.)되어 학과별로 세부 전공, 자격 취득 

과정 외 부전공의 개념(교육부, 2022a: 27)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학과별 교육과정과 

세부 전공 및 부전공 운영 교육과정, 자격 취득 과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일부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학과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NCS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

되기 시작하였다. <표 3-1>에서는 크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첫 적용 시기인 

2018학년도와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2022학년도,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될 2025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3개년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입학 연도
과목군

(단위/학점 수)
과목명

이수 
단위/
학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18

전문 공통(4) 성공적인 직업 생활 4 2 2

기초 과목
(70)

상업 경제 8 4 4 　 　 　 　

회계 원리 8 4 4 　 　 　 　

사무 관리 14 3 3 4 4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8 　 　 4 4 　 　

<표 3-1> A고등학교 ‘금융정보과’ 교육과정 시기별 비교

(단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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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도
과목군

(단위/학점 수)
과목명

이수 
단위/
학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금융 일반 8 　 　 　 　 4 4

기업과 경영 8 　 　 　 　 4 4

기업 자원 통합 관리 8 　 　 　 　 4 4

국제 상무 4 　 　 　 　 2 2

보험 일반 4 　 　 　 　 2 2

실무 과목
(24)

회계 실무 8 　 　 　 　 4 4

사무 행정 8 　 　 　 　 4 4

창구 사무 8 　 　 　 　 4 4

이수 단위 소계 98 11 11 8 8 30 30

학기당 과목 수(다학년 과목 1개로 집계) 13 3 3 2 2 8 8

2022

학과
공통
(98)

전문 공통
(4)

성공적인 직업 생활 4 2 2

기초 과목
(66)

상업 경제 8 4 4 　 　 　 　

회계 원리 8 4 4 　 　 　 　

사무 관리 14 3 3 4 4 　 　

기업과 경영 4 2 2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8 　 　 4 4 　 　

금융 일반 4 　 　 2 2　

보험 일반 4 2 2

창업 일반 4 2 2

기업 자원 통합 관리 8 　 　 　 　 4 4

국제 상무 4 　 　 　 　 2 2

실무 과목
(28)

회계 실무 8 　 　 　 　 4 4

사무 행정 8 　 　 　 　 4 4

창구 사무 8 　 　 　 　 4 4

보험 모집 4 2 2

학과 내 
선택(4)

실무 과목
(4)

증권 거래 업무 또는
손해 사정

4 2 2

타 학과 
선택(4)

실무 과목
(4)

원산지 관리 또는
세무 실무

4 2 2

이수 학점 소계 106 14 14 16 16 34 34

학기당 과목 수(다학년 과목 1개로 집계) 17 3 3 5 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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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도
과목군

(단위/학점 수)
과목명

이수 
단위/
학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25

학과
공통
(70)

전문 
공통(6)

디지털과 직업 생활 2 2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 2 2

성공적인 직업 생활 2 2

전공 일반
(44)

상업 경제 4 4

기업과 경영 4 4

회계 원리 4 4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4 4

사무 관리 3 3

정보 처리와 관리 3 3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2 2

기업 자원 통합 관리 4 4

창업 일반 4 4

금융 일반 3 3

무역 일반 3 3

마케팅과 광고 3 3

유통 일반 3 3

전공 실무 
(26)

고객 관리 8 4 4

비서 8 4 4

사무 행정 10 5 5

학과 내 
선택(14)

전공 실무
(14)

코스1 코스2

창구 사무 무역 금융 업무 6 3 3

예산 자금 물류 관리 8 4 4

타 학과 
선택(8)

전공 일반
(8)

회계 선택 사무 선택

세무 일반 컴퓨터 그래픽 4 4

보험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4 4

이수 학점 소계 98 11 11 12 12 26 26

학기당 과목 수 23 3 3 4 4 7 7

주: 시기별 흐름 비교를 위해 학과 성격이 유사하게 유지된 학교를 사례로 제시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board/list.jbe?boardId=BBS_0000048&me

nuCd=DOM_000000105001003002&contentsSid=236&cpath=(검색일: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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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1에 처음 적용되었던 2018학년도의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면32), 전문 교과 과목군이 전문 공통, 기초, 실무로 세분화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학과별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8학년도를 전후하여 달라진 주요 

변화는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계열별 필수 과목 이수가 사라졌으며33), 

전문 공통, 기초, 실무의 과목군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22학년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수정 고시에 따라(교육부 고시 제2022-2호)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직업

계고 교육과정은 학과 단위 교육과정에서 더 세분화된 층위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동일한 

학과 내에서도 학생들이 이수하는 선택과목이 달라지게 되었고, 자신이 소속된 학과와 관련된 

과목 이수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과목 이수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기당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목 수와 학점 수가 증가하는 현상들도 나타났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과목 

수는 늘어난 반면, 전문 교과 학점 수는 줄어든 경향이 있다.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학점 

가감 범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학점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

이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문 교과 이수 학점의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반해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면서 3개년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총 과목 수는 늘어나고 있다. 시기

별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전문 교과 이수 학점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전문 교과 이수 학점이 3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전공) 실무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2022학년도부터의 

주된 특징은 학과 내, 학과 간 선택과목이 다양해졌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NCS와 내용이 

연계되어 있는 실무 과목의 경우 그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표 3-1>의 사례를 보면 ‘세무 실무’ 과목은 본래 회계정보과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목

이지만 금융정보과 학생들의 타 학과 선택과목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정보과 학생들은 

3학년 때 처음으로 ‘세무 실무’ 과목을 통해 세무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회계정보과 학생들이 

32)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처음 
고시될 당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부칙으로 전문 교과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우선 적용되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2015 개
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3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개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이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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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내용량만큼 학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해당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과 내용 영역별 학습 시간(학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직업계고 내에서 실무 과목의 내용 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상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2>의 예시처럼, ‘원천 징수’라는 동일한 내용 영역(능력단위)에 

대해 주전공으로 학습하는 학생들과 선택과목으로 학습하는 학생들 간 학습량 차이를 어떠한 

형태의 재구성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점검은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회계정보과의 ‘세무 실무’ 과목 내용 체계(2022학년도) 금융정보과의 ‘세무 실무’ 과목 내용 체계(2022학년도)

내용 영역

학점 수

내용 영역

학점 수

총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총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전표 처리 1 1 -

결산 관리 1 1 결산 관리 1 1

원천 징수 3 2 1 원천 징수 1 1

부가 가치세 신고 1 1 부가 가치세 신고 1 1

종합 소득세 신고 1 1 지방세 신고 1 1

지방세 신고 1 1 -

소계 8 소계 4

<표 3-2> A고등학교의 학과별 ‘세무 실무’ 과목 내용 체계 비교

전공 실무 과목 운영 시 학습 내용과 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 학점 설정의 

자율성도 있다. 보통 교과와 달리 전문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별도의 기본 

학점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17개 시도에서

는 <표 3-3>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34), 대다수의 지역에서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34) <표 3-3>의 17개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전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4호(2024.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3호(2024. 9. 20.), p.46.



제3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  111

2학점 이상 범위로 정하거나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습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기 단위 

과목 운영이 도입됨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보다는 학교 간 동일 과목에 대한 

운영 학점 편차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202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20호, 2024. 8.
28.), p.34.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2025). 고등학교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5-4호, 2025. 1. 2.), p.39.
   ⋅인천광역시교육청(2024).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395호, 2024. 9. 9.), p.54.
   ⋅광주광역시교육청(2024).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19호, 2024. 9.

30.), p.32.
   ⋅대전광역시교육청(202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15호, 2024.

10. 2.), p.33.
   ⋅울산광역시교육청(2024).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538호, 2024. 10. 29.), p.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4). 2025학년도 고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미래지음교육과정(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시 

제2024-11호, 2024. 11. 21.), p.32.
   ⋅경기도교육청(2024).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2024. 1. 15.), p.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 2025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11호, 2024. 8. 14.), p.28.
   ⋅충청북도교육청(2025).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 유‧초‧중‧고‧특수(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5-2호, 2025. 2. 25.), p.42.
   ⋅충청남도교육청(2024). 충남 참학력 고등학교 교육과정(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32호, 2024. 11. 11.), p.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4). (2025‧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5호, 2024. 2. 8.), p.63.
   ⋅전라남도교육청(2024). 전라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18호, 2024. 10. 11.), p.40.
   ⋅경상북도교육청(2025). 삶의 힘을 키우는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4-29호, 2025. 1. 6.), 

p.46.
   ⋅경상남도교육청(2024).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31호, 2024. 10. 17.), p.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4).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18호, 2024. 11.

15.),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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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3호
•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20호

①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 전문 공통 과목: 2∼10학점
 - 전공 일반 과목: 2∼20학점(단, 보건 등 전공 실무 과목이 

개발되지 않은 계열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전공 실무 과목: 2∼40학점
②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 생활’과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디지털과 직업 생활’은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표 3-3> 시도별 전문 교과 기본 학점 증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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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5-4호

①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에서 전문 교과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 경우 기본 학점이 증감 범위는 <표 3>에 따른다.

③ 전문 공통 과목은 가급적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④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395호

① 전문 교과의 기본 학점은 전문 공통 과목 및 전공 일반 과목은 2학점 
이상, 전공 실무 과목은 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할 경우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 공통 과목은 학교 여건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19호
•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15호
• 전문 교과의 이수 학점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2학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538호

①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과 인력 양성에 부합하는 실무 과목의 이수 학점은 충분히 

편성‧운영한다.
③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2024-11호

①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②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경기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①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11호

①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5-2호

•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편성 ᆞ운영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 경우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32호
• 전문 교과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고려하여 2학점 이상 

편성‧운영한다.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5호

1) 전문 교과 과목의 전문 공통 과목, 전문 일반 과목, 전문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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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NCS가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되면서 교육과정 측면의 

또 다른 큰 변화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일학습병행자격)의 

운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은 2015년 3개교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적으로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 직업계고 내 NCS기반 

교육과정의 전략적 확산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2025년에는 144개의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5).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 종목별로 제시한 NCS 

능력단위별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국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2024학년도 기준 직업계고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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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18호
①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4-29호

①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전문 공통과목과 전공 일반 과목은 
2~40학점으로, 전공 실무 과목은 학교의 교육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② 일반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기본 학점은 표시된 교과(군)의 과목 
유형의 편성 범위를 따르도록 한다.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31호
• 전문 교과 과목의 이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18호

•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고등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때 선택 과목은 일반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는 <표 3>,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표 4>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를 준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114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서는 필수 능력단위, 직업기초능력, 자율편성 교과, 선택 능력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최소 

504시간에서 최대 945시간의 교육훈련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별 교육과정에 필수 능력단위로 제시된 능력단위를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해당 종목의 필수 능력단위는 총 11개로 해당 능력

단위가 포함된 교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컴퓨터 활용 생산, 측정, 선반 가공, 밀링 가공, 

기계요소 설계 과목으로 모두 (전공) 실무 과목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과목

들을 학과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에 제시된 능력단위가 현재의 자격 기준보다 

과거 버전의 능력단위이므로 학교에서는 자격 기준에 제시된 버전의 능력단위를 해당 과목의 

내용 체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고등학교)」의 “학교는 추구하는 인력 양성 유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정‧고시된 NCS를 

전문 교과II의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 2022c: 121)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교육훈련시간 의미 교육과정 상의 편성 과목

필수 능력단위(A) 465~698시간 
해당 종목 취득을 위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NCS 능력단위 
실무 과목(전공 실무 과목)

직업기초능력(B) 18~60시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등 NCS에서 설정한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 이수

보통 교과 또는 전문 공통 
과목

자율편성 교과(C) 0~162시간 해당 종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실기 과목 기초 과목(전공 일반 과목)

선택 능력단위(D) A-(B+C+D)
해당 종목과 관련 있는 NCS 능력단위 선택 

이수
실무 과목(전공 실무 과목)

총계 504~945시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4c).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종목명: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
사/22v6).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표 3-4>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기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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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생에게도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컴퓨터 활용 생산’ 과목의 경우 자격 체계에서 요구

하는 능력단위 버전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능력단위 버전이 일치하여 별도의 내용 체계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교육훈련기준은 NCS 능력단위가 

개편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해마다 학과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변화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측정’ 과목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정밀 측정’과 

‘측정기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 영역(능력단위)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측정’ 과목을 편성‧
운영할 때는 자격 기준에서 제시한 능력단위를 과목 내용 체계로 추가하여 운영해야 한다. 

‘기계요소 설계’ 과목에서 ‘도면 검토’ 능력단위도 이와 동일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22호, 국가교육위원회 제2024-3호)의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를 살펴볼 수 있다. 혹은 자격 기준에 필수 능력단위로 제시되었으나 국가 교육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능력단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 외 실무 과목’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도교육감의 승인 후 운영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개별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은 현실적으로 국가 교육과정보다 자격 

취득 기준이 더 우선시되는 구조이다.

<표 3-6>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과정이 설계된 교육과정 

사례이다. 앞서 <표 3-5>에 제시된 필수 능력단위가 각 과목의 내용 체계로 모두 반영되었고 

훈련시간 기준 또한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실무 과목의 경우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 학점과 이수 시간을 관리하도록 편성하고 있다. 훈련시간 기준이 15의 

배수로 설정된다면 학점은 16회 수업 기준으로 16의 배수로 설정되기 때문에 필수 능력

단위별 훈련시간 기준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능력단위의 학습 시간을 1학점 이상으로

(16시간 이상), 30시간 이상일 경우는 2학점 이상(32시간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과목 내 필수 능력단위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단위들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능력단위들은 <표 3-4>에 제시된 선택 능력단위로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전체 전문 교과 

이수 학점이 104학점이고 이 중 실무 과목이 88학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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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군
(학점 수)

과목명
학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문공통(2) 성공적인 직업 생활 2 1 1

기초 과목
(16)

기계 기초 공작 8 4 4
기초 제도 6 3 3

실무 과목
(88)

과목명
세부 편성 내용

능력단위명 학점 시간

선반 
가공

공구 선정 1 16

10

1
편심‧나사 작업* 4 64 2 2
홈‧테이퍼 작업 2 32 2
안전 규정 준수(선반 가공) 1 16 1
기본 작업(선반 가공) 2 32 2

밀링 
가공

탭‧드릴‧보링 가공* 2 32

11

2
작업장 유지 관리(밀링 가공) 1 16 1
엔드밀 가공 3 48 3
기본 공구 사용 1 16 1
평면‧총형 가공 3 48 3
도면 해독(밀링 가공) 1 16 1

측정

기본 측정기 사용 1 16

10

1
측정기 유지 관리* 1 16 1
정밀 측정* 2 32 2
도면 해독 1 16 1
비교 측정 2 32 2
3차원 측정 3 48 3

컴퓨터 
활용 
생산

도면 해독 2 32

31

2
CNC 선반 조작* 4 64 4
CNC 밀링(머시닝센터) 조작* 4 64 4
CNC 밀링(머시닝센터) 가공 
프로그래밍* 4 64 2 2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래밍* 4 64 4
CNC 선반 가공 CAM 
프로그래밍 5 80 5

CNC 밀링(머시닝센터) 가공 
CAM 프로그래밍* 7 112 3 4

안전 규정 준수(CAM) 1 16 1

기계 
요소 
설계

3D 형상 모델링 작업* 4 64
12

4
도면 검토* 4 64 2 2
2D 도면 작업 4 64 4

밀링 가공/선반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설계 택1 6 3 3
기계 수동 조립,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기계 시스템 설계 택1 8 4 4

소계 104 8 8 14 14 29 31

주: * 표시 능력단위는 필수 능력단위를 의미함.
출처: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접속일: 2025.6.16.).

<표 3-6> B고등학교의 ‘컴퓨터응용기계과’ 2024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취득 과정)

(단위: 학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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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특성 차이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표 3-1>에 제시된 ‘금융정보과’ 사례에 비해 <표 

3-6>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서 실무 과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자격 기반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 도입된 NCS기반 교육과정이 안착

되고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고 학과 교육과정에서 실무 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데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한 자격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한 예로, 이는 기업과 학교(교육 

기간)를 오고 가며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을 받고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35). 2015년 관련 정책이 발표된 후 직업계고 내에서 그 규모를 확장시켜 왔으며, 

2024년 기준 167개교에서 참여하고 있다(송기원 외, 20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한 

기본적으로 NCS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설정하는 

일학습병행자격의 자격 종목별 교육훈련기준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진다.

구분 교육훈련시간 및 의미 교육과정상의 편성 과목

필수 능력단위
(필수 사항) 필수 능력단위로 제시된 내용 이수, 300시간 이상
단, 훈련생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50%까지 시간 조정 가능

실무 과목(전공 실무 과목)

직업기초능력 (선택 사항) 해당 직종의 전체 교육과정 훈련시간의 10% 이내 
보통 교과 또는 전문 공통 

과목

선택 능력단위
(필수 사항) 일학습병행 및 훈련과정의 이해 2시간 편성
(선택 사항) 그 외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단위로 자유롭게 편성

실무 과목(전공 실무 과목)

최소 훈련시간 600시간 이상 충족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2b).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직종명: CNC 밀링 가공) 내용을 토대로 작성. L3 수준 
기준으로 제시함.

<표 3-7>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기준: CNC 밀링 가공_L3 예시

35)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은 아래와 같은 수준을 의미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8호).

   

일학습병행자격 등급 L6 L5 L4 L3 L2

NCS 수준 6수준 5수준 4수준 3수준 2수준

국가기술자격 등급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제3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  119

필
수

 능
력

단
위

명
능

력
단

위
 코

드
훈

련
시

간 수

20
15

 개
정

 교
육

과
정

20
22

 개
정

 교
육

과
정

 

 과
목

명
내

용
 영

역
(능

력
단

위
)

능
력

단
위

 코
드

 과
목

명
내

용
 영

역
(능

력
단

위
)

능
력

단
위

 코
드

작
업

장
 유

지
 

관
리

(밀
링

 가
공

)
15

02
01

02
02

_1
6v

4
20

밀
링

 
가

공

작
업

장
 유

지
 관

리
(밀

링
 

가
공

)
15

02
01

02
02

_1
6v

4
밀

링
 

가
공

작
업

장
 유

지
 

관
리

(밀
링

 가
공

)
15

02
01

02
02

_1
6v

4

도
면

 해
독

(밀
링

 가
공

)
15

02
01

02
12

_1
6v

4
30

도
면

 해
독

(밀
링

 가
공

)
15

02
01

02
12

_1
6v

4
도

면
 해

독
(밀

링
 가

공
)

15
02

01
02

12
_1

6v
4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조
작

15
02

01
04

05
_1

8v
3

60

컴
퓨

터
 

활
용

 
생

산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조

작
15

02
01

04
05

_1
4v

2

컴
퓨

터
 

활
용

 
생

산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조
작

15
02

01
04

05
_1

8v
3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가
공

 
프

로
그

래
밍

15
02

01
04

06
_1

8v
5

60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가
공

 매
뉴

얼
 

프
로

그
래

밍
15

02
01

04
06

_1
6v

4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가

공
 프

로
그

래
밍

15
02

01
04

06
_1

8v
5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가
공

 
C

A
M

 프
로

그
래

밍
15

02
01

04
08

_1
8v

5
40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가

공
 C

A
M

 프
로

그
래

밍
15

02
01

04
08

_1
6v

4

C
N

C
 

밀
링

(머
시

닝
센

터
) 

가
공

 C
A

M
 

프
로

그
래

밍

15
02

01
04

08
_1

8v
5

안
전

 규
정

 준
수

(C
A

M
)

15
02

01
04

13
_1

8v
2

15
안

전
 규

정
 준

수
(C

A
M

)
15

02
01

04
13

_1
6v

1
안

전
 규

정
 준

수
(C

A
M

)
15

02
01

04
13

_1
8v

2

정
밀

 측
정

15
02

01
05

05
_2

0v
4

40
측

정
정

밀
 측

정
15

02
01

05
05

_1
4v

2
측

정
-

-

비
교

 측
정

15
02

01
05

06
_2

0v
4

30
비

교
 측

정
15

02
01

05
06

_1
4v

2
-

-

기
본

 공
구

 사
용

15
02

01
06

03
_1

4v
2

30
성

형
 

가
공

기
본

 공
구

 사
용

15
02

01
06

03
_1

4v
2

성
형

 
가

공
기

본
 공

구
 사

용
15

02
01

06
03

_1
4v

2

훈
련

시
간

 합
계

32
5

출
처

: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2

0
2
2
b
).
 일

학
습

병
행

 교
육

훈
련

기
준

(직
종

명
: 

C
N

C
 밀

링
 가

공
) 

내
용

을
 토

대
로

 작
성

. 
L
3
 수

준
 기

준
으

로
 제

시
함

.

<표
 3

-8
> 

C
N

C
 밀

링
 가

공
_L

3 
일

학
습

병
행

자
격

 취
득

을
 위

한
 필

수
 능

력
단

위
와

 국
가

 교
육

과
정

의
 내

용
 체

계
 매

칭



120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앞서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살펴본 분야와 유사한 ‘CNC 밀링 가공_L3’ 일학습병행자격의 

교육훈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학습병행자격의 경우 필수 능력단위, 직업기초능력, 

선택 능력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필수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표 3-7>에는 ‘CNC 밀링 가공_L3’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능력단위를 제시하였고, 

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표 3-8>에서와 같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된다. ‘CNC 밀링 가공_L3’ 자격을 토대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목군
(학점 수)

과목명
학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과목
(16)

기계 기초 공작 6 3 3

기계 일반 5 3 2

재료 일반 5 2 3

실무 
과목
(82)

과목명 구분 능력단위명

선반 가공 OFFJT 단순 형상 작업 2 2

성형 가공 OJT 기본 공구 사용* 5 5

밀링 가공

OFFJT 기본 작업

10

2

OJT 작업장 유지 관리* 4

OJT 도면 해독* 4

컴퓨터 활용 생산

OJT 안정 규정 준수*

14

3

OFFJT CNC 밀링 조작* 4

OFFJT CNC 밀링 가공 프로그래밍* 4

OJT
CNC 밀링 가공 CAM 
프로그래밍*

3

측정
OJT 정밀 측정*

8
5

OJT 비교 측정* 3

기계요소 설계 OFFJT 3D 형상 모델링 작업 3 3

기계 수동 조립
OJT 학생 선택 능력단위

40
20

OJT 학생 선택 능력단위 20

소계 98 0 0 14 14 27 27

주: * 표시 능력단위는 필수 능력단위를 의미함.
출처: 학교알리미.

<표 3-9> B고등학교의 ‘자동화기계과’ 도제반 2024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CNC 밀링 가공_L3 취득 과정)

(단위: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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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기업을 오고 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과 내에서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즉 

기계과 내에서 도제반과 비도제반을 분리하여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형태는 도제학교 도입 초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는 학과 내 세부코스

제로 도제학교가 접목되기도 하였다. B고등학교의 ‘자동화기계과’ 도제반 교육과정(<표 3-9> 

참조)을 살펴보면, 앞서 <표 3-8>에서 제시한 필수 능력단위를 실무 과목에 모두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학생 선택 능력단위’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

들이 방문하는 기업마다 학습하길 요구하는 능력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도제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NEIS에 교육과정을 입력할 때 ‘학생 선택’으로 입력하되 개별 학생들의 

이수 상황에 구체적 내용을 입력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교육부‧광주광역시교육청‧한국

직업능력연구원, 2024).

동일 학과의 비도제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표 3-10> 참조), 도제반에 비해 실무 과목 

비중이 낮고 기초 과목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격 기준에 제시된 

능력단위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단위를 실무 과목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자격 기반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기반으로 학습량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NCS와 연계된 자격 취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과목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무 과목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직무에 대해 구체

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깊이 있게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해당 

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들이 전공 적합도와의 불일치를 경험할 경우 다른 대안적 경로에 대한 

학습 기회를 가질 구조가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교육과정을 둘러싼 여러 정책과 제도들의 도입으로 인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작된 

NCS기반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내 NCS를 담아내는 시도뿐만 아니라 학교 내 자격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실무 과목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충분히 확산되고 자리 잡기 이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고 학점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과 경로를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다과목을 다양하게 학습하는 경로와 자격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특정 

직무에 대한 구체적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122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과목군
(학점 수)

과목명 학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 
과목
(38)

공통

기계 기초 공작

38

6 3 3

기계 일반 5 3 2

기계 제도 10 2 2 3 3

유체 기계 6 3 3

전자 기계 이론 6 3 3

재료 일반 5 2 3

실무 
과목
(60)

공통

기계요소 설계

24

16 4 6 6

선반 가공 2 2

밀링 가공 2 2

피복 아크 용접 4 4

택1

코스1: 
산업 설비

피복 아크 용접

36

36

6 6

이산화탄소 가스 메탈 아크 용접 15 3 12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15 3 12

코스2: 
기계 가공

선반 가공

36

13 4 9

밀링 가공 12 4 8

컴퓨터 활용 생산 11 4 3 4

코스3: 
자동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36

24 12 12

기계 수동 조립 8 8

기계 제어 설계 4 4

소계 98 - 8 8 14 14 27 27

주: 표시 능력단위는 필수 능력단위를 의미함.

<표 3-10> B고등학교의 ‘자동화기계과’ 비도제반 2024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단위: 학점)

제2절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괄적 내용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들어가 NCS기반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NEIS에 입력된 교육과정 데이터를 기반

으로 주요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NEIS에 

입력된 실무 과목 편성‧운영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학년도 1학년, 2022학년도 

2학년, 2023학년도 3학년 자료를 병합하여 2021학년도 입학생 기준 3개년간의 실무 과목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1년에 공표된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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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의 학교 수는 총 516개교36)이나 수집된 데이터에는 총 6개교(특성화고 1개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1개교)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최종적으로는 510개교에 대한 실무 

과목 교육과정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중 학교 유형이 변화한 사례도 있었으나

(예: 2022년에 특성화고에서 산업수요 맞춤형고로 전환) 2021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는 

2021학년도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 기준의 

학교 유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510개교에는 총 1,781개의 학과별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석 대상 학교 현황은 <표 3-11>과 같다.

고시과목 학교 수(A) 학과 수(B) 학교당 평균 학과 수(B/A)

산업수요 맞춤형고 51 132 2.6

특성화고 459 1,649 3.6

총계 510 1,781 3.5

<표 3-11> 분석 대상 학교 현황

(단위: 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368개의 실무 과목과 해당 과목에 

포함된 3,491개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에 비추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표 

3-12> 참조).

36)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교육통계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2021년 조사에서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515개교로 집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학교를 고려하여 516개교로 집계함.

교과(군)
실무 과목 수

(A)
내용 영역(능력단위) 수

(B)
과목당 평균 내용 영역 수

(B/A)  

경영‧금융 27 138 5.1

보건‧복지 5 29 5.8

디자인‧문화 콘텐츠 16 164 10.3

미용‧관광 레저 9 112 12.4

음식‧조리 7 96 13.7

건설 15 182 12.1

기계 65 466 7.2

재료 26 345 13.3

<표 3-1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무 과목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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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과목 편성 현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368개의 실무 과목 중 직업계고의 1개 이상의 학과 교육

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315개로 나타났다. 고시된 과목 중 학과별 교육과정에 

전혀 편성‧운영되지 않은 과목은 53개로, 교과(군)별로 살펴보았을 때 ‘재료’ 교과(군)의 

편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과목 중 직업계고에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목들은 대부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공 실무 과목은 총 309개로 고시된 바 있다. 315개의 실무 과목이 학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되고 있지만 다수의 학과에서 선택하여 편성‧운영하는 과목과 소수의 학과에서 선택하여 

편성‧운영하는 과목들로 양분된다. 가장 많은 학과에서 편성한 과목은 경영‧금융 교과(군)의 

‘사무 행정’ 과목으로 분석 대상이 된 1,781개 학과 중 429개 학과(24.1%)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경영‧금융 교과(군)의 ‘회계 실무’ 과목이 295개 학과에서, 

기계 교과(군)의 ‘기계요소 설계’ 과목이 219개 학과에서 편성되고 있었다. 직업계고 학과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315개 과목 중 53.0%에 해당하는 167개 과목이 10개 미만의 

학과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학과에서 편성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소인수 과목’이라는 일률적인 해석보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산업 구조상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교 단계

에서 해당 전공을 운영하는 학과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교과(군)
실무 과목 수

(A)
내용 영역(능력단위) 수

(B)
과목당 평균 내용 영역 수

(B/A)  

화학 공업 9 72 8.0

섬유 의류 16 168 10.5

전기‧전자 64 516 8.1

정보‧통신 15 71 4.7

식품 가공 15 230 15.3

인쇄‧출판‧공예 12 198 16.5

환경‧안전 11 79 7.2

농림‧수산 해양 48 565 11.8

선박‧운항 8 60 7.5

총계 368 3,49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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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실무 과목 수

(A)
편성 실무 과목 수

(B)
편성되지 않은

실무 과목 수(C)
실무 과목 편성률

(B/A)

총계 368 315 53 85.6

경영‧금융 27 27 - 100.0

보건‧복지 5 4 1 80.0

디자인‧문화 콘텐츠 16 16 - 100.0

미용‧관광 레저 9 9 - 100.0

음식‧조리 7 7 - 100.0

건설 15 15 - 100.0

기계 65 55 10 84.6

재료 26 11 15 42.3

화학 공업 9 9 - 100.0

섬유 의류 16 13 3 81.3

전기‧전자 64 53 11 82.8

정보‧통신 15 15 - 100.0

식품 가공 15 14 1 93.3

인쇄‧출판‧공예 12 9 3 75.0

환경‧안전 11 10 1 90.9

농림‧수산 해양 48 40 8 83.3

선박‧운항 8 8 - 100.0

<표 3-1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무 과목의 편성 현황

(단위: 개, %)

이러한 경우에는 소인수 과목이라도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 과목을 제시하고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관련 학과는 설치‧운영되고 있고 과목의 

필요성도 높으나 내용 체계 특성으로 인해(예: 실습의 제약)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워 선택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교과(군)의 경우 전기과 관련 과목 중 

‘내선 공사’와 ‘외선 공사’ 두 과목은 전기 설비 시공원이나 유지 보수원을 양성하는 과정

에서 필수적이지만, ‘내선 공사’를 편성한 학과 수(188개)에 비해 ‘외선 공사’를 편성한 학과 

수(3개)는 현저히 적다. 이는 학교의 실습 여건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비를 가정, 공장 등

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 설비 공사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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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200개 이상 

학과
~ 100개 이상 

학과
~ 50개 이상 

학과
~10개 이상 

학과
10개 미만 

학과
총계 

총계 3 17 31 97 167 315

비율 1.0 5.4 9.8 30.8 53.0 100.0

경영‧금융 2 2 5 10 8 27

보건‧복지 - - - - 4 4

디자인‧문화 콘텐츠 - 2 4 10 - 16

미용‧관광 레저 - 6 2 1 9

음식‧조리 - 3 2 2 - 7

건설 - - 1 10 4 15

기계 1 3 5 14 32 55

재료 - 1 1 2 7 11

화학 공업 - - - 4 5 9

섬유 의류 - - - 5 8 13

전기‧전자 - 3 4 15 31 53

정보‧통신 - 1 3 7 4 15

식품 가공 - 2 - 6 6 14

인쇄‧출판‧공예 - - - 1 8 9

환경‧안전 - - - 1 9 10

농림‧수산 해양 - - - 8 32 40

선박‧운항 - - - - 8 8

<표 3-1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무 과목의 편성 학과 수에 따른 현황

(단위: 개, %)

2. 내용 체계별 편성 현황

NCS기반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NCS에 근간을 두고 학교가 산업계 수요에 따라 

일부 내용 영역을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즉 실무 과목에 대한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은 고교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NCS를 조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에 운영상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다만 실무 과목 내용을 구성하는 NCS의 능력단위는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직무 단위로 제시된 것이므로, NCS 능력단위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학교의 교육 환경, 특히 실험‧실습실 환경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학교 직업교육은 산업 현장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원리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재구성된 내용을 다루므로 당연히 산업 현장에 비해 ‘단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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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한’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홍경남, 2021). 이에 NCS기반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NCS가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교 교육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당시부터 학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가감할 수 

있도록 총론상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지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

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
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
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

과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
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전공 실무 과목의 경
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
며,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
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 1) 교육부(2015), p. 26., 2) 교육부(2022b), p. 37.

<표 3-15>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무 과목 내용 편성에 관한 지침

하나의 실무 과목이 편성‧운영될 때 해당 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편성‧운영될 

수 있다. 크게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국가 교육과정의 각론에 

제시된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모두 반영하여 학교에서 편성‧운영하는 사례

이다. 두 번째는 국가 교육과정의 각론에 제시된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가 교육과정의 각론에 제시된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고 그 외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하는 형태이다. 

그 외 내용을 추가할 때는 국가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NCS 체계에 능력단위가 

존재하는 것을 포함시키거나 타 교과목 내용 영역으로 고시된 능력단위를 가져와 추가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등)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 가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실무 과목의 내용 체계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37).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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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반영률이 약 50%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368개 과목 중 

학과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315개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 수를 살펴보면, 

과목당 평균 9.5개였으나 실제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내용 영역(능력단위) 수는 평균 

5.2개였다.

국가 교육과정 고시 내용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실무 과목명 내용 영역(능력단위)
A학교:

국가 교육과정과 동일

B학교:
국가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 영역 선택 편성

C학교:
일부 내용 영역 선택 

+ 국가 교육과정 미포함된 
능력단위 추가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제품 스캐닝 제품 스캐닝 제품 스캐닝 -

디자인 모델링 디자인 모델링 디자인 모델링 -

엔지니어링 모델링 엔지니어링 모델링 엔지니어링 모델링 엔지니어링 모델링

출력용 데이터 확정 출력용 데이터 확정 - -

3D 프린터 SW 설정 3D 프린터 SW 설정 - -

3D 프린터 HW 설정 3D 프린터 HW 설정 - -

제품 출력 제품 출력 제품 출력 제품 출력

후가공 후가공 - -

제품 기획

폴리곤 모델링

<표 3-16>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실무 과목 내용 체계 편성 사례

이는 현실적으로 연 단위 학습량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기준은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

체형 도제학교 등)의 교육과정과 강하게 결합된다. 즉 NCS와 연계된 특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체계가 아니라 특정 능력단위를 이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능력단위를 근간으로 성적 산출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개별 능력단위에 

대해 학생들의 도달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많은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편성‧운영할수록 

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대한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학기당 2~3개의 

37) 능력단위 버전에 관계없이 해당 능력단위를 편성했는가 여부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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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가르치는 것을 적정량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은 크게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 타 과목 내용 

영역,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되지 않은 내용 영역(능력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해당 과목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 영역을 반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일부 

교과(군)에 따라서는 고시 외 내용 영역의 조합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과(군)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당 
평균 내용 영역 수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당 

평균 내용 영역 수

세부 현황

해당 과목의 
평균 내용 
영역 수

타 과목의 
평균 내용 
영역 수

고시 외 
과목의 

평균 내용 
영역 수

총계 9.5 5.2 4.3 0.2 0.7

경영‧금융 5.1 4.3 3.6 - 0.6

보건‧복지 5.8 4.1 3.9 - 0.2

디자인‧문화 콘텐츠 10.3 5.1 4.3 0.1 0.7

미용‧관광 레저 12.4 7.4 5.7 0.1 1.7

음식‧조리 13.7 6.6 5.5 - 1.0

건설 12.1 5.3 4.7 0.1 0.4

기계 7.5 5.7 4.7 0.4 0.6

재료 14.3 5.2 4.4 0.1 0.7

화학 공업 8.0 5.2 4.3 0.1 0.8

섬유 의류 10.7 5.0 4.4 0.2 0.4

전기‧전자 8.4 4.5 3.8 0.3 0.5

정보‧통신 4.7 3.7 2.8 0.1 0.8

식품 가공 15.2 6.5 5.6 - 0.8

인쇄‧출판‧공예 17.4 6.1 5.6 0.1 0.5

환경‧안전 7.3 3.2 2.2 - 1.0

농림‧수산 해양 12.1 5.9 5.4 - 0.5

선박‧운항 7.5 4.1 4.0 - -

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당 평균 내용 영역 수는 학과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315개 과목에
대해서 산출함.

<표 3-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무 과목 중 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의 내용 체계 현황

(단위: 개) 

기본적으로 NCS는 모듈형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적용한 NCS기반 교육과정 또한 

모듈식 운영이 전제가 된다. 즉 NCS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능력단위는 특정 분류 체계 

속에 속하긴 하나 그 자체로서도 완결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단위들과 조합을 통해 

실무 과목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내용 영역 이외에 NCS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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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미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 미용, 피부 미용 등), 

조리 또는 식품 가공(바리스타, 제과, 제빵 등)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과목의 근간이 되는 NCS의 잦은 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개발된 능력단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시도한 사례로 보인다.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한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기준 등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영역(능력단위)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 영역

(능력단위)이 추가될 수 있다.

셋째, 실무 과목의 경우 동일 과목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졸업한 학교별 또는 학과

별로 학습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학과에서는 특정 과목의 9개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①, ②, ③, ④를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지만 B학과에서는 ④, ⑤, ⑥,

⑦을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다. 이는 학과가 지향하고 있는 인력 양성 유형과 교육 목표, 

더 나아가 학습자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직업계고에서는 부전공이나 타 학과 융합형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고정된 상태라면 부전공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내용 체계를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무 과목에 대해서도 비교적 쉬운 난이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 고시 외 실무 과목 편성 현황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과목은 ‘신설 과목’, ‘시‧도교육청 

승인 과목’, ‘고시 외 과목’ 등으로 불리고 있고(홍원표 외, 2019) 고시 외 과목으로 통용

되고 있다. 이 고시 외 과목은 학교가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 외에 이러한 고시 

외 과목 개설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고 있는 과목 외에 학교/학과에서 양성하려는 인력 유형에 필요한 과목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과정 설계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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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외에 새로운”에 대한 분석 기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명칭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고시 외 실무 과목’38)으로 분류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

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
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이하 
생략>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아) (생략)
    (2)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차)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전공 실무 과목을 개
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
을 두어야 하며, <이하 생략> 

출처: 1) 교육부(2015), p. 23, p. 27., 2) 교육부(2022b), p. 35, p. 38.

<표 3-18>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외 과목에 관한 지침

첫째, 분석 대상이 된 510개교의 1,781개 학과 중 460개 학과 교육과정(25.8%)에 고시 

외 실무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0개 학과 중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과가 

73개, 특성화고 학과가 387개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학과 수 대비 고시 외 실무 과목이 

포함된 학과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는 23.5%, 산업수요 맞춤형고는 55.3%로 

특성화고에 비해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44호, 2024.11.14., 일부개정) 제7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

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고시 외 실무 과목 비율이 높은 점은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8)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현이 ‘고시 외 과목’이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실무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직업계고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무 과목을 ‘고시 외 실무 과목’으로 지칭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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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 학과 수

(A)
고시 외 실무 과목
포함 학과 수(B)

비율
(B/A)

고시 외 실무 과목 수
(평균)

산업수요 맞춤형고 132 73 55.3 4.5

특성화고 1,649 387 23.5 2.3

총계 1,781 460 25.8 2.6

<표 3-19> 학교 유형별 고시 외 실무 과목 편성 현황

(단위: 개, %)

또한 산업수요 맞춤형고뿐만 아니라 타 유형의 특수목적고에서도 고시 외 과목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으로(홍원표 외, 2019), 이러한 현상은 고교 설립 유형과 특징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고시 외 실무 과목을 학과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과목 수를 

살펴보면,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는 1개의 학과에 평균 4.5개의 고시 외 실무 과목이 포함

되어 있었고, 특성화고에는 1개의 학과에 평균 2.3개의 고시 외 실무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460개 학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고시 외 실무 과목은 총 414개로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무 과목 수(‘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368개)보다 높은 수로 나타났다. 과목 수는 

많으나 97.3%에 해당하는 403개 과목이 10개 미만의 학과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개별 학과 단위에서 필요 과목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은 여러 학교에서 편성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교과(군)의 ‘요양 지원’ 고시 외 실무 과목은 간호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54개 학과에서 편성

하고 있었고, ‘소형 무인기 운용 조종’ 과목 또한 드론 기술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52개 

학과에서 편성하고 있었다.

구분 50개 이상 학과 ~ 10개 이상 학과 10개 미만 학과 총계 

총계 2 9 403 414

비율 0.5 2.2 97.3 100.0

<표 3-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시된 실무 과목의 편성 학과 수에 따른 현황

(단위: 개, %)

해당 과목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전부터 다수의 학교에서 편성하는 과목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과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현장의 빠른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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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운영하는 과목들은 고시 외 과목으로 머물러 있다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맞춰 공식

적인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다만 고시 외 실무 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학과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같은 과목 명칭이라도 서로 다른 교과(군)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형 무인기 운용 조종’ 과목의 경우 건설, 경영‧금융, 기계, 농림‧수산 해양, 

선박 운항,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교과(군)로 함께 설정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해당 과목 내용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제3절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요 이슈

본 절에서는 15명의 직업계고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총 네 차례의 FGI를 실시하여 직업

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측면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였다. FGI는 NCS기반 교육과정의 정착,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쟁점,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조사지를 바탕으로 운영하였다. 

영역 문항

NCS기반 
교육과정의 정착

1.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NCS기반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정도,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주된 이유

2.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변화: 학생/교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학생/교사 
측면에서 부정적 변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쟁점

1.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교수‧학습, 평가 반영 정도
2.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주요 이슈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1.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 개선 방향
2. NCS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연계의 개선 방향

<표 3-21> FGI 조사 내용

FGI 참석자는 직업계고 학교 유형과 계열, 지역39)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교원들은 

모두 직업계고 관련 정책(고교학점제, 도제학교 등)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다.

39) 지역별 참여 인원: 서울(3명), 대구(1명), 인천(2명), 세종(1명), 경기(3명), 충북(2명), 충남(2명), 전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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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름 전공 설립 교직 경력 교육과정 관련 업무

2025. 1. 21.(화), 
10:00~12:00

A교사 조리 사립 18년 교육과정 컨설턴트

B교사 식물자원‧조경 공립 26년 수석교사

C교사 관광/일본어 사립 11년 학과 부장교사

D교사 건설 공립 20년 교육과정 부장교사

2025. 1. 21.(화), 
14:00~16:00

E교사 화공‧섬유 공립 12.5년 특수학생 통합반 담임교사

F교사 식품 가공 공립 13년 마이스터고 경험/교육청 파견

G교사 전기‧전자‧통신 공립 21년 협약형 특성화고/전문직 전환

2025. 3. 21.(금), 
10:00~12:00

H교사 기계 사립 9년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학교

I교사 전기‧전자‧통신 사립 16년 직업계고 학점제 우수학교

J교사 전기‧전자‧통신 공립 13년 신산업 분야(로봇) 마이스터고

K교사 항해‧기관 공립 12년 교육과정 컨설턴트

2025. 3. 21.(금), 
14:30~16:30

L교사 전기‧전자‧통신 공립 8년 신산업 분야(반도체) 마이스터고

M교사 상업 공립 20년 자격 기반 교육과정(도제) 운영

N교사 조리 공립 12년 교육과정 부장교사

O교사 건설 공립 14년 교육과정 컨설턴트

<표 3-22> FGI 운영 일시 및 참여자 특성

1. NCS기반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과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고교학점제,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들이 도입되면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여러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계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였지만 동시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더욱 복잡화하였고, 특히 국가 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정책 간의 상충성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FGI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NCS기반 교육과정의 적용과 현장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분석하여 

직업계고에서 적용 현황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가.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긍정적 측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부칙에 따라 2016년부터 NCS기반 교육과정은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되었고 약 10여 년이 지나왔다.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전문 교과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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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고, 

종전과 다른 과목 내용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전문성 함양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자격 취득률이 향상될 수 있었고,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교의 교수‧학습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으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목표(능력단위와 수행준거 등)가 

제시되면서 산업 현장의 실무에 대한 교수 내용의 일관성 등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능력단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대한 교사들 간의 이해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교사들마다 해당 분야의 

직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스킬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랐을 수 있지만, 상위 수준에서 통일된 

교육 내용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실무능력을 기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고, 신규 

교사들도 비교적 쉽게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표준일까? 이게 좀 궁금했

었거든요. A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과목과 B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니 보기 너무 좋잖아요.

(1차/B교사/특성화고/식물자원‧조경)

NCS가 도입되기 전에도 가르치긴 했었잖아요. 그때는 교과서에 초콜릿을 만들 때 템퍼링을 

한다 정도만 제시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NCS로 구성된 내용에 초콜릿으로 

제품 만들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으로 템퍼링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게 물론 너무 

매뉴얼같이 되어 있다라고 비판도 하지만 저도 제품화하는 거까진 몰랐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애들이랑 뭔가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실제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랑 초콜릿으로 공예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사한테도 무엇을 

가르칠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르칠지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4차/N교사/특성화고/조리)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NCS의 능력단위와 매칭하였고 평가 활동이나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단위를 ‘능력단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학생들이 ‘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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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고 표현했다면 NCS기반 실무 과목이 도입된 이후에는 ‘튀김 조리’, ‘볶음 조리’ 등 

능력단위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전공 실무 과목에서 배우고 가르친 내용은 능력단위로 공유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습득한 역량에 대해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예전에는 한국 조리를 가르치고 애들을 내보내면 뭐 배웠어 하면 “조리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

게 말했다면, 지금은 “뭐 배웠어?” 하면 능력단위로 애들이 대답을 해요 … (중략) … 본인이 적어

도 어떤 능력단위를 배웠다라는 정도는 아이들도 인지를 하고 가고 있고, 선생님들께도 “뭐 가르

치셨어요?” 물어보면 사실 과거 인정도서로 가르칠 때는 단원명 열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책 제

목을 말할 뿐이었지만 지금은 능력단위별로 언급이 나온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명확해졌죠. 내가 

이 직무에서 뭘 배우고 명확하게 뭘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내가 뭘 

배웠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 ) 

(1차/A교사/특성화고/조리)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실습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실습 중심으로 

전환된 주요 요인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따라 직업계고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직업

계고에서 실습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NCS가 들어오면서 좋았던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교

에서는 NCS 적용을 그나마 받아들였던 것 같고. …

(1차/C교사/특성화고/관광, 일본어)

초기 기반 구축 이후, 실습수업의 비중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과 기술, 용어 등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실무 역량 및 직무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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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 되게 맞춤화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전에는 정말 간단한 실습

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잼 만들기’라고 하면 정말 (실과나 가정 수업에서 하듯이) 아기자기하게 

사과잼을 만들고 ‘어묵 만들기’ 하면 간단히 튀겨보는 정도였다면, NCS 들어오면서부터는 두유

라든지 우유라든지 공장단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실습해 보는 계기가 되고 … 기계적이고 

그런 걸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는 레시피대로만 해서 만들었다면 NCS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기능에 대한 걸 익히고서 실습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좋죠 … (중략) … 대학이나 전문대 나온 사람들보다 같이 직장에 같이 들어가도 좀 학습능력이라

든지 실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고 … 그래서 

아이들 만족도도 높고, …

(2차/F교사/마이스터고/식품 가공)

NCS 도입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이론 중심적으로 이제 수업을 했다면 … 저희가  

아이들 취업시키고 계속 산업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취업처 때문에도 (산업계와) 의견을 많이 

교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매번 현장에서 어떤 게 트렌드고 어떤 걸 준비해서 취업해야 

하는가는 다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쨌든 NCS가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하는 실무

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와닿게 준비가 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2차/E교사/특성화고/화공‧섬유)

셋째, 다양한 자격 종목들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술 자격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로 학생들의 취업

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학교와 학생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맞물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와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가 직업계고 현장에 도입되어 학생들은 기존의 기능사 수준의 자격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매력도가 높은 상위 수준의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과정과 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학생들은 직무 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직업계고에서 교육과정과 정책이 융합됨으로써 결국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NCS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자격과)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졌고. 

오히려 학생들 제과 기능사 단위에서 이제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도 확 올라가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많이 늘어난 것 같고.

(1차/C교사/특성화고/관광,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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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행평가 및 과정중심평가가 확산되고 교사들이 일관된 절차로 학습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이후, 수행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프로젝트 기반 수업과 같은 실무 역량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협업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교과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팀별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NCS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수행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과정중심평가가 도입되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실습과 과제를 통한 능동적 방식의 

수업이 늘어난 것도 변화된 점으로 언급되었다.

NCS가 들어오면서 평가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취평가제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석차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a, b, c 이렇게 성취평가를 하잖아요 … (중략) … 

NCS는 100% 수행평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조금 더 수월한 거예요 … (중략) 

… 기간 프로젝트가 팀별 작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그리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 (중략) …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이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게 함으로써 새로 보이는 능력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평가가 되는 거죠.

(1차/D교사/특성화고/건설)

전문 교과 선생님들이 실무 중심으로 해야 된다 또는 지필평가보다 애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당장에 졸업하거나 진로에 더 연계돼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평가 비중이 많아야 

되고 수업도 실무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죠.

(3차/K교사/마이스터고/항해‧기관)

이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명확한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한 수업은 교사들이 평가계획서 

작성 시 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명확성은 

수업 운영 과정과 평가에서 교사들이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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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매뉴얼 형식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된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걸 평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3차/J교사/마이스터고/전기‧전자‧통신)

가장 처음에 도입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평가계획서 작성에서 좀 어려

움을 겪었었거든요. 이제 평가계획서에 어떤 능력단위를 선택하고 이 능력단위를 몇 시수로 이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평가계획서를 작성할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잘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선생님들이 고심을 많이 해서 NCS의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차/J교사/마이스터고/전기‧전자‧통신)

나.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부정적 측면

이러한 긍정적 요인과 동시에 부정적 요인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된 주된 목적은 산업 수요와 학교 교육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체계 내에서 NCS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NCS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분야와 자주 변경되지 않은 분야가 공존

한다. FGI 참여자들은 NCS 분야의 변화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NCS 분야 및 능력단위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뷰티 분야는 너무 빨리 

변화하여 최신 모듈이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고, 반면 특정 분야는 오랜 기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NCS가 자주 변경되는 분야의 

경우 학교 교사가 잦은 변경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고, NCS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업계고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한 NCS 학습모듈이 개발되지 

않는 등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버전을 가르쳐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NCS를 훑어보고 선택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능력단위는 신버전으로 쫓아 나오고 있는데, 

학습모듈은 못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버전을 써야 되냐 학습모듈 없는데, 구버전 학습모듈을 

써야 되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학교 뷰티과 같은 경우는 (NCS가) 정말 발 빠르게 많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계속 못 쫓아가고 그냥 예전에 쓰던 버전 쓰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1차/A교사/특성화고/조리)



140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NCS가 현장하고 학교의 거리를 좀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학습모듈도 거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나와 주든지 아니면 그걸 못 쫓아갈 것 같으면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든지 어떤 건 빨리 쫓아가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고, 그것도 직군마다 상당히 다르더

라고요.

(1차/A교사/특성화고/조리)

위와 반대로 NCS에서 제시된 능력단위의 내용이 과거 방식에 머무르며 최신 산업 기술 

변화 및 직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버전이 장기간 유지되는 일부 분야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AI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나, NCS 교육과정의 일부 능력단위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구식의 직무 

내용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산업 현장에 대응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AI가 많이 도래되고 공장에 가면 사실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고 다 기계가 하니까. 

근데 아직도 NCS 안에는 젓갈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실습용으로는 참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서버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좀 개편이 돼서 아이

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2차/F교사/마이스터고/식품 가공)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할 때도 NCS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오래 전에 개발된 버전의 NCS를 그대로 국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하는 제한이 생긴다. 교육

과정 개발 시 NCS를 반영한다는 대전제가 설정될 경우 산업 현장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보다 NCS와 동일하게 반영하였는가 여부만 신경 쓰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당시 사용된 14버전(14v)의 능력단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점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산업에 대한 능력단위의 장기적인 미개정 상태로 

인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추가적 논의와 

고민의 여지를 제한하게 된다.

둘째, 전공 실무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 내용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FGI 참여자

들은 실무 과목의 내용 체계인 능력단위 간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교육과정의 전체 

흐름과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NCS 개발 시 능력단위의 내용, 수행준거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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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부 능력단위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세부적인 반면, 단순한 기초

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능력단위를 포함하고 있어 깊이와 범위가 일정치 못해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뭔가 내용 구성적인 부분이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능력단위가)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 사실 특성화고 아이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절된 것을 다 연결하고 적용해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이런 게 예전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 (중략) … 내용을 따로 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하는 내용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2차/E교사/특성화고/화공‧섬유)

또한 분야에 따라 주제 중심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과 세부 직무 단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나뉘지만, NCS 개발은 세부 직무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맥락에서 

이를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과‧제빵 분야의 경우 여러 차례의 

빵을 만들면서 반죽, 발효, 정형, 익힘 등을 반복적이고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반죽, 

발표, 정형, 익힘이 모두 개별적인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발효’ 능력

단위를 편성해서 가르치더라도 ‘발효’를 위해서는 ‘반죽’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죽’ 능력

단위 내용까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 내용 체계 개발 원리가 정립되어야 하지만 교육과정과 NCS를 연계할 경우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전문 교과를 내실 

있게 가르치기 위한 ‘교과교육학’에 대한 연구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공 실무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과 내용에 있어 NCS 능력단위 간 체계성과 일관성 부족 

문제는 직업계고 현장에 부여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추어 능력단위의 내용을 선택하

거나 가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40), 이는 직업계고 학점제에서 타 학과 융합형 전공, 

4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일부개정 포함)〕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

다. 단,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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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등 전공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는 학습량과 난이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능력단위 중 

일부분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부여됨에 따라 학교마다 다루는 능력단위의 

범위와 깊이가 현저히 달라지고, 이러한 자율성의 지나친 확장은 결과적으로 학교 간 교육 

내용과 수준의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능력단위 내용만을 학습한 학생에게 해당 

전공 실무 과목을 이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수준

이나 환경보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나 선호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임의적으로 

선별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도 지적되었다.

선생님들께서 어디까지 벗어나는 것을 유연하게 볼 것이냐 그런 고민에 빠져요. 이렇게 배우려고 

했는데, 요만큼도 된다고 하니까 요만큼도 되는 줄 알고 요만큼도 다 점점점 확산되어서 그걸 유연

하고 좋게 포장하면 교육과정 재구조화 또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목표하고 또는 성취수준하고 다른 목표와 내용과 기준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2차/G교사/교육청/전기‧전자‧통신)

더욱이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 과목 간 내용의 위계적 연계성이 낮다는 점이다. 전공 일반 

과목의 기초 지식이 전공 실무 과목의 실제 학습과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해 학생들이 교육

과정의 전체적 맥락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FGI 참여자들은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이후 학생들이 “지나치게 하나의 직무 

분야에 몰입하게 되어” 여러 직업 분야에 걸친 기초 역량이나 다방면의 경험을 충분히 축적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의 종합

적인 역량 함양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국가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폭넓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특정 

직무에 관련된 특정 능력단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직업 선택의 기회가 협소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직무 중심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직무에 관련된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하는 긍정적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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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 함양을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의 초기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진로 경로를 제약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NC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고의 역량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생각하는 역량을 키워줬

다면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능으로 정말 좁혀졌어요.

(4차/O교사/특성화고/건설)

아이들이 약간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너무 부족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를 굉장히 잘 능숙하게 해내는 거는 장점인데 그거로 인해서 단순화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복합적인 사고는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4차/M교사/특성화고/상업)

특히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특정한 기술이나 협소한 능력단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이 직무 기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인성이나 종합적 

자질과 같은 포괄적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현재의 NCS기반 교육과정은 

실무 현장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협소한 

범위의 능력단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취업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취업, 취업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라든지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NCS에서는 솔직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1차/D교사/특성화고/건설)

NCS에서 어떤 게 개발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성적인 요소를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보편적인 직장에서 말고 각각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4차/N교사/특성화고/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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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이 아이들의 뭔가 사고나 이런 역량을 키워주기보다는 어떤 작업에 있어서 완성도와 

숙련도를 높이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그게 취업으로 연결되어서 실제로 

효과가 났다고 하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4차/O교사/특성화고/건설)

또한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책이 도입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교육 선택의 유연

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등)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오히려 NCS 교육과정에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적 역량을 폭넓게 함양하기보다는 특정 능력단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육 구조로 인해 진로의 경로가 더욱 경직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질 높은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산업 현장의 

암묵지와 같은 비정형적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을 NCS 학습모듈이라는 형식으로 제공

받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NCS 학습모듈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NCS 버전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학습모듈이 있어야지 

이 둘이 매칭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모듈 개발은 잘 안 되거든요.

(3차/K교사/마이스터고/항해‧기관)

특히 현장 교사들은 NCS 학습모듈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개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의 수업 환경이나 교육적 현실과 맞지 않아 학교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학습모듈의 실습 내용이 대체로 

규모가 큰 산업 환경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 내의 개별 실습 환경은 소규모이고 

기자재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학습모듈에서 제시하는 실습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산업 

현장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맞지 않아 교육적인 효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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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는 1인 실습을 해요. 작은 식으로 그래야 애들이 흥미를 느끼고요. 근데 교과서 

안에 나오는 거는 대형 떡집 가시면 보신 거 있죠? 많은 게 그 기준으로 나와요. 물론 할 수 있어

요. 조별로 하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 재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 (중략) … 실제 그 직무를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범위와 이 교과서 그러니까 학습모듈에서 요구하는 거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1차/A교사/특성화고/조리)

또한 학습모듈 개발 과정에 현장 교사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주로 산업 현장의 전문가와 

대학 교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장 전문가나 교수

들이 구성한 학습모듈은 학교 현장의 현실적 여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학습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모듈의 난이도가 학생들의 역량과 괴리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습모듈을 통해 효율적으로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어렵고, 

교사는 해당 학습모듈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내용 재구성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NCS 학습모듈에는)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혹은 매뉴얼 

같은 데 담긴 용어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검색해 봐도 잘 안 나올 때도 많고 … 기업에 전화해서 “혹시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고는 하는데, 그럴 때 제일 난감하죠. 특정 용어도 회사마다 다르게 사용

하는데, 특정 회사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제시를 해놓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 물어볼 때도 

없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

(2차/F교사/마이스터고/식품 가공)

학습이라는 게 쉬운 것부터 배워서 점점 쌓여가야 되는데, NCS 교과서는 사실 너무 어려운 수

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NCS가 거의 보조 교재인 셈이고, 메인으로 선생님

들이 다 학습 자료랑 이런 필요한 것들은 다 다 개발을 해서 오히려 NCS 책이 주가 아니고 보조

로 돼서 수업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2차/E교사/특성화고/화공‧섬유)

이게 과연 실무 지식인가? (개발진이) 알고 있는 걸 그냥 작성한 것이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교재인가? 저는 거기서 되게 좀 실망감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NCS 교육과정이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고 표현의 언어도 바꿨어

야 했어요. 그게 국가 수준에서 개발한 교재로서 역할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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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서 내용 조합하고 간단히 편집한 게 과연 국가 교육과정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서 

약간 좀 이게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1차/B교사/특성화고/식물자원‧조경)

학습모듈의 개발자가 현장 전문가로서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본인 현장에서 가진 

역량 안에서 썼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필자별로 너무 편차가 커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매뉴얼, 즉 본인 회사에서 쓰는 매뉴얼을 갖다 

붙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는 범용성이 없고 본인 회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3차/K교사/마이스터고/항해‧기관)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터뷰 분석 결과는 NCS 학습모듈이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실질적인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학습모듈 개발 및 운영 방식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산업 현장 실무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가능
•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기회 확대
• 학교의 실습 환경 개선
• 실습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변화
• 학생들의 실무 역량 제고
•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가능
•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로의 전환

• 분야별 NCS 개선 주기 불균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속도에 편차 발생

• NCS 능력단위별 분량 깊이, 구성 방식 등 일관성 부족
• 전공 실무 과목과 전공 일반 과목 간 연계성 결여
• 구체적 직무와 반복적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종합적 역량 함양의 한계 / 진로 탐색 분야 제한
• 교수‧학습 자료의 질 저하(NCS 학습모듈의 문제)

<표 3-23>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2.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요 쟁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라는 특성상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 직업계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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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주요 쟁점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가.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이 갖는 

보편성은 다른 한편으로 교육 현장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지역별 산업 구조, 학교의 설립 목적과 소재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 등 다양한 교육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국가 교육과정은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을 안고 있다.

지역 차도 많고 학습 차도 많고 워낙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요 … 그런데 사실 교육과정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교육 철학이 반영되어서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은 지침에 맞춰 과목을 편제하고 나면 그냥 학교 교육과정이 돼요. 더 이상 뭘 넣고 

빼고 할 게 없거든요.

(4차/O교사/특성화고/건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가 왜 특정 분야의 교육이 필요한지 좀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위해서 NCS를 차용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그냥 

노만 젓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1차/B교사/특성화고/식물자원‧조경)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학교의 고유한 맥락과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하고자 할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세부적인 편성 

지침을 요구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 편성과 운영의 여지를 제약한다 .

그 지역의 교육 철학을 담고 이런 건데, NCS라는 큰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려고 선생님들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지침 피고 거기 지침에 맞춰서 저는 배치만 했다고 보거든요.

(4차/O교사/특성화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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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획일적 운영은 학교 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각 학교의 설립 목적, 비전, 교육 역량에 따른 특성화 전략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제약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며, 

직업계고의 교육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학교의 지역과 연계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NCS 교육과정이나 직업교육과정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그런 학교를 수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의미로 가야 되는데, 이거 국가 교육과정을 학기에 2개씩 해라 두 학기만 

해라 이런 막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학교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철학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차/B교사/특성화고/식물자원‧조경)

따라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은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기준과 지역 및 학교의 

자율적 운영 간 균형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 사회 및 지역 

산업 환경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나. 산업 현장 수요와 교육과정 간 괴리

NCS기반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여 

이를 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FGI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러한 목적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NCS기반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연계성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NCS가 수요를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산업현장 수요도 맞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D교사/특성화고/건설)

형식적인 개정이지 실질적으로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개정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4차/M교사/특성화고/상업)

특히 다수의 기업이나 산업체 관계자들의 경우 NCS 자체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낮아, 

학교에서 NCS기반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현장에 진출하더라도 해당 역량에 대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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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절차와 불일치로 인해 추가적인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N교사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성과와 노동시장 간의 인과적 

연결 고리가 미흡해 NCS기반 교육과정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정작 NCS를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해요. 중소기업에서는 아이들의 인성만 잘 갖춰진다면 회사에서 실무적인 건 다시 

가르쳐요. 특히 내국인은 이제 외국인도 이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NCS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이미 

변했고 그것을 중소기업체에서 원하지를 않는데, 왜 NCS를 강조하고 정작 우리 아이들을 가장 

많이 취업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체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1차/D교사/특성화고/건설)

NCS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지가 명확해졌고 제대로 내가 가르쳤다고 해도 질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약속이나 우리의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걸 열심히 해서 습득을 하면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고 어떤 사장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할 때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애들한테 

어떤 단기 목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4차/N교사/특성화고/조리)

이러한 문제는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변화에 교육과정이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를 교육과정에 실시간

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교사들은 

산업 현장의 최신 변화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 적절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실효성 또한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경직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기 단위 과목 이수’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이 모든 과목을 학기 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해야 한다”(교육부, 

2023: 109).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는 전공 실무 과목에 한해 하나의 능력단위를 다음 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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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 두 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교육부, 2023: 109), 직업계고 교사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만으로는 직업계고에서 전문 

교과의 특수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로 이론과 

지식 중심의 과목이 이루어지는 일반고와 달리 직업계고에서는 실습과 실기 등 산업 현장과 

밀착된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수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각 산업 분야의 특성과 계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직업계고 

현장에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산 및 해양 분야는 하나의 능력단위를 

여러 학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운영해 왔던 기존 방식과 충돌하여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하게 연관된 능력단위가 제한적이어서 불가피하게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능력단위를 임의로 재배치하는 ‘파행적’ 운영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인 학생 중심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현장 교사들의 운신의 폭과 자율성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학생들의 진로와 맞는 능력단위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능력단위를 여러 학기에 

걸쳐서 학점을 많이 배부해서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맞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을 한 게 그렇다고 안 맞는 능력단위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고, 2022 교육과정에 맞게 한 능력단위를 한 학기에 모을 때 저희가 해운으로서 수산이랑은 

진짜 안 맞는데, 비슷한 내용, 즉 잠수랑 관련된 쪽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파행적

으로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 그냥 다른 학기에 그 능력단위를 편성을 해놨거든요. 지금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맞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는 가르치는 거죠.

(3차/K교사/마이스터고/항해‧기관)

농업 분야와 같은 특정 전문 교과에서는 실기와 실습이 계절이나 환경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은 학기 단위로 운영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교과 본연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

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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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 유연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긴 원인이잖아요 … (중략) … 근데 농업은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

니까 이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기관은 사람들이 와서 4박 5일이든 2주일이든 집중적으로 

하면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물리적인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거를 

일주일, 이주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늘어뜨려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풀어줬어야 해.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게 특성에 맞게 갖다 쓸 수 있게 

해야지 도구에 메서,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니까 이게 학교가 괴상한 모습이에요.

(1차/B교사/특성화고/식물자원‧조경)

FGI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은 전문 교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기 단위 편성의 경직성을 강화한 제도적 문제가 교육 현장과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전문 교과뿐만 아니라 보통 교과의 이수 학점과 기준 또한 1개 학기로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다양하게 편성‧운영하지 못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더욱 

경직되었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당시 ‘국어’ 과목을 8학점 이수(최대 2학점 

감하여 편성 가능)하는 기준만 제시되었을 때에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총 4개 

학기에 걸쳐 8학점으로 편성하고 학생들이 천천히 ‘국어’ 과목을 충분히 학습할 기회를 주었

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국어1’과 ‘공통국어2’로 분리된 과목을 각각 4학점 

이수(최대 1학점 감하여 편성 가능)해야 하고 한 학기에 학습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사라지게 된 점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이를 점검

하는 체계를 갖춰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라. 평가 제도 변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

한편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쟁점은 평가 방식의 변화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도입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성적 정보가 기존의 

절대평가(성취평가제)와 함께 5단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병기됨에 따라, 직업계고의 전문 교과 

영역에서는 학과 간 입학 성적의 격차 및 산학일제형 도제학교 등 제도적 특성이 맞물리며 

성적 산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 이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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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환경이 이질적인 상황에서 상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성적이 분리 산출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같은 과목을 듣는 학과끼리 묶으면은 A학과가 (성적)바닥을 깔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구요.

(3차/J교사/마이스터고/전기‧전자‧통신)

(도제반과 비도제반은 별도로 평가를 운영하는데) 실제 도제 운영을 애들 19명을 뽑아도 2학년 

올라오면서 시작을 하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과로 이탈되면 15명 10명 11명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상대평가는 어렵죠.

(4차/M교사/특성화고/상업)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예: 성취평가제 및 5단계 상대평가 

병기)는 단순한 평가 제도의 개편을 넘어 학생의 진로 결정 및 취업 준비 과정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로 산업계와의 연계성 또는 정보 공유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채용 현장에서 성적 해석의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금융권 등 직무 역량과 함께 학업 성취를 평가 요소로 

삼는 채용 영역뿐만 아니라 추후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 산출 방식과 지원 

자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우선은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공무원 준비하는 아이들 공기업 

대기업 준비하는 아이들 다 은행권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 현장에는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산업 

현장에도 이런 성적 산출이나 아니면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 학생들을 선발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에서 같이 적용이 돼줘야 하는데, 어쨌든 한 1, 2년은 아이들

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교육 제도가 바뀌어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피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바뀔 때마다.

(4차/M교사/특성화고/상업)

마지막으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다.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는 교육적 형평성과 학습 결손 해소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장치

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충 지도의 인력과 시간 부족, 출결 불안정 학생의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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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학교 단위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난관에 빠져 있다.

오전에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전 과목은 미이수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미이수가 되면 과목 선생님들은 방학 때 보충 지도를 하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초임이라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도를 했는데, 한 명은 죽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얘는 점심 때 되면 학교에 와요. 그러면 이제 

오전 과목은 지금 시점이라면 이제 다 미이수 처리가 되는 거죠.

(3차/J교사/마이스터고/전기‧전자‧통신)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성과 산업 수요 간 연계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경직성과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초창기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적용상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다음으로 FGI를 통해 도출한 미래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미래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직업계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 변경 사항 안내, 

개정된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직업계고 교육의 방향성,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방향에 대한 깊은 숙의의 결과

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앞서 학교 교육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계고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확장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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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인력 양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지역 특성과 산업이 고려된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FGI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특성이나 산업 환경을 고려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가 교육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D교사는 “지역마다 주요 산업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을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다르게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즉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과정이 지역 특성, 산업,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설계될 때 학생의 현장 적응력, 취업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이 인프라가 되느냐에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농업 계열에서도 말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을 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조금 더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D교사/특성화고/건설)

시‧도교육청별로 지자체 산업 분야와 일치하는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좋겠어요. 실무교

육-취업-지역 내 정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지역별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취업까지 보장될 수 있고. …

(3차/I교사/특성화고/전기‧전자‧통신)

또한 최근 협약형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부의 정책적 흐름은 지역 산업과 교육기관 간의 

연계 강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주 정책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교육-취업-

정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재구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지역 정주와 또 협약형 고등학교라는 트렌드 노출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 (중략) … 학과가 

없어지고 새로운 학과가 생기고 그게 말 그대로 그 지역 정주의 지역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겠죠 … 지역마다 조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목표를 지역 산업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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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 그리고 내용 교육과정을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원칙을 지역 정주 학생들이 

태어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국가 정책이잖아요.

(2차/G교사/교육청/전기‧전자‧통신)

그러나 지역 수준 교육과정 운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우선 전국적인 표준 

없이 각 학교가 지역 산업에 맞는 과정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 구조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G교사는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개발까지 하라고 하고 … 너무 

힘든 구조”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발 업무의 과중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지역 산업의 

규모와 취업 기회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D교사는 “어떤 지역 내 산업체가 직업계고 

학생의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취업률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

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특성화고 다수가 학생 모집 감소와 대학 진학 선호로 취업률 저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산업체 흡수력이나 학생‧학부모의 선호가 

달라 일률적인 지역 연계 전략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준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개선 방향으로서 FGI 참여 교사들은 지역 교육청 단위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역적 시‧도교육청 교육청 단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협의가 돼서 좀 지역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D교사/특성화고/건설)

현재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행정 체계와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서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일반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며, 직업계고에 대한 논의는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과정을 관할하는 행정 부서조차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비중 낮은 

파트로 간주하며,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과 실행력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인력이나 

지원 조직을 마련하여 학교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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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 교과의 교과(군) 광역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

전문 교과의 교과(군)를 광역화하고 이를 기초로 전문 교과 교원 자격 체계의 개편이 필요

하다. 현재 NCS기반 교육과정은 산업 분류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과목이 세분화되어 직업

계고 교육과정의 과도한 분절화 및 학생 학습 경험 간 연계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 구조로의 융복합 추세에 따른 교과 간 통합적 접근,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교과의 교과(군)를 광역화

하여 교과 간 경계를 유연화하고, 기존의 과목 중심 분할 구조를 탈피하여 융복합적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형 교과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도제부장도 했었고 지금 이제 과부장도 했었고 

아이들 취업을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요구하는 역량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보통 개발 언어 뭐 어느 정도까지면 됩니다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개발자 플러스 UI, UX

까지 같이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친구들을 달래요. 요즘에 개발자 하면 아무래도 AI 툴 들이 

워낙 많아서 경쟁력이 없대요. 하나 갖고는 이제 막 디자인 이쪽 감각이 있는 친구들 이제 필요하대요.

(3차/I교사/특성화고/전기‧전자‧통신)

대학들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교과(군)보다 훨씬 더 폭 넓게 생각하여 교육과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과 같은 교과는 단순히 정보‧컴퓨터 교과(군)로 생각하여 

컴퓨터 관련 학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과 대학 학과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전문 교과도) 이에 발맞추어 교과(군)를 개편해야. …

(3차/H교사/특성화고/기계)

산업 변화에 따라 단일 전공보다는 융합적 사고가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도 필요해요.

(4차/M교사/특성화고/상업)

학교 현장에서 교과(군)의 광역화를 실현하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의 세분화

된 교과(군) 체제와 유사하게 교원의 자격 체계와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의 

교과(군)를 세분화시킬수록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상치 과목과 같은 책임 소재의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융복합적 교과(군) 편성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예정이더라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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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 기준을 광역 교과군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실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업계고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육적 연계성 확보라는 2가지 축을 모두 고려한 교과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교과 내용, 

교원 자격 등 유기적 재설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 NCS의 유연한 연계 방향 모색

FGI에 참여한 교사들은 NCS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NCS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일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우선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약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 측면의 

변화를 겪었기에 또 다른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CS기반 교육과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적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어 NCS기반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료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NCS와 NCS 학습

모듈을 물리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NCS를 근간으로 실무 과목의 내용 체계와 

교과서를 개발하고 해당 과목을 학습했을 때 관련 NCS 이수로 연계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직업계고 내에서 NCS의 적용 여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

하는 기업체에서 이를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같이 모색해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NCS가 현재 취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하되, 해당 단원이 

어떤 NCS와 연계되는지 함께 제시하여 해당 능력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3차/K교사/마이스터고/항해‧기관)

이제는 학교에서 NCS를 대부분 고려하기에 NCS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신 

확장성을 갖추면 좋겠어요. 학교별 특색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나 … 새로운 것 

개발은 이미 많이 되어 있으니 (NCS를) 실제 회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

(3차/J교사/마이스터고/전기‧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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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와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무 중심 표준화를 유지하는 

것은 산업 현장과의 실무 적합성을 유지하는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하지만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융합 기술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른 접근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차/G교사/교육청/전기‧전자‧통신)

NCS 내에서는 분야별로 개선 주기 속도에 편차가 있고, 이로 인해 NCS기반 교육과정이 

산업 수요와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

과정은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전략 마련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경로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목 성격 등을 재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이론과 실무가 분리되어 있어 실무를 

배우는 2~3학년 시기에 도래했을 때 창업이나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실무 과목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의 성격을 현재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일부 NCS 교육과정은 산업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요구

하는 최신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쉽지 않아서 (산업 수요와의 괴리는) 산학 협력 

기반 교육과정으로 좁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NCS기반 교육과정이 직무 수행 중심이라 

진학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기도 하고요.

(4차/M교사/특성화고/상업)

제4절 소결

1.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의 실행은 대부분 최종 구현이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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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복잡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여러 문서를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등 NCS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함께 추진되었다. 이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NCS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방향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경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 기회의 확장이라는 두 기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직업교육 분야의 정책이 추진될 때 도입 배경과 목적은 서로 다를지라도 구현 모습은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로 나타난다.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의 

원인은 여러 정책을 설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등교육 기관으로서 직업계고가 겪어야 

하는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이라는 틀을 벗어난 형태로 학습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이외의 기준에 따라 내용 영역을 재조합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들이 교육과정과 맞닿을 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여러 제도가 국가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상충성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상충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데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좋은 수업과 평가, 

직업교육의 지향점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대한 고민은 후순위가 될 것이다.

둘째, NCS를 근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전공 실무 과목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편성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초 과목(현 전공 

일반 과목)을 분석하진 않았으나,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대다수의 전문 교과 과목이 10개 

미만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소인수 과목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교육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과목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이지만,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공 실무 과목의 편성‧운영 형태가 다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성과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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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교육과정과 같이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국가가 어떤 범위까지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교사는 과목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전공 실무 과목에 부여된 자율성은 내용 체계의 가감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내용 체계를 선택하는 기준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없다. 관련 교원 연수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 점은 총론상의 지침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 후속 지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고시 외 과목 등을 개설하며 대외 환경 변화(혹은 학과 변화)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시 외 과목이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은 국가 교육과정에 더해 학교가 인력 양성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NCS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전공 

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고시 외 과목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고시 외 과목은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교육 내용과 교과용 도서 등을 모두 개발해야 

하나, 전공 실무 과목의 경우 NCS 능력단위만 개발되어 있으면 해당 능력단위를 교육 내용

으로 구성할 수 있고, NCS 학습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과서 개발 절차가 

불필요하다. 이 같은 이점도 존재하지만 고시 외 과목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NCS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추가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은 전문 교과의 충분한 학습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

과정의 파행적 운영 가능성이 크다. 전문 교과의 기본학점 설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어서 시도별 실무 과목의 학습량에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학기, 

2학기에 각각 A, B과목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 A과목이 두 

학기에 걸쳐 다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불일치의 문제로 이어진다. 

또 상대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인수 과목 선택 시 오히려 성적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 고교학점제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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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전문 교과의 교과(군)를 광역화하여 핵심 이수 과목 

중심으로 제시하고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 

교과는 필연적으로 산업 현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 속에 위치해 있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담겨야 한다. 많은 경우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산업 구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업 분야가 그 비중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일상생활 기반의 서비스업(예: 미용, 관광, 조리, 복지 

등)에서 AI 시스템을 활용한 고생산성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의 교과(군)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새로운 교과(군)나 새로운 과목을 추가해서 덧붙이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에 기존의 교과(군), 과목 

간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과(군) 수가 많아지고 

세분화될수록 교과(군) 간 칸막이가 높아져 현재의 융복합적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거시적 산업 구조 변화는 보통 교과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대표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군)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신설되었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정보‧통신 교과(군)에서도 ‘인공지능 일반’ 과목이 신설되

었으며, 두 과목의 내용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변화 방향 논의가 통합적 관점에서 전개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전문 교과에서 인력 양성 관점으로 강조했던 교과 내용이 모든 

고등학생이 학습해야 할 기초적 교양으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문 교과는 

보통 교과와 경쟁의 구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역할(예: 구체적인 실무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위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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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며,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교육과정 제시 모델에서 벗어나 교과(군) 간, 교과(군) 내 위계성과 

계통성,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학교 현장의 수용 정도 등 과목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전문 교과의 교과(군) 과목 규모는 기본적

으로 필수 이수 학점(예: 80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로 제시하고〔예: 1과목당 평균 4학점

일 경우 1개 교과(군)에 20개 과목〕, 그 외 자율 이수 학점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 교육

과정에서 개발‧고시하는 과목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하는 과목의 규모를 현재보다 줄이게 되면 학교 현장에 보급

되는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의 양은 늘릴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특정 교과(군)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가 해당 분야의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메시지와 같다. 양질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1과목 1종 인정도서 또는 1종 NCS 학습모듈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실행’된다면 교육과정 개발의 노력 

대비 운영의 질을 높이지 못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할 때는 교육

과정 개발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평가 자료들을 개발하여 

함께 보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 현장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교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예산은 절감하되 교과용 도서 및 제반 자료 개발의 

예산은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핵심 역량, 직업기초능력, 직무 역량의 관계를 재정립

하고 전문 교과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일차적으로 NCS의 자체의 문제도 있으나, 이를 통해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합의된 방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나, 전문 

교과는 NCS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

에서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하면서 3가지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여전히 핵심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 교과 교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 부재하다.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강조해야 한다는 



제3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태  163

입장과 진학의 길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방향 설정의 부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미래의 직업교육은 보편적 역량(transversal skills, 현재 국가 교육과정

에서의 핵심 역량)과 직무 특수 역량(job-specific skills)을 모두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의 관계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과의 성격을 규정할 때 학교 교육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핵심 

역량 = 보통 교과, 직무 역량 = 전문 교과와 같이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 유형과 교과를 일대

일로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심 역량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역량으로 교과의 구분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같다. 직무 역량 또한 다양한 층위로 구성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무 자동화 문서 활용, 직장 예절과 윤리 같은 범용적 직무 역량과 해당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 역량으로 나뉠 수 있다. 범용적 직무 역량의 경우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간의 융합이 필요한 분야가 될 수도 있다.

넷째, 전문 교과를 구성하는 과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제 중심의 융복합적 지식과 수행 

경험을 갖출 수 있는 내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NCS는 산업 현장에 대한 실무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예비 교사나 현직 교사에게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 

체계가 기계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연계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음을 본 연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실무 과목은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과목으로서 전문 교과 내에서 충분한 역할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범용적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 해당 직무의 기본적 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과, 해당 직무의 심화적 기술(또는 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과의 체계를 가져가되, 이들 교과의 내용 체계를 구성할 때 전체적인 위계를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고려했을 때 단순 반복적 기능 습득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여러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고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체계의 조직 원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 공통 과목의 경우 모든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현재의 영역(단원) 중심의 내용 체계 구성에서 

벗어나 직업세계를 전공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심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 1‧2 교육과정의 경우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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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주제 중심으로(예: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 학교 등)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 NCS와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도 

현재의 전공 실무 과목과 같이 실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은 직업교육에서 

필요하다. 다만 이 과목의 교육과정은 NCS를 물리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NCS 내용을 

참고로 하여 내용, 성취기준 등을 교육적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된 

과목은 토대가 된 NCS를 함께 부칙으로 고시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학점 취득)하였을 때 

근간이 된 NCS 능력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느슨한 형태의 

NCS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수요와 학교 직업교육과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된 

책자 형태의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산업 현장의 정보나 내용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다. NCS 개발은 전문가 집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 개발된 것으로 ‘표준’을 지향하지만 산업 현장의 다양한 양상들을 핵심 

전문가 그룹의 작업만으로는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기반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변화나 직무 

변화를 시시각각 알려준다면 오히려 현재보다 훨씬 더 산업 현장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전문 교과 내용 체계를 구성할 때는 기준 학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접근하되, 내용 

선택의 자율성보다 학습 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대체로 1년에 5.2개의 능력단위를 다룬다. 이는 한 학기에 2~3개 

능력단위를 다루는 것으로 특정 학기에 특정 과목의 능력단위를 과도하게 집중시키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과목을 한 학기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이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 시 모든 능력단위를 과목 내용 체계에 

담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만약 전공 실무 과목 내용에 대해 기준 학점을 설정해서 

구성했을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기준 학점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되, 

추가적인 실습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과정 시수 내에서 일정 범위까지 ‘자율 실습 

시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여주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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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

제1절 워킹 그룹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 분석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할 때 요구되는 개발 체제

(system)를 개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워킹 그룹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였다. 워킹 그룹은 정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한 과제와 해당 과제의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는 소규모 전문가 집단을 의미

한다. 하지만 소규모 전문가 집단에게 요구되는 과업은 상당히 까다롭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들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수반되지 않으면 논의에 참여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구축(안)을 도출하고자 이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현안 쟁점과 

향후 정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였다.

가. 전문가 구성

본 연구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점화해야 하는 주제에 따라 총 3개의 워킹 그룹으로 구분

하여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워킹 그룹은 국가 주요 부처인 교육부, 고용

노동부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담당하는 총 4명의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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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섭외한 이유는 직업계고 교육

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운영‧관리하는 담당자의 의견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워킹 

그룹은 초‧중등 총론 교육과정 개발자, 연구자 등 교육과정에 관련된 총 6명의 연구자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연번 참여자(소속기관 유형) 비고

워킹 그룹 1
(부처)

1 참여자 X(부처) 2022 개정 교육과정 실무 경험

2 참여자 Y(부처) 2022 개정 교육과정 실무 경험

3 참여자 Z(부처) NCS 담당자 

4 참여자 W(부처) NCS 학습모듈 담당자

워킹 그룹 2
(총론 R&D)

1 참여자 A(대학)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경험

2 참여자 B(대학)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경험 

3 참여자 C(정출연) 전문 교과 전공자

4 참여자 D(정출연) 교육과정 전공자,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경험

5 참여자 E(기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경험(총론, 각론 포함)

6 참여자 F(정출연)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경험 

워킹 그룹 3
(각론 R&D)

1 참여자 a(대학) 경영‧금융 교과 전공 

2 참여자 b(대학) 공업 교과 전공, 2022 개정 각론 교육과정 개발 경험

3 참여자 c(대학) 수산‧해운 교과 전공, 2022 개정 각론 교육과정 개발 경험

4 참여자 d(대학) 농업 교과 전공, 2022 개정 각론 교육과정 개발 경험 

<표 4-1> 워킹 그룹 참여 전문가 목록

다만 참여자 C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과 교육 전공자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재 소속기관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업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전문가로 섭외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워킹 그룹은 전문 교과 

교육과정 연구자 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예산, 시기(일정) 등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

하여 주요 교과(군)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참여자 a의 경우 2022 개정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각론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줄 

수 있는 교과 교육자라고 판단되어 워킹 그룹의 전문가로 섭외되었다.

워킹 그룹의 전문가 섭외는 먼저 그룹별 핵심 주제와 관련된 연구물, 보고서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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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연구 책임자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연락하였다. 워킹 그룹 운영 담당자가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의미를 소상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워킹 그룹의 참여자 정보는 <표 4-1> 참조)41).

나. 조사지 구성

워킹 그룹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 진단 및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배포될 조사지에 대한 구성과 안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워킹 그룹 담당자는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총론 

교육과정 개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1차, 2차 조사지에 들어갈 항목을 설정하였다42).

먼저 1차 워킹 그룹의 진행을 위해 개발된 조사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및 거버넌스를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차 워킹 그룹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조사지에 제시하였다.

항목 세부 항목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

(과거 교육부 중심)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일정에 대한 이해와 각 일정에서 직업계고 관계자 
참여 여부 확인   

∙ 총론 교육과정 개발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간 연계, 협력 실태 확인

∙ (NCS, NCS 학습모듈 담당자) NCS와 국가 교육과정 개발 간 협력 실태 파악 
및 향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협력 거버넌스 실태 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 수립 및 확정 단계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주체
와 역할

∙ 기초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주체 선정 방법, 주체 간 협력 방안

∙ 2022 개정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

<표 4-2> 1차 워킹 그룹 조사지 구성

41) 국가 교육과정 개발은 참여자의 전문성이 투영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경우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유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연구 윤리 차원에서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하였음.

42) 워킹 그룹 조사지는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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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워킹 그룹 조사지는 크게 과거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총론, 각론)의 개발 

체제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변경된 개발 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교육부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교육과정 개발의 역사성을 

토대로 그 나름의 프로토콜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물론 개정 시기마다 참여 주체의 폭과 

수행 시일 및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전문화된 

절차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2021)의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

과정 추진 계획(안)」에 의거하여 개정 절차가 이행되었다. 즉 1)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2) 

총론 주요 사항 및 각론 재구조화 연구, 3) 2022 개정 주요 사항 발표, 4) 총론, 각론 시안 

개발 연구, 5) 교육과정심의회, 6)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의 절차에 따라 2022 개정 

총론과 각론 교육과정은 개발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1차 워킹 그룹 조사지에서는 먼저 각 절차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해관계자의 업무 추진 상황 및 담당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1차 워킹 그룹 

조사지에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앞두고 사전 연구로서 직업계고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 과제 목록도 제시하였다. 예컨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연구, 

직업계고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등 총 8개의 

선행연구 리스트(윤형한 외, 2022)를 제시하고, 해당 과제가 교육부가 제시했던 개정 절차의 

각 단계와 상호 연결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NCS와 관련된 질문은 담당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당시 협력 여부, 향후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차 워킹 그룹 조사지의 두 번째 영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개발

될 향후 체제를 염두에 두고 특히 교육과정 수립‧변경‧진행 여부 결정과 국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각 주체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절차를 토대로 향후 구체화된 

단계의 예시로서 민용성 외(2024) 연구의 교육과정 체제 구축 절차를 활용하였다. 민용성 

외(2024)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의 워킹 그룹 조사지에서도 사용한 이유는 「국가교육위원

회법 시행령」에 제시된 추상적인 절차보다 상세한 예시(안)가 포함되어 있어서 워킹 그룹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개발 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1차 워킹 그룹 조사지에서는 민용성 외(2024) 연구에서 제안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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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 2. 국가 교육과정 계획 수립‧확정, 3. 국가 교육과정 연구‧개발(개정 

기초 연구 및 개정 시안 개발) 단계의 일부 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 절차, 의사결정 범위 등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 질문을 포함시켰다.

2차 워킹 그룹 조사지는 1차 조사지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시안)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와 실제 각론 교육과정(시안) 개발 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질문지를 구성

하였다. 특히 2차 워킹 그룹 조사지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지닌 특수성

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주체들(예: NCS 개발, 학습 모듈 개발 관계자 등)의 참여 가능성 및 

역할을 탐색하는 내용, 전체 총론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보편성 구축을 위해 개발 체제를 

탐색하는 내용, 그리고 직업계고 각론을 개발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발 

체제를 탐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항목  세부 항목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시안) 개발을 

위한 준비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선행연구 과제 탐색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의 착수 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주체 탐색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의 헤드쿼터의 대상 및 역할 탐색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시안) 개발 

수행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 주체 선정 준거 탐색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팀 조직 시 유의 사항(각론 개발 관련 인적자원이 
부족한 교과군, 과목 개발 문제 포함) 

• 17개 교과(군) 개발 체제가 아닌 다른 개발 체제에 대한 대안 제시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방안 탐색(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검토진 구성 및 운영 방안 포함)

•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직 체계도 제안(2개 이상의 방안 제시)

<표 4-3> 2차 워킹 그룹 조사지 구성

다. 조사 기간 및 방법

워킹 그룹은 참여자들의 소속 지역,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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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2회씩 총 6회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회당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수행되었다. 

사전에 그룹별 맞춤 안내지를 배포하여 협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전문가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의견을 통합하여 안내지를 재정리하고, 이를 다시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여 워킹 그룹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동일 그룹에 소속된 다른 전문가

들의 의견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 회차 워킹 그룹에는 진행 담당자가 퍼실리

테이터 역할로 참여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이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워킹 그룹 

진행 담당자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서 교육

과정 전문가 사전 안내지를 직접 제작하였다.

그룹
1차 회의 2차 일시

일시 참석 일시 참석

 워킹 그룹 1
(4명)

2025. 2. 13.(목), 
14:00~16:00

전원 참석
2025. 2. 20.(목), 

10:00~11:30

총 3명 참석
(1인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

워킹 그룹 2
(6명)

2025. 2. 14.(금), 
14:00~16:00

전원 참석
2025. 2. 27.(목), 

09:30~11:00

총 5명 참석
(1인은 기관 사정으로 불참,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

워킹 그룹 3
(4명)

2025. 2. 10.(월), 
14:00~16:00

전원 참석
2025. 2. 19.(수), 

10:00~11:30
전원 참석

<표 4-4> 워킹 그룹 협의 일정

2. 연구 결과

가. 1차 워킹 그룹 의견 수렴 결과

1차 워킹 그룹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국가 수준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현황과 쟁점에 대한 것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이전 교육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에 대한 의의와 한계(예: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논의하였고, 향후 변화된 개발 체제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일부 협의하였다. 또한 이번 워킹 그룹에서는,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의 공론장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일부가 NCS 체제와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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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NCS 학습모듈 개발의 부처 담당자를 워킹 그룹의 

전문가로 추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에 대한 이해의 편차

본 워킹 그룹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혹은 이전 개정 교육과정 작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워킹 그룹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워킹 그룹 내에서도 절차의 세부 사항이나 

절차별 직업계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이해 정도는 참여자별로 상이하게 나타

났다. 예컨대 워킹 그룹 2(총론 R&D 관계자)의 참여자 A, B, D의 경우 2022 개정 총론 교육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전체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개발 전체 절차에서 직업계고 관계자가 몇 명이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참여자 B는 당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간 지속

적인 소통과 협의가 있었으리라 추정한다고만 응답하였다.

사실은 이제 우선 총론 주요 사항 연구회는 아마 이게 연구진을 구성을 할 때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면서 구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제 저희 그냥 연구진 

자체에는 그냥 뭐 현장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과정 전공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중에 

실업계, 직업계 쪽 선생님이 특별히 누가 들어오셨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냥 연구진 

자체가 좀 별도로 구성됐고요.

(워킹 그룹 2, 참여자 A)

참여자 A는 정책 연구를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 교사의 참여와 교육과정 전공자의 참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기억하였지만, 직업계고 교사나 관계자가 참여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오히려 직업계고는 총론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하기보다 별도의 개정 연구팀이 

꾸려져 별도로 진행되는 모양새였다고 하였다. 참여자 E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 

운영의 핵심적인 관계자로서 상세한 절차와 당시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절차가 진행될 당시 교육부의 조직 체계상 문제와 직업계고 관계자

들의 분리된 형식의 절차 진행에 대한 선호 사항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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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에서 직업교육은 이제 그 당시로는 고등교육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조금은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했었어요. 그래서 2015 때도 총론 하시는 분들을 그쪽 각론 연구나 

이런 거 할 때 모셔서 연계를 좀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총론 쪽보다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었고, …

(워킹 그룹 2, 참여자 E)

워킹 그룹 3(각론 R&D 관계자)의 참여자 a, b, c는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총론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만 참여자 d는 

전체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업계고 담당자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 토론회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각론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총론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흐름 혹은 방향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만 워딩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어떠한 체제로 이루어

지고 플로를 가지고 이어졌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들 비슷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안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왔다. 물론 이제 각론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총론 과정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 3, 참여자 c)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전체 절차와 직업계고 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가장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참여자는 워킹 그룹 1의 참여자 X와 Y였다. 특히 참여자 Y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던 당시 전체 절차의 담당자 중 한 명으로서 각 절차의 세부 사항과 당시 

분위기, 그리고 직업계고 관계자의 참여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처음 접하였던 W와 Z는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며 잘 알지 못하여 워킹 그룹을 통해 학습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워킹 그룹의 참여자들은 동일 그룹 내에서 개정 총론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절차나 

그 과정에서 직업계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 수준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이하였다. 

참여자 W와 Z를 제외한 각 워킹 그룹의 참여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한 

이해는 참여자별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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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계고 개정 교육과정과 총론 개정 교육과정 사이 미미했던 연결 지점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론 개정 교육과정은 그 나름의 체계적인 절차를 지니고 있다.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1. 3.), 2) 총론 주요 사항 및 각론 재구조화 연구(’21. 3.~’21.

10.), 3) 2022 개정 주요 사항 발표(’21. 하), 4) 총론, 각론 시안 개발 연구(’21. 하~’22), 

5) 교육과정심의회, 6)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의 절차를 따랐다([그림 4-1] 참조).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1.4.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23.

[그림 4-1]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일정

워킹 그룹 1의 참여자 X와 Y는 해당 개정 교육과정 절차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다. 

이전 개정 과정을 회상하면서 참여자 X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

과정 간 더 적극적인 협력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NCS기반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교육과정정

책과에서 그전에 했었던 직업계의 교육과정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

구요. 그리고 개발 인원은 전체적인 과목 수로 봤을 때는 뭐 직업계 고등학교가 60% 이상의 이제 

과목 수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제 2명이 개발을 참여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2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참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이 한 흐름에서 가는 게 아니라 2개의 축으로 가다 보니 연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주관했던 교육부의 조직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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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달라져 중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별도로 담당을 하는 구조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전

에는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다른 교과 교육과정 담당자가 있었던 것과 같이 직업계고 담당자도 

교과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 동일한 정책과 내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 X에 

따르면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큰 흐름 속에 하나의 각론처럼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징이 있었고, “흐름을 놓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 조직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직업계고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조직화된 이후 교육과정도 

해당 과에서 별도로 다루다 보니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총론 교육과정 간의 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총론 R&D 관계자 그룹이었던 워킹 그룹 2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워킹 그룹 2 참여자들은 부처의 조직 체계의 분화나 변화가 직업계고 관계

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사이 간극을 초래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보다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은 “별도의 연구진을 구성,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았다. 참여자 E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덧붙였는데,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계자들이 독자 노선을 선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2015 때도 총론 하시는 분들을 그쪽 각론 연구나 이런 거 할 때 모셔서 연계를 좀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총론 쪽보다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었고 … (생략) … 전체적으로는 직능연하고 이제 직업교육정책과가 좀 독자적으로 하는 연구를 

많이 희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그쪽에 이제 회의에도 한두 번 참석하고 

또 총론하신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연관성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워킹 그룹 2, 참여자 E)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이 독자적으로 체제를 운영하길 희망하였고,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 별도의 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워킹 그룹 3의 참여자들은 총론과 타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거버넌스를 일부는 대략 알았지만 전체 흐름이나 내용을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그저 맡겨진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에만 참여했다고 하였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 연구들이 추진되었다43).

43)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위해 2021년에 수행된 기초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음: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연구」, 「직업계고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직업
계고 NCS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NCS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I」, 「NCS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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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론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총론 개발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교육 쪽으로도 OOO께서 이제 직업계고 총론 개발 연구를 하는데, 이 총론 개발 연구를 

시작할 때 각각의 총론 개발의 책임 연구진들이 처음부터 만나서 서로가 총론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거의 그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정책 연구를 

운영하는 그 총론 연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85% 90% 거의 막바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추진되었던 연구들이 초‧중등학교 총론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과 밀접하게 연계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상당히 많았다. 물리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도 “한 개의 프레임”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총론에 보면 공통 사항과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통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진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동일한 

방향 또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논의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 교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러니까 한 학기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 사항에는 한 

과목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약간 공통 사항이 돼 약간 차별화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워킹 그룹 2, 참여자 F)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일반고 교육과정의 보편성 

사이의 이질성에 의해 초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계고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애매한 관계, 그래서 약간 불가한 그런 관계”가 이들 

사이의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발생되는 본질적인 쟁점이라는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도 나름 특성과 자율성이 이제 있죠. 최대한 존중을 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총론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틀 내에서 또 간섭을 받아야 되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또 총론 내에서도 뭔가 이게 특성화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전반적인 틀이 자꾸 잘 깨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워킹 그룹 2,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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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연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참여자 F와 참여자 B가 

언급하였듯이, 중등 직업교육을 다루는 직업계고의 특수성이 일반고의 교육과정의 틀과는 

이질적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과 갈등을 봉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적 방식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체제가 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포괄적인 방식을 추진하는 데 요청되는 부처의 조직 체제, 인력 지원, 예산 지원 등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의 입장은 이보다는 직업교육의 특수성이라는 차이를 

어떻게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에서 담아낼 것이냐의 쟁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3) NCS 관련 부처 및 담당 부서의 향후 기대 역할

본 워킹 그룹에는 NCS와 관계된 부처의 담당자도 참여하였다. 이들은 본 워킹 그룹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지만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일부분이 NCS와 연계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자 W와 Z는 이러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서 관련 부처가 담당 혹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Z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산업, 노동시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부처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참여자 Z는 NCS가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참여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처가 학교 교육을 담당하기보다 노동시장, 

고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평소 관심과 이해는 높지 않은 편

이었다.

평상시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갑자기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의견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중요한 좀 반영될 

만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겠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 체제가 그 교육과정 

수립 변경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라도 좀 지속적으로 그 이해 이해가 있을 수 있게 계속 

좀 논의되는 과정이 사전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킹 그룹 1, 참여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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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Z는 NCS를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여겼다. 따라서 사전에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이 마련되어 관련 부처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사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기업, 훈련, 자격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기준이자 표준이다. 따라서 

참여자 Z가 보기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어느 정도 직업계고와 연동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넘어 노동시장, 고용, 훈련, 자격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해당 부처가 참여하게 된다면 사전에 고려할 사항, 혹은 논의 및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NCS 학습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자 W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유사하게 학습

모듈도 다양한 훈련기관이 주요 활용 대상이기 때문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이를 활용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수요를 100% 충족시켜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았다. 

즉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NCS 학습모듈이 그에 맞춰 동시에 개정되는 일은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히 진행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참여자 

X는 이에 대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 학습모듈 사이 간극에 

대해 언급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2년 12월 22일 고시했지만, 그 저희가 활용했던 NCS는 21년 4월 

버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4월 버전을 가지고 22년 1월 달부터 어쨌든 각론 개발을 

해서 22년 12월 20일 날 고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NCS에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기반 자체는 그 당시에 최신의 NCS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였지만, 

저희가 22년 12월 22일 날 고시를 했지만, 적용 시점은 25년 3월 1일이잖아요. 거의 뭐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도 2015년 9월 23일 날 고시하고 그다음에 2018년 

3월 1일 날 적용은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고시했던 NCS는 이미 달나라로 간 거예요.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이뿐만 아니라 참여자 X는 참여자 W가 언급한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NCS 학습모듈 사이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로 학습모듈의 수준과 학습 자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참여자 Z가 언급했듯이, 직업계고를 포함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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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기준과 표준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참여자 X는 적어도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의 2와 3수준에 해당되는 학습모듈의 내용은(주로 특정 집단에 해당되고 

특정 직업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서 다루는 수준에 해당) 좀 더 학교 교육과정과 친근한 

형태로 개발하여 학습 내용상 간극을 좁혀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극에 

대해 참여자 W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관리 부처와 이를 활용하는 부처가 상이

하여 현장의 의견 수렴과 개선 과정에도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직업계고 교육은 담당 부처가 교육부지만 나머지 활용단은 사실 다 고용노동입니다. NCS를 

개발하고 또 NCS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때 특히 훈련기관이라든지 자격 쪽은 저희가 의견 

수렴 기회가 잦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현장 의견을 듣기가 굉장히 

쉬운데, 반면에 직업계고 쪽 활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좀 부처가 달라서 약하다 

보니까 직업계고 교사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어쨌든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제일 어렵고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킹 그룹 1, 참여자 W)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진술은 향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논의할 때 이와 관련된 부처와 사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서로의 관점과 역할에 대한 숙의의 과정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된 개발 체제와 이후 방향성에 대한 제안(1차)

워킹 그룹 1차 미팅의 핵심은 교육부 중심의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공과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특히 1차 미팅에서는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총론과 각론 

입장에서 재점검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의 특수성과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파악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과 각론으로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공통성과 이질성 간 긴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변화된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하에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개편 방안의 

단초에 대한 그룹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회를 비롯하여 인력 구성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 배치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워킹 그룹 3은 각론 R&D 전문가 집단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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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조직(특히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등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에 대해 

직업교육을 잘 아는 전문가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b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을 추구한다면 중등 직업교육 

전문가, 학교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도 국가교육

위원회의 모니터링단 등에서 소수의 직업계고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로써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워킹 그룹 3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참여자 

d는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직업계고 전공 기반 분과 위원회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계열별(예: 적어도 5개 계열) 학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워킹 그룹 2의 일부 참여자들도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국가

교육위원회 내 직업계고 관계자 인원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문 인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

하다고 피력하였다.

지난번에(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 (중략) 

…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이제 교육과정심의회를 … (중략) … 2022 때는 각론 조정

위원회가 있었지만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전문기구가 없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교과 내에서 잘 이제 코디네이션이 안 되고 또 총론과도 잘 협업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각론 조정위원회 안에 직업 전문 교과 관련된 인원이 좀 보강 새로 생겨야 하고 

또 인원이 좀 전문적으로 보강될 부분이 있어야 되고, …

(워킹 그룹 2, 참여자 B)

직업계고 전문 교과의 고시 과목이 500개가 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검토 작업이 요청

되며, 무엇보다 각 교과의 내용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타 계열의 전문가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배타적인 내용 구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워킹 그룹의 전문가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보강을 위한 

전문가 인력 보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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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과목 수
참여자

교과(군) 과목 수
참여자

개발진44) 검토진 개발진 검토진

전문 공통 과목 3 11 5 재료 15 11 15

경영·금융 38 19 41 화학 공업 18 15 19

보건·복지 22 16 18 섬유 의류 20 14 23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5 23 42 전기·전자 54 32 53

미용 6 4 8 정보·통신 27 18 31

관광·레저 15 10 16 환경·안전·소방 25 21 25

식품·조리 25 17 27 농림·축산 62 33 64

건축·토목 29 24 28 수산·해운 50 32 44

기계 73 48 80 융복합·지식 재산 11 11 15

총계 528 359 554

주: 개발진은 교과군 개발 책임자, 기준학과 책임자, 집필진, 검토진은 각론 시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 참여자를 의미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충남대학교‧서울대학교(2022). pp. 32-33 중 해당 부분을 표로 작성함.

<표 4-5>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시안 개발 참여자

(단위: 개, 명)

두 번째로 워킹 그룹 논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상시 숙의 체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제안하였다. 워킹 

그룹 2의 참여자 A는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노는 기간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참여자 A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

과정의 개발 절차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기술적으로 하나씩 매뉴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가 이렇게 매뉴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이런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시피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이제 짠 하고 교육과정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형식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아마 저런 어떤 형식적인 단계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했냐 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교육과정의 질이 좋아진다 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워킹 그룹 2, 참여자 A)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념, 아이디어, 상상 등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플랫폼을 다지고 그 위에 설계 가능한 생각을 정리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선형적인 

절차와 명료한 단계로 구분되기 어려운 성격을 띠고 있다. 참여자 A와 참여자 D는 그러한 

44) 개발진 중 타 교과군 개발 중복 참여자를 제외한 357명의 소속기관 유형은 현장 교사 216명(60.5%), 대학 교강사 104명
(29.1%), 산업체 인사 37명(10.4%)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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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에서 시행령에 따라 

제안하는 단계는 경직되어 있고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2022 개정 각론 조정 위원회에서 비교해 한 2배 정도는 국교위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배 3배 정도 거의 매주 한 지금 한 매주 제가 지금 느끼는 게 한 세 번 네 번 정도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구진이 아니시고요. 정말 관련된 정말 너무 

다양한 집단군이 다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 의견이 어떤 종류로 나와 있고 

몇 회 정도 수행하고 어떤 회의를 어떻게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국교위 설립 시 자체가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정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를 과정이 중요하진 않은 것은 아니나 사실은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째가 되는 것 같아요.

(워킹 그룹 2, 참여자 D)

워킹 그룹 1, 2, 3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관심사와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

적으로 변화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워크숍,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다양한 관계자

들이 의견을 사전에 교류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필요성(예: 참여자 Y의 의견처럼 NCS를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려면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 의견 수렴 등 전통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비참여 인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논의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으로 사전에 꾸준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적인 공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 주체 

선정이었다. 먼저 워킹 그룹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주체 선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즉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전체 청사진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자와 전문가를 섭외하여 각론 개발을 주관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워킹 그룹 1, 2, 3의 참여자 대부분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이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핵심은 국가

정책 연구기관이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지목했던 기관에 대해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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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해당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예: 인력 구조 등)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해당 기관이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총괄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전공자도 적은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표성을 지닌 각론 개발 그룹을 잘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

하는 방식을 제언하였다.

총괄의 의미를 OOO이 담당한다면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각 교과를 아마 주도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 혹은 학회 학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회는 학회 자체라기보다 학회랑 그 대학

이랑 학과 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담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학교들이 개발 주체 담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워킹 그룹 2, 참여자 C)

그러나 직업계고 교과 교육과정의 특수성상 각론 개발 주체를 학회가 해야 한다는 입장

(참여자 d)에 대해 여러 참여자들이 공감을 하였지만, 실제 개정 교육과정 작업의 실무를 

맡았던 참여자 X는 회의적인 입장을 비추기도 하였다.

구분 워킹 그룹 1 워킹 그룹 2 워킹 그룹 3 주요 사항

총론과 
직업계고 각론 
간 협의 강화

총론 개발 초기부터 
직업계고 참여 보장 
필요

총론 연구에 직업계
고 연구진 포함 요구

총론-직업계고 간 사전 
연계 구조 부재 지적

총론 초기부터 직업계
고 참여 체계화 필요

직업계고 각론 
개발 구조

직업계고 전문 개발 
조직 강화 제안

병렬 개발 구조 지양, 
통합 거버넌스 필요

상시 운영 전담 조직 및 
총괄 체계 구축 필요

통합적 운영 필요

의견 수렴 체계

정례협의체 및 상시 
의견 수렴 플랫폼 제
안

총론-각론 단계별 의
견 수렴 통로(교육과
정심의회 부활 제안)

전문위원회/모니터링
단과 구분되는 교과 기
반 의견 수렴 필요(예: 
분과 위원회 등)

체계적인 의견 반영 구
조 필요(공식, 비공식 
채널을 적극 활용)

개발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교육
부-고용노동부 협의
체 및 정례협의회 필
요

혼합형(전문성+대표성
+정당성) 거버넌스 제
안

총괄+교과군 분과 병
행하는 복합형 구조 제
안(학회, 협회 등 다양
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
층 구조도 제안)

조정/협의/참여 구조 
개편 필요

<표 4-6> 1차 워킹 그룹별 주요 사항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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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던 **기관이 모든 17개 교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어서 결국은 컨소

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온 거고, 실제로는 그 어떤 다른 기관도 용역 계약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직업계열 여건 자체가 실제로는 그 폭은 넓지만 그곳에 참여해서 뭔가를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다만 학회나 협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향을 물어서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했을 때 학회나 

협회가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다만 학회나 협회가 주관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처럼 되는 거예요. 통일성을 갖고 하기가 어렵고 전문성 중심으로 가실 

거고, …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참여자 X는 각론 교육과정 학회나 협회의 참여는 필연적이지만 그들의 관심과 전문성이 

직업계고 교육과정, 즉 중등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학이 아니다 보니 교육과정 개발 과정

에서도 교육 내용의 범위나 폭, 난이도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2차 워킹 그룹 의견 수렴 결과

2차 워킹 그룹의 미팅은 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개정을 앞두고 추진해야 할 연구의 

주제와 시기,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법, 추진 주체와 역할(총론과 각론)이 무엇인지를 논의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차 워킹 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들을 협의하였지만, 2차 워킹 

그룹 미팅은 1차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시와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의 관점 확장과 체계화

워킹 그룹 2의 참여자들은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앞서 직업계고에 대한 

통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총론과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이다. 

참여자 E는 이러한 관점은 직업교육이 어떠해야 한다, 총론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원화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요구 사항만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을 내려두고 미래형 교육과정은 좀 더 학생의 성장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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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직업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참여자 D께서 총론의 주요 

개념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이제 총론의 개념을 공유한다는 게 저는 학생의 

성장과 최근 뭐 고연령이기도 하고 사회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직업의 변화 구조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평생학습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관점에서 교육을 한 번 더 본질적으로 들여

다보는 걸 하지 않으면 맨날 총론에서는 뭘 해야 되고, 직업계 교육에서는 뭘 해야 된다로 부딪치

다가 그냥 거기서 조금 넣고 마는 구조로 끝난다는 점, …

(워킹 그룹 2, 참여자 E)

이러한 관점에 대해 참여자 C도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이행에 있어서 예전과 달리 고등

교육으로의 진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직업계고의 직업교육도 “소프트한 형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참여자 A도 미래에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완성교육이라기

보다 대학 진학을 통해 고등 직업 기술 교육으로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미래형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전 연구로서 학생의 진로, 학생의 

역량에 초점을 둔 기초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단순히 대기업 취업률 중심의 양적 성과를 넘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발휘가 되고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 C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업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해야 하며 직업계고는 이를 위해 미래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요구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개선되면 좋겠는지 그걸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2022 개정 교유과정에서 우리가 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라는 거 하고, 또 앞으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직업계 고등학교가 요구한다면, 

뭘 요구해야 되느냐 알아보는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킹 그룹 2, 참여자 B)

참여자 B도 개정 교육과정 공백기에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

되는 사항, 그리고 총론의 방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흐름에서 수용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사전에 기초 연구가 충실하게 진행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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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그룹 1에서도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개정 발의 이전부터 체계

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데,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여러 참여자들이 지적하였다. 참여자 Y는 초‧중등 교육과정 연구 분야는 개정 전후 연차별 

모니터링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서 절차에 따라 기초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된다고 하였다. 

이를 진행하면서 현장 전문가 인력 풀 구축과 정책 연구를 수행해 줄 수 있는 대학의 연구자, 

정책 연구 기관을 확보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고 하였다. 

물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영역에서도 개정 발의 이후 2년 동안 그 나름의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특히 시간상으로 지체 

현상이 일어나서 사전에 체계화된 연구가 수행된다기보다 뒤늦게 착수되어 풍성한 논의와 

준비 없이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저희가 8개 과제를 그니까 2022년 12월 22일 날 고시하기 전에 21년 연구 22년 연구가 있는데, 

21년 연구는 기본적으로 총론이나 각론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이제 주요 사항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주요 사항은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 같이 발표하고 그다음 22년도에는 

이제 총론과 강론의 시안을 개발해서 이제 고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반 초‧중등 

교육과정하고 좀 다른 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이런 사전에 정책 

연구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요이땅 하자마자 그냥 내달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 개정 시기에 따라서 미래 사회나 직업 사회가 그 이전에는 뭐 또 많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3년 전 정도 해서 직업계고의 교과의 미래 전망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워킹 그룹 1과 2의 참여자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지닌 특수성 그리고 향후 변화하는 

직업과 기술로 인해 교육과정의 미래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정 개정 직후 공백기 

혹은 쉬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기초 연구를 충분히 수행해야 개정 발의 이후 이전 결과들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추진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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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E 참여자 X

• 직업계고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과정 총론의 
개선 과제 연구(1년)

•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
업교육과 직업교육과정 
혁신의 국제 동향(1년)

•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
육 방향에 대한 요구 분
석 (1년)

• 직업계고 교육과정 재구
조화 방안 연구(1년)

•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
고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방안(1년)

• 교육과정 총론에 비추어 
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과제(1년)

• 직업계고 졸업생의 일터 
생활에 대한 종단 연구

• 직업계고 졸업생의 성장
에 대한 성과 분석(역량 
발휘 중심) 

• 직업계고 교과(군)별 미
래 전망 분석

• 교과(군)별 교육과정 개
발 인프라 분석 및 거버
넌스 운영 방안

• 직업계고 교육과정 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표 4-7>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추천된 사전 기초 연구

2)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준비

앞서 직업계고가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개발되기 위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선행 기초 연구가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상 당면한 문제와 향후 이를 확장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해야 할 새로운 과업들, 

그리고 당면 해결 과업들을 추출하는 연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다각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안된 기초 연구들을 토대로 향후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착수된 이후 갖춰야 할 거버넌스에 대해 워킹 그룹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구조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NCS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한 

이후 산업계 요구가 일부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설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NCS를 관리

하는 부처와 기관과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이 참여자들에게 의해 제기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좀 착수 전에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 직무로 이제 개편 또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취업과 바로 연결되고 또 훈련과 바로 연결되는 

교과 과정 전문 교과가 많다 보니까 산업별로 대표 기관을 상대로 산업계 동향이나 전망 분석도 

우선은 선행 과제 인제 교육과정 개발하기 전부터 이제부터는 좀 미리 인제 전망 분석도 인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워킹 그룹 1, 참여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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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워킹 그룹 논의 시에도 NCS기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련 부처와 관계 부서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었다. 1차 워킹 그룹에서는 

참여자들이 좀 더 그 필요성에 대해 같이 더욱 공감하고, 관련 부처 이외에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의 개발‧운영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ial 

Skills Council, ISC)도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에 참여할 필요성도 같이 제안되었다. 특히 

이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교육과정의 개정 발의 이전 산업별‧교과별 미래 전망, 직무 분석, 

산업 동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교육과정의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 다만 이들이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 어느 단계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참여자 X는 이들의 참여가 모든 교육과정 개발 단계와 관계가 있다기보다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므로, 과도한 개입은 도리어 교육과정을 형식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하기도 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NCS기반 교육과정의 전체 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과목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할 때 제가 볼 땐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땐 학회나 협회나 ICS까지는 참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틀을 연구하고 각론과 시안을 연구하는 단계는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연구기관이나 대학 쪽 

그다음에 현장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어차피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실무 단계

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내용을 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이에 워킹 그룹 3에서는 이들 집단의 참여는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전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시점이나 사전 기초 연구 단계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에 새롭게 참여해야 할 부처나 관계 기관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외에 일부 전문 교과의 특수성상 해양수산부

(예: 수산‧해운 교과), 국토교통부(예: 항공, 철도 교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향후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에 전문 교과와 관련된 기관, 부처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참여자 B는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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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서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와 별개로 직업계고만의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업계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 교육과정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계되어 있고 사전에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산업과 유관 부처의 요구도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참여자 B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와 단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 절차에서 누가 참여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이 무엇이며, 그 결정이 개정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직업계고 교육과정만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일부 워킹 그룹 참여자들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행령에 의해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발의-개발-고시의 단계가 

형해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1차 워킹 그룹 논의 때에도 언급되었듯이, 교육과정 개발은 

타일러 논리(Tyler rationale)처럼 선형적이거나 단계적인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되고 등등 지금 그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인가 거기 보면 뭐 

몇 명이 하면은 뭘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다음에 뭘 하고 뭐라고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교육과정 만드는 게 이런 어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 추진될 수 있는 과제인가 매뉴

얼을 잘 만들면 아니 물론 필요한 하다는 걸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면 할수록 좋은 교육과정이 나온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우리 오히려 인제 그런 취지가 

뭐고 그 포인트가 뭘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3분의 2로 이건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건 2분의 1로 결정하고 뭐 이런 유형의 지침을 세부화

해서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워킹 그룹 2, 참여자 A)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절차적 타당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 곧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교육의 발전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

하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개발은 규정을 상세화하여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모아서 방안을 찾는” 실제적인 숙의가 더욱 고려되어야 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숙의가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일어나기 위해

서는 참여자들(워킹 그룹 3)은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드러낼 수 있는 17개 교과(군)의 

전문가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워킹 그룹이나 실무 협의체로 반드시 활동할 필요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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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전문 교과는 동일 교과(군) 내에서도 유사한 내용과 목표로 구성된 과목들도 

있지만 상당히 이질적인 과목도 같은 교과(군)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

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의 체계화를 향후 좀 더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담당 주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국교위가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들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OOO이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의 OOO가 돼 있는 것처럼 … 적어도 

법상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OOO처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1안입니다. 책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별로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까 … 제2안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냥 알아서 분리하되 뭐 용역 계약을 통해서 

하면 뭐 그 용역 계약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모 아니면 도겠죠.

(워킹 그룹 1, 참여자 X)

참여자 X의 제안처럼 추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수행 

기관을 설정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공개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수행 기관을 법적 근거를 통해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

(예: 인력 구조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의 전반에 대해 워킹 그룹 1, 2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고, 이번 협의에서는 큰 틀에서 향후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좀 더 상세화된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연구는 향후 심도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미래형 직업계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앞서 워킹 그룹 1, 2를 중심으로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준비

해야 할 사전의 기초 연구, 실제적인 숙의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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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에서는 전문 교과 교육과정으로 관점을 초점화하여 향후 국가

교육위원회가 직업계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교과(군)별로, 과목별로도 그 특징이 상이하여 개정 작업 이전에 

세밀한 준비가 요청된다. 먼저 워킹 그룹 3의 참여자들은 개정 작업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복기”가 당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난점, 향후 개선 과제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과업이 현재 요구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의 실태와 향후 개정을 

염두에 둔 요구 분석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연간 단위로 저희가 프로세스가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이 반복된 주기가 

굉장히 띄엄띄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교육과정 개발하면서 교과군별로 수집됐던 다양한 불만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반영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팔로업이 안 돼요. 일단 

교육과정 개발이 끝났으니 또 교과서 개발까지 해서 살 붙이는 작업까지 끝났으니까 그때까지 

나왔던 문제들 문제들을 종합하는 보고서 하나만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다음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교과별로 페이퍼만 있어도 너무너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워킹 그룹 3, 참여자 d)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전문 교과 교육과정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가 

사전에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교육과정 개발을 하기 위한 일종의 네트워킹 있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좀 실제 개발에 

들어갈 때 그 논의된 틀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방향성 잡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다만 빈도가 자주 있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논의된 것들을 토대로 교육과정이 또 그렇다고 매년 개발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워킹 그룹 3, 참여자 a)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문 교과의 특수성, 복잡성과 관련될 것이다. 교과의 

구조를 한눈에 알기 대단히 어려우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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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그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교과 재구조화 작업 수행에도 난항이 따를 수 있다45). 따라서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관계자가 누구이고, 어디까지 그 관계자들이 학교 전문 교과와 연계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네트워크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의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의 층위를 구분하고 참여

하는 사람과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c는 교과 교육과정 관련 네트워크는 정말 

필요하지만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보이는 5개 계열 +

1, 2개 교과들을 주축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

과정을 개정하면서 발생하는 보다 덜 중요한 사안이나 혹은 부처 관계자 대상 네트워크는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워킹 그룹 3의 참여자들은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에 있어 개발 주체

들이 주관하는 헤드쿼터와 하위 교과 교육 관련 학회 간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1차 워킹 그룹 3 논의에서도 일부 논의되었듯이,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3개의 서로 다른 주체가 교과 교육과정을 맡아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총괄적으로 이를 검토

하고 통일성을 맞춰줘야 하는 헤드쿼터가 부재하였다. 이에 2차 워킹 그룹 3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OOO이 헤드쿼터를 수행하고 개별 학회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은 사실 각 과 대학의 학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체계를 통일화시키거나 일정을 통일화하거나 아니면 검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일단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번에는 이 각각에서 좀 차이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면 

또 변동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교과군별로는 좀 필요한 학회든 학과든 대학이든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킹 그룹 3, 참여자 b)

45) 2차 워킹 그룹 3에서 연구자는 전문 교과 슬림화를 협의 주제로 상정한 바 있었음. 일부 참여자는 고시 외 과목을 비롯하
여 과다하고 방만하게 교과 교육과정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전문 교과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반대로 일
부 참여자는 17개 교과군으로 제시되어 학교에 이 부분이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5개 계열로 슬림화하는 것
은 학교에 혼선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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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d는 이전보다 학회46)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학회를 통해 개발 거버

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문 

교과 유관 학회의 사정은 교과별로 상이하여 고민이 좀 필요하기도 하였다.

구분 워킹 그룹 1 워킹 그룹 2 워킹 그룹 3 주요 사항

사전 기초 
연구, 

준비 체계

• D-3년부터 미래 전
망, 직무 분석 필요

• 연차별 모니터링 제
도화

• 총론 적용 실태 분석, 
고교 유형별 총론 연
구

• 공백기에 실태 진단

• 정기 협의 네트워크 
구축

• 과거 교육과정 복기 
강조

• 사전 기초 연구의 체
계화 요구(단, 연구 
운영 방식, 참여 시
점은 다양)

수시 개정

• 산업 변화 반영한 수
시 개정 제도 필요

• 예측 기반 과목 관리 
체계 구축

• 산업 변화 대응력 부
족 문제 지적은 있으
나 직접적 언급 제한
적

• 신설 과목은 별도 관
리 필요

• 산업 변화 예측 기반
의 과목 구조화 강조

• 산업 변화 대응 필요
성 공감

이해관계
자 참여와 
피드백 
구조 

• 전문가 참여 초기화
(총론 설정 시점부
터), 산업계는 전망 
중심 참여

• 기존에도 참여는 있
었으나 반영 및 피드
백 체계 부재 문제 
지적

• 교과군 기반 참여 구
조 필요

• 참여자와 역할 간 위
계 조정 필요

• 참여 구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 
단, 이해관계자의 특
성에 따라 한계 존재 

• 층위를 고려해 피드
백 구조 마련 필요 

거버넌스 
구축

• 교과군 중심 실무 협
의체 제안

• 국교위–교육부-고용
노동부(기타 부처, 기관 
등) 역할 분담 강조

• 숙의형 거버넌스 강
조

• 형식보다 기능 중심 
조직 운영 강조

• 교과 학회, 대학 중심 
개발 체제 구축 제안

• 실질적 거버넌스 구
축의 필요 

헤드쿼터 
역할

• 직능연–교육부 협력 
강조

• 직업계고 교육과정 
전담 인력 필요

• 별도 언급 없음 • 관련 정출연 중심 조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의 명확한 협력 구
조 구축 필요 

• 총괄 기구 체제 제안 

<표 4-8> 2차 워킹 그룹별 주요 사항 비교 요약

예컨대 상업 교과와 관련된 학회는 한국경영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교육학회 등이 있는데, 이들 학회가 모두 상업 교과와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모든 학회가 학교 교육과정에 초점화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최근 전문 교과 관련 학회들에서 학교 교사가 소속된 경우가 감소

46) 일부 전문 교과의 경우 학회보다 협회가 더 교과 교육 영역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음. 즉 추후 교과(군)별로 연계
되는 학회, 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어디까지 포진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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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서 전문 교과를 연구하는 인력 풀 자체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참여자 d는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문 교과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교과 연구와 

거리가 멀어진 학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좀 더 학회 차원에서 교과 교육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를 토대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쟁점을 확인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마련을 위한 과업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워킹 그룹을 통해 도출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체제

(안)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체화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1. 조사 방법

가. 전문가 패널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1차로 도출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체제 주요 

사항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업무 경험, 연구‧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부처 관계자,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학교 교원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계고 교과(군)이 17개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현안도 각 교과(군)별로 상이하다. 

이에 각론 관련 전문가 구성 시 다양한 교과(군)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 구성 현황은 <표 4-9>와 같다.

영역 전문 분야 직위 비고

정부부처
1 교육부 연구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업무 담당

2 교육부 연구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업무 담당

<표 4-9>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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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기간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 24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는 

e-mail을 활용하여 조사지를 발송하고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25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다. 전체 24명의 전문가가 모든 차수에 응답하였다.

다.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워킹 그룹 운영을 통해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전 2022 개정 교육

과정 체제에서 드러난 한계와 개선 사항, 향후 개정 시 추진해야 할 연구의 주제와 시기, 개정 

영역 전문 분야 직위 비고

3 교육부 연구관 교육과정 업무 담당

4 교육부 연구관 2022 개정 교육과정 업무 담당

5 교육청 국장 2022 개정 교육과정 업무 담당

6 교육청 국장 2022 개정 교육과정 업무 담당

총론 R&D

7 교육과정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8 교육과정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9 교육과정 전공 연구원 교육과정 관련 정책 연구 참여, 업무 담당

10 교육과정 전공 연구원 교육과정 관련 정책 연구 참여

11 교육과정 전공 연구원 교육과정 관련 정책 연구 참여

12 직업교육 전공 연구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13 직업교육 전공 연구원 교육과정 연구 참여

각론 R&D

14 교과교육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15 교과교육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16 교과교육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위원

17 교과교육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18 직업교육 전공 연구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19 직업교육 전공 연구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위원

각론 개발 
현장

전문가

20 교과교육 전공 교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21 교과교육 전공 교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22 교과교육 전공 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 참여,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3 교과교육 전공 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위원

24 교과교육 전공 장학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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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추진 방법, 추진 주체와 역할(총론과 각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발

되었다. 1차 조사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시 추진해야 할 연구 과제,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의 주요 보완 방안 및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

과정 연계 강화 관련 주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가적으로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패널들이 작성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방안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차 조사

지에는 패널들이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결과와 의견 

수렴 조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구분 문항 비고

1차 조사

• 교육과정 개정 발의 전 수행 연구 과제 개방형

• 교육과정 개정 발의 주체 개선 선택형(리커트 척도)

•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선택형(리커트 척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선택형(리커트 척도)

교육과정 개발 거버넌스 선택형(리커트 척도)

•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추가 조직 구성 및 운영 선택형(리커트 척도)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방안 개방형

•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향후 방향 의견 개방형

2차 조사

• 교육과정 개정 위한 추진 연구 과제 개방형

•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선택형(리커트 척도)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선택형(리커트 척도)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 선택형(리커트 척도)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방안 선택형(리커트 척도)

<표 4-10>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

라. 분석 방법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 통계량(평균, 표준편차)과 내용 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내용 타당도의 경우 –1.0

에서 +1.0까지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전문가 패널의 절반 이상이 타당하다고 응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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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범위 내의 값으로 산출된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패널 수에 따라 타당도의 최소 

기준값이 다르게 산출되는 데, 응답자가 24명일 경우 CVR값은 .42 이상이어야 한다

(Lawshe, 1975). 이와 함께 타당도 지수 산출 공식에 따라 합의도 .75 이상, 수렴도는 .50 

이하를 기준(이종성, 2001)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준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워킹 그룹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후에는 짧은 기간 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변화하는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휴지기에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현 교육과정 적용 결과 검토 및 개정 교육

과정 요구 사항 파악 등 체계적인 사전 연구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기초 연구 및 시안 개발 

추진 로드맵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정 발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초 연구 단계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된 최소 과제를 <표 4-11>와 같이 목록(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 목록

(안)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할 부분과 추가로 수행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개방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과제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둘째, 연구 

과제별로 내용과 성격에 따라 상시 추진 연구와 개정 발의 준비 단계 연구, 개정 기초 연구, 

시안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 시기별 로드맵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연구 과제를 개발 단계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발의 

준비 단계 연구’는 개정 방향이나 목적, 개정의 주요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나 개정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개정 기초 연구’는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개정 

방향이나 목적, 취지 등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문 교과(목)별 개정 시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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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개정의 주요 틀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로 과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영역 과제명 주요 내용

총론 
직업계고 

기준

󰊱 직업계고 졸업자 진로 
종단 연구

⑴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취업, 진학 등) 유형에 따른 삶
⑵ 학교/직장 생활 적응 실태 분석
⑶ 직업계고 교육 쟁점,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⑴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요구 분석
⑵ 해외 동향 분석
⑶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직업계고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⑴ 󰊱, 󰊲 연구 결과 검토
⑵ 현행 총론의 직업계고 기준 분석
⑶ 총론의 직업계고 기준 개선안 마련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 연구」와 연구 연계, 공유

전문 교과 
교육과정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⑴ 교과(군)별 관련 기관 및 현장 의견 등 과목 수요 파악
⑵ 해외 사례 분석
⑶ 전문 교과 교육과정 쟁점 도출, 전문 교과 교육과정 방향 모색

󰊵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미래 전망 및 개편 방향 
연구

⑴ 전문 교과의 교과(군) 관련 학회, 협회, ISC(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별 동향 파악, 학교 현장 의견 수렴

⑵ 산업 변화에 따른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 재구조화 
방향, 과목 편제 개편 방향 등 쟁점 논의

⑶ 전문 교과의 교과(군) 개편 방향 탐색

󰊶 전문 교과의 교과(군) 개편 
방안 연구

⑴ 󰊴, 󰊵 연구 결과 검토
⑵ 현장 적합성 의견 수렴 및 검토
⑶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 과목 편제 개편 방안 마련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 연구

⑴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현황 분석
⑵ 해외 사례 및 보통 교과 문서 체제 분석
⑶ 현장 적합성 의견 수렴 및 검토
⑷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
* 「초‧중등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연구」와 연구 연계 및 공유

(상시)
󰊸 직업계고 교육과정 

모니터링

⑴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⑵ 교육과정 개선 사항 도출 및 축적 관리
*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복잡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진행 필요

<표 4-11>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근거를 위한 수행 필요 과제 목록(안)(1차 조사)

넷째, 연구 과제 내용 간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통합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으로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와 “󰊵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미래 전망 및 개편 방향 연구”의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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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제시된 과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 과제가 다수 제시되었다. 대표적

으로 미래 사회에서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 직업계고 교육과정 해외 사례 분석,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위한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구조화 관련 연구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2)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보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발의 주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다양성이 높고 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발의 주체 보완 

방안으로 개정 필요성이 높은 교과의 해당 표시자격 교원의 80% 이상이 동의할 때 혹은 

관련 학회, 국가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발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2가지(안)를 제시하고, 각 개선 방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2가지 방안 모두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교과 교원의 80% 동의 방안은 

CVR –0.08, 합의도 0.33, 수렴도 1.00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이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발의 주체 개선 방안은 CVR값은 0.42로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합의도와 수렴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교원의 동의를 얻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교급 및 학교 

유형에 따라 발의 요청 주체를 달리하거나 교원의 의견만 반영하는 경우 특정 단체 및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80%라는 동의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 반영 방안은 일부 타당하나, 이는 

현재의 발의 주체를 통해서도 전문가 집단이 요청을 할 수 있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현장 교원이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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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1) 개정 필요성이 높은 교과의 해당 표시자격 교원의 80% 
이상이 동의할 때 ‘현장 교원’ 의견으로 교육과정 개정 
발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국교위법 시행령을 개정

3.29 1.02 45.83 -0.08 0.33 1.00

2) 관련 학회, 국가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단, 
연구 내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반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발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국교위법 시행령을 개정

3.92 1.08 70.83 0.42 0.50 1.00

<표 4-12>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발의 주체 개선 방안(1차 조사)

(단위: 점)

3)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보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NCS), 관계 부처(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등〕, 학회 및 협회, 유관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

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워킹 그룹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개정 발의 

및 계획 수립 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함께 모여 각자의 쟁점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물리적 여건과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은 다양한 관계자 간의 소통과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전부터 상시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개정 단계에서는 전문가(현장 교사 포함)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각 주체 간 협의 및 피드백 채널 등이 구축되어 

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 구축 및 운영(안)에 대한 타당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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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방안

운영 목적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일반교육/직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초‧중등 학교급별/학교 유형별 

(일반고, 직업계고) 개발 주체 간 연계

참여 주체 - 직업계고, 일반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운영 방식
-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회(정책세미나, 포럼, 공청회, 협의회 등을 통해 분야별 주제발표, 논의) 
- 국교위에서 추진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관련 상시 연구 또는 수시 개정 안건들과 연계(예: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탐색 연구,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연구 등)

운영 내용
- 초‧중등학교 총론 관점에서 학교급별, 분야별 쟁점 검토 및 공유 등
- 중장기 교육과정 개정 필요 사항 공동 도출 및 개정 발의 방식 협의
- 총론, 각론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프로세스 관련 사항 논의

<표 4-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

다음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CVR 0.67, 합의도 0.80, 수렴도 0.50으로 타당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은 타당한 것으로 수렴

되었으나 참여 주체, 운영 방식에서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4.29 0.93 83.33 0.67 0.80 0.50

<표 4-1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1차 조사)

(단위: 점)

참여 주체의 경우 ‘유아교육이 포함되는 경우, 제목을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로 수정 요망’, ‘교육과정 정책 입안자(국가교육위원회 담당관)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학교급별 담당 장학사 등) 포함 필요’, ‘현장 전문가의 구성 시 반드시 현장 

교사의 비율이나 참여 방법에 대한 확대 및 소수 교과 의견 반영 방안 고려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네트워크에 결정 사항 조정 권한을 부여해서, 해당 

네트워크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회의(의사결정 라운드)에서 상정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제시해야 함’, ‘연 1회 정례의 주기 명시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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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은 타당

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상세 방안  

운영 목적 • 17개 교과(군) 관련 다양한 현장 전문가 집단이 모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관련 논의

참여 주체
• 교과(군)별 교원, 학부모, 학생, 관련 학회 및 교원 양성 기관, (전문)대학 관계자, 산업협회(ISC)/ 

단체 등 산업계 관계자, 관련 정부 부처 등(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자 포함)

운영 방식
• 정례협의(정책 세미나, 포럼 등) 지속 운영
• 국교위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과 연계〔예: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전문 교과의 교과(군)별 미래 전망 및 개편 방향 연구 등〕

운영 내용
•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해 제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항(절차, 일정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시 각 기관의 역할 및 참여 방안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자(이전 참여자) 인력 풀 구축 및 관리

논의 
사항(예)

• 교과(군)별 관련 산업 방향성(5년 이후), 학교 교육과정과 산업계 현장 변화 연계 논의 
• 17개 교과(군)별 국가 교육과정 적용의 주요 쟁점 논의
• 전문 교과 체제(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 구성 및 과목 교육과정 개발 등 (연차별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결과보고서를 통해 논의 결과 축적)

<표 4-15>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

다만 운영 목적, 참여 주체,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영 목적과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 집단이 모여 진행한 논의에 대한 범위와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는 ‘중등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해서 전문

대학 관계자의 경우 향후 노동시장의 전체 일자리, 학과 개편 등 이해관계 문제로 제외 

고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례협의의 횟수(예: 

연 2~3회 등)를 제시해야 실제로 네트워크가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업계고 교육

과정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발전 방향에 초점을 둔다면 정례협의(정기회의)뿐만 아니라 

현재 부각 된 쟁점이나 정책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직업계고 내 주제별〔17개 교과(군), NCS 등〕 위원회(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관련 현장 적합성 검토, 공청회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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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4.33 0.62 91.67 0.83 0.75 0.50

<표 4-16>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1차 조사)

(단위: 점)

다음은 연구진이 제시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안)이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CVR값은 0.42로 나타나,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간 합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의도 0.50, 수렴도 1.00으로 타당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전문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상세 방안  

운영 목적 •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업 체계

참여 주체

•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 국가 교육과정 전반적인 이슈와 동향 파악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과정 후속 지원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간의 이슈 공유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NCS, ISC, SQF 등 관련 정책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안내
• (시‧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부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진 추천, 현장 의견 수렴 공유
• (유관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교육과정 현안 검토

운영 방식
• 분기별 정례협의체(협의회 등)
• 국가교육위원회(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정책 연구)와 교육부(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과 연계하여 진행

운영 내용 •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표 4-17>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안)

 연구진이 제시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안)’의 어느 지점에서 이견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주로 참여 

주체와 관련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참여 주체에 대한 의견도 ‘고용노동부의 ‘기업훈련지원과’도 담당자도 

참석 필요(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관기관에 산업체 협회(명장협회, ISC 등), 경제 단체

(상공회의소 등) 등의 포함 고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NCS 개정 고시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일부 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른 주체가 



제4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  205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와 실효성 차원에서 재고 필요’, ‘이미 고용노동부의 NCS 

체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교육 분야로 한정 필요(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직업계고 교원 양성 기관(직업계고 교원 양성 

사범대학 등)’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거버넌스에 해당 전문 교과 대표 학회 관계자, 전문 

교과 사범대학 교수진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지속가능함’ 등으로 제시되어, 전문가 간 의견이 

다양하고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제시된 운영 목적, 참여 주체 및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보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로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3)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3.96 0.93 70.83 0.42 0.50 1.00

<표 4-18>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안)(1차 조사)

(단위: 점)

4)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보완: 추가 조직 구성 및 운영

워킹그룹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17개 교과(군)로 교과군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내 직업교육을 잘 아는 전문가 

배치를 비롯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견 반영 구조가 개발 체제 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의거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 필요성 검토, 개정 계획 수립 검토, 개정 시안 검토 등의 단계마다 국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17개 교과(군)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교과(군) 내에도 세부 전공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국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통해서는 

직업교육 관련 다양한 쟁점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 체계로 가칭 각론조정협의회, 총론-각론 단계별 의견 수렴 체계로 

교육과정심의회 부활, 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과는 구분되는 교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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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체계(분과위원회) 마련이 제안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연구진은 워킹그룹

에서 제안한 의견 수렴 체계로 각론조정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 직업교육 실무전문위원회, 

직업교육 실무 모니터링단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채널로 제안한 가칭 각론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타당성 조사는 

3가지 방안 중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문가 패널은 

전체 각론조정협의회 조직 내에 직업교육분과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58.3%(1안), 전체 각론

조정협의회 이외에 별도의 ‘직업교육 각론조정협의회(산업계 참여)’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

하되,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체 각론조정협의회에서 존중하는 방안 33.3%(2안), 기타 

8.3%(3안)로 응답하였다.

구분 응답자 수 비율

1안) 전체 각론조정협의회 조직 내에 직업교육분과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14 58.3

2안) 전체 각론조정협의회 이외에 별도의 ‘직업교육 각론조정협의회(산업계 참여)’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하되,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체 각론조정협의회에서 
존중하는 방안

8 33.3

3안) 기타 2 8.3

<표 4-19> 각론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1차 조사)

(단위: 명, %)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전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직업

계고 교육과정) 간, 각론 간에 통일성,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안 중 전체 각론조정위원회 내에 직업교육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각론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체 각론조정협의회 조직 내에 직업교육

분과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이상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나, 전문 교과의 경우 교과(군) 및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 분과와 동일 기준으로 참여할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 및 협의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직업

교육의 특수성과 산업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2안이 타당한 방안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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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체계적인 의사 반영 구조로 제시된 교육과정심의회, 직업교육 

실무 전문위원회, 직업교육 실무 모니터링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은 

제안된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는 CVR 0.08, 합의도 0.63, 수렴도 0.75로 분석되었으며, 직업교육 

실무 전문위원회는 CVR 0.00, 합의도 0.43, 수렴도 1.00로 분석되어 타당성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직업교육 실무 모니터링단의 경우에는 내용 타당도인 CVR은 0.42로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합의도 0.56, 수렴도 1.00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의견에서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의 타당성이 낮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심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심의회를 둘 경우 기존의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심의회와 전문

위원회 등과의 연계, 직업교육 관련 전문적 논의 가능성 등 실효성 차원에서 우려가 많았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1) 교육부 체제의 “교육과정심의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과 별도로 평시에 교육과정심
의회를 중심으로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검토

3.54 1.12 54.17 0.08 0.63 0.75

2) 직업계고의 교과(군)을 고려해 수석교사 및 학회 등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실무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한 후 직업계고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전문
위원회에 제출하여 전문위원회를 지원

3.67 1.11 50.00 0.00 0.43 1.00

3) 직업계고 전문 교과의 교과(군), 지역, 교원 경력 등을 
고려해 “직업교육 실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
의 교육과정 쟁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를 
모니터링단에 전달하여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지원

4.08 1.08 70.83 0.42 0.56 1.00

<표 4-20>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추가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1차 조사)

(단위: 점)

직업교육 실무 전문위원회와 실무 모니터링단의 경우에도 직업계고의 다양한 교과(군)와 

관련한 의견을 반영할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와 마찬가지로 타 교과 및 분야와의 형평성, 조직 운영

에서 직업교육 관련 논의의 실효성 등 차원에서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만 직업교육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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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내 직업교육 

분야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또는 앞서 

논의된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5)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보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워킹 그룹 운영 결과, 2022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돌아보면 첫째, 기존 교육과정 개발 시 

초‧중등 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 간 관심이 상이하였고, 둘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시 전체 교육과정 개정 연구와 별도로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여 연구 간 상호 연계 

체제가 미흡하였으며, 셋째,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를 교육부 내 담당 부서별로 따로 운영

함에 따라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쟁점 사항을 논의하여 조율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

계고 교육과정 간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향후 교육과정 개발 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발과 총론의 직업계고 기준 

개발 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전문 교과 각론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1차 조사 결

과, 제시된 주요 의견을 요약하면 ‘총론 기초 연구 추진 시 공동 연구 참여를 통한 연계’, 

‘교육과정 개발 이전부터 개발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체를 통해 연구

진 간 정기적인 소통 및 협의, 이해 과정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내 직업교육 담당 전문 

인력 확충’,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간 시차 확보 필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6)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향후 방향

향후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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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산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방형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먼저 교육과정 개발에서 직업계고 교육

과정의 구조와 내용상 변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양교육으로 바라보는 보통 교과 과목에 대한 

관점 및 이수 학점에 대한 재고와 운영에서의 유연성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산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및 「국가교육위원회법」의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서 주요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NCS 개정 주기는 교육과정 개정 주기

보다 짧기 때문에,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다.

구분 비고

Ⅰ.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준비 단계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사업 2차 조사

• 발의요청 주체 개선
교원 80% 동의

2차 조사 삭제
전문가 집단 의견

Ⅱ.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2차 조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 직업계고 교육과정 거버넌스

Ⅲ.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추가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

• 각론조정협의회 방안

2차 조사 삭제
•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 직업교육 실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직업교육 실무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표 4-21>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

나.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전문가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방안은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세부 방안으로 제시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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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1)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준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사업 과제 목록(안)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발의 준비 단계와 교육과정 개정 확정 이후 기초 연구 단계로 구분하고, 

연구 과제 통합 및 내용 조정을 한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수정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과제 목록(안)은 <표 4-22>과 같으며, 

제시된 연구 과제 목록(안)의 타당성은 개방형으로 조사하였다.

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상시
(매년 
수행)

전문 교과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 과목별 내용 체계 위계성, 계통성, 적절성 분
석 및 편성 현황 분석

• 교육과정 개선 의견 수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실시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과목 교육과정 내용 

체계 개발 연계

지역별‧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와 직무 

변화 분석

• 지역별‧주요 산업별 인력 수요와 직무 변화 
전망 등 분석

• 고졸 인력 수요 및 학교 직업교육의 변화 요
구 탐색

 *연차별 시리즈 연구로 기획 후 분야별로 탐색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교과(군) 교육 목표, 

교과목, 내용 체계 설정 연
계

직업계고 졸업자 진로 
경로별 특성 연구

• 직업계고 졸업 이후 취‧창업, 진학, 이‧전직 
등 유형별 특성을 고교 단계 교육과정 경험
과 연계하여 분석

 *연차별 시리즈 연구로 기획 후 (전공) 분야별 
탐색

• [총론] 교육과정 학점 이수 
체계와 연계

• [각론] 교과(군)별 진로 경
로 제시 연계

해외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과정 사례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사례 분석

• 국가 수준 직업교육과정 설계 범위, 산업체와
의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차별 시리즈 연구로 기획 후 국가별 사례 탐색

• [총론] 교과 편제 및 특성
화고/마이스터고 편성‧운영 
기준 연계

개정 
발의
준비 
단계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 미래 사회 변화 동인과 직업 구조 변화에 대
한 거시 방향 탐색

•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주안점 탐색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
표 설정 연계

<표 4-2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과제 목록(안)(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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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3년 전)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

• 초‧중등 교육과정 맥락에서 직업교육이 지향
하는 인재상, 핵심 역량, 교육 목표 변화 방향

• 전문 교과 과목 유형 개선(안) 및 지향점 도출
•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편성‧운영 기

준의 주요 개선(안) 도출(보통 교과/전문 교
과 편성 기준 등 포함)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
표 설정 연계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분야별)

• 전문 교과 교육과정 주요 지향점 설계
•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 등 교과 

편제 구조에 대한 개선(안) 도출
 *주요 분야별로 3~4개 교과(군)을 군집화 하

여 세부 연구 추진 후 종합 결론 도출
• ISC 등 산업체 의견, 학교 현장 의견 수렴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교과(군)별 교과 구

조와 기준학과별 과목 설
계와 연계

기초 
연구

(2년 전)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연구

•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의 연계성 검토

• 조정 개선(안) 도출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
표 설정에 반영

• [총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점 배당 기준, 편
성‧운영 기준 등에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주요 사항 연구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및 ‘직
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를 토
대로 교과(군), 기준학과별/과목 유형별 과목 
개선(안) 도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주요 사
항과의 연계성 검토

• [총론] 전문 교과 과목 편
제, 과목 유형 설정에 반영

• [각론] 교과(군)별 과목 설
정에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 연구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및 과목 교육과정의 (고
시)문서 항목과 세부 체계 개발

 (예) 내용 체계 진술 방식 개선(안), 성취기준 
진술 방식 개선(안) 등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안)에 대
한 현장 적합성 검토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
정 진술 문서 체제로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연구

• 전문 교과 교과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주요 방법과 방향 제안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
정의 주안점, 과목별 교수‧
학습, 평가 진술 등에 반영

시안 
개발 
연구

(1년 전)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 기초 연구, 조사‧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
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 총론 시안의 적합성 검토(전문가, 학교 및 산
업계 현장 등) 

• [총론] 직업계고 관련 주요 
사항 내용 진술에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 기초 연구, 조사‧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
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 각론 시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학교 현장, 산
업계 현장 등)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
정 내용 진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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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먼저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연구의 범위, 

연구 시점 조정, 연구 과제 조정 등에 대한 추가 의견도 소수 제시되었다.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의 연구 과제 목록(안)이 직업계 교육과정 이외에도 직업교육 관련 연구까지 

포괄하여 과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 수행의 현실성과 추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핵심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업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연구에 더 초점을 

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시 과제로 제안된 4가지 연구 과제 중 전문 교과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과제를 제외하면 개정 발의 준비 단계 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개정 발의 준비 단계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즉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먼저 추진한 이후 이를 토대로 직업

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와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분야별)가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도별로 연구의 종류를 상세화하기보다 연구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조정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기초 연구 중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연구, 전문 교과 교육과정 주요 사항 연구,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연구는 모두 총론 주요 사항 연구와 연계되는 과제로 통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와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은 

연계하여 고찰할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한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는 전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연구는 ‘총론’으로 명기함으로써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 연구와 

별도의 직업계고만의 총론 주요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에서 직업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 역량, 교육 목표 변화 방향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를 초‧중등 교육과정 맥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의 전문가 의견 

및 일부 내용의 표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진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다양

성을 고려하여 과제를 조정하였다.



제4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  213

2)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보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협의체별 각 세부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운영 
목적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일반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직업교육, 초‧중등 학교급별/고교 유형별(일반고, 직
업계고) 개발 주체 간 연계

4.42 0.57 0.96 0.92 0.75 0.50 

참여 
주체

• 일반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등 초‧중등학
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시‧도교육
청 담당자 및 국가교육위원회 담당관 등

4.42 0.76 0.83 0.67 0.80 0.50 

운영 
방식

•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회(세미나, 포럼, 공청회, 협의회 
등을 통해 분야별 주제 발표와 논의) 

•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부터 매년 최소 연 1회 실시
• 국교위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상

시 연구 또는 수시 개정 안건들과 연계(예: 초‧중등 교
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탐색 연구,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
정 연구 등)

•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 사항은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발의 후 교육과정 개발 계획(안) 및 기초 연구 등
에 반영

4.25 0.66 0.88 0.75 0.75 0.50 

운영 
내용

• 초‧중등학교 총론 관점에서 학교급별, 분야별 쟁점 검
토 및 공유 등

• 중장기 교육과정 개정 필요 사항 공동 도출 및 개정 
발의 방식 협의

• 총론, 각론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프로세스 
관련 사항 논의

4.42 0.64 0.92 0.83 0.78 0.50 

<표 4-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2차 조사)

(단위: 점)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는 개정 발의 후 개발 단계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부터 다음 개정 발의 전까지 각 주체 간 논의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협의체이다. 그러나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 조사를 검토한 

결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를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전 연구 및 

기초 연구 수행 주체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거버넌스 및 숙의 구조의 명칭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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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삭제한 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로 

수정하였다. 또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거버넌스’는 제시된 협의체의 목적과 운영(안)을 

고려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로 수정한 후 조사하였다.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방안 중 참여 주체, 운영 방식을 수정‧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구분 상세 방안

운영 목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유아교육/일반교육/직업교육/특수교육, 학교급별(초‧중‧고)/ 고교

유형별(일반계열, 직업계열) 개발 주체 간 연계

참여 주체
• 유아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 정부(정책)/학계/ 

현장 전문가

운영 방식

• 국교위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상시 연구 또는 수시 개정 안건들과 연계(예: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탐색 연구,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연구 등)하여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회(세미나, 포럼, 공청회, 협의회 등을 통해 분야별 주제 발표와 논의) 실시

• 매년 최소 연 1회 실시
•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향후 교육과정 개발 계획(안) 및 기초 연구 등에 반영

운영 내용
• 초‧중등학교 총론 관점에서 학교급별, 분야별 쟁점 검토 및 공유 등
• 중장기 교육과정 개정 필요 사항 공동 도출 및 개정 발의 방식 협의
• 총론, 각론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 프로세스 관련 사항 논의

<표 4-2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최종안)

참여 주체의 경우 유아교육을 포함한 명칭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관련 분야별 연계 쟁점을 고려하기 위해 유아와 특수를 참여 

주체로 포괄하였기 때문에 기존(안)의 네트워크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육

과정 총론 네트워크 참여 주체에 국교위 담당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포함되도록 수정

하였다. 운영 방식의 경우에는 매년 최소 연 1회 실시로 정례 주기를 명시하고, 네트워크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이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발의 후 교육과정 개발 계획(안) 및 기초 연구 

등에 반영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각 영역별 타당도는 모두 CVR 

0.42 이상, 합의도 .75 이상, 수렴도 .50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네트

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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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각 영역에 대한 용어 및 표현과 관련한 수정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운영 목적과 관련해서는 분과 교육 순서 배열 수정 필요에 대한 의견과 고교 유형을 

일반고, 직업고로 이분화하여 제시할 경우 일반계열과 직업계열 범주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운영 
목적

• 17개 교과(군) 관련 다양한 현장 전문가 집단이 모여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산업 연계 강화를 위
한 협력 체계

4.42 0.76 0.83 0.67 0.80 0.50 

참여 
주체

• 교과(군)별 교원, 학부모, 학생, 관련 학회 및 교원 양성 기
관, (전문)대학 관계자, 산업협회(ISC)/단체 등 산업계 관계
자, 관련 정부 부처 등(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자 포함)

4.33 0.75 0.92 0.83 0.75 0.50 

운영 
방식

• 정례협의(정책 세미나, 포럼 등) 지속 운영
• 정기적(연 2회)으로 운영하되 정책 사안에 따라 상시 협의
• 국교위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과 연계(예: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등)

4.54 0.50 1.00 1.00 0.80 0.50 

운영 
내용

•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해 제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항(절차, 일정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시 각 기관의 역할 및 참여 방안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자(이전 참여자) 인력 풀 구축 및 관리

4.33 0.75 0.92 0.83 0.75 0.50 

<표 4-25>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안)(2차 조사)

(단위: 점)

참여 주체의 경우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현장 전문가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 주체를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운영 방식에서는 

개발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개정 고시 이후 연 1회보다는 매년 연 1회 

실시로 규정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보완한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총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2차 조사는 운영 목적, 참여 주체, 운영 방식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운영 목적의 경우 현장 전문가 집단이 

모여 논의하는 목표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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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교육-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로 수정하여 목적이 더 명확히 제시되도록 

하였다. 참여 주체에서는 전문대학 관계자의 경우 향후 노동시장의 전체 일자리, 학과 개편 

등 이해관계 문제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에 한정되지 않고 직업교육 현안, 중등-고등직업교육 연계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원안을 유지하였다. 운영 방식에서는 정례협의회 횟수 및 사안에 

따라 상시 협의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관련 현장 

적합성 검토, 공청회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나,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는 

각론 시안 개발 이전 향후 교육과정 개발 시 개선을 위한 사전협의체로 운영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관련 현장 적합성 검토, 공청회 등은 각론 시안 개발 주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구분 상세 방안

운영 목적
• 17개 교과(군)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이 모여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참여 주체
• 교과(군)별 교원, 학부모, 학생, 관련 학회 및 교원 양성 기관, (전문)대학 관계자, 산업협회 

(ISC)/단체 등 산업계 관계자, 관련 정부부처 등(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자 포함)

운영 방식

• 정례협의(정책 세미나, 포럼 등) 지속 운영
• 정기적(연 2회)으로 운영하되 정책 사안에 따라 상시 협의
• 국교위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과 연계(예: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안 연구,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등)

운영 내용
• 직업계고 교육과정 이해 제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항(절차, 일정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시 각 기관의 역할 및 참여 방안 등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자(이전 참여자), 관계자 인력 풀 구축 및 관리

<표 4-26>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최종안)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든 영역

에서 CVR, 0.42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합의도, 수렴도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의견은 없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중요 표현의 누락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영 목적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참여 주체에 현장 전문가뿐 아니라 ‘관련 학회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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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기관, (전문)대학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17개 교과(군) 관련 다양한 

현장 전문가 집단에 대한 표현을 수정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운영 내용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해 개발자 이외에 다양한 주체의 인력 풀 구축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보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은 <표 4-26>과 같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참여 주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운영 
목적

•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업 체계 4.42 0.57 0.96 0.92 0.75 0.50 

참여 
주체

•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과정정책과): 국가 교육과정 전반
적인 이슈와 동향 파악 

•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과정 후속 지원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간의 이슈 공유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NCS, ISC, SQF 등 관
련 정책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안내

• 17개 시‧도교육청(직업교육담당부서): 직업계고 교육
과정 개발진 추천, 현장 의견 수렴 공유

• 유관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교육과정 현안 검토

4.17 0.99 0.83 0.67 0.75 0.50 

운영 
방식

• 운영 주기: 분기
• 국가교육위원회(전문 교과 조사‧분석‧점검,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 교육부(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
구), 고용노동부(NCS)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
과 연계하여 주요 추진 사항 공유 및 협의

4.29 0.79 0.88 0.75 0.75 0.50 

운영 
내용

•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여 교육과정 개
정에 반영

4.33 0.75 0.92 0.83 0.75 0.50 

<표 4-27>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2차 조사)

(단위: 점)

 특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원 양성 기관 관계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전문가 

간 의견이 상이하였다. 연구진은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는 ‘직업계고 교육

과정 네트워크’와 달리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을 목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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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관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존과 같이 참여 주체에 

포함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교원 양성 기관 관계자는 제외하였다. 이를 토대로 2차 결과

(<표 4-27> 참조), 각 영역별 타당도는 모두 CVR 0.42 이상, 합의도 .75 이상, 수렴도 .50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델파이 조사의 타당성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분기별 

협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 1~2회로 제안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와의 역할과 기능의 분리를 위해 운영 방식과 운영 내용에서 정책적 협의에 

더 초점을 둘 필요성과 업무 협업 체계이므로 운영 내용에 정책 사업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추가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보완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은 <표 4-28>와 같다.

구분 상세 방안

운영 목적 •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기관 간 이해 도모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협업 체계

참여 주체

•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과정정책과): 국가 교육과정 전반적인 이슈와 동향 파악 
•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중등직업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간의 이슈 공유
•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NCS, ISC, SQF 등 관련 정책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안내
• 17개 시‧도교육청(직업교육담당부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진 추천, 현장 의견 수렴 공유
• 유관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교육과정 현안 검토

운영 방식
• 운영 주기: 연 1~2회
• 국가교육위원회(전문 교과 조사‧분석‧점검,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 교육부(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고용노동부(NCS)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관련 정책, 현안 공유 및 협의

운영 내용
•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이슈나 교육과정 지원 관련 정책 사업 공유, 협력 방안 논의 등

<표 4-28>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최종안)

3)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보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방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제4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  219

패널에게 5점 척도로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차 타당도 조사 결과는 <표 4-29>

과 같다. 조사 결과 연구진 교류, 연구진 협의 및 소통, 인력 확충, 교육과정 단계적 개발 

모두에서 내용 타당도(CVR) 0.42 이상, 합의도 0.75 이상, 수렴도 0.50 이하의 타당도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시된 모든 방안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연구진 협의 및 소통, 인력 확충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교육과정 

단계적 개발에 대한 추가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CVR 합의도 수렴도

1. 연구진 
교류

1) 영역별(학교급/학교 유형) 연구 책임자가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진에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

4.58 0.70 0.88 0.75 0.80 0.50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 책임자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의 연구진으로 참
여하여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논의

4.42 0.91 0.79 0.58 0.80 0.50 

2. 연구진 
협의 및 

소통

1)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전 기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
트워크’ 등을 통해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개선 방
향 및 각 분과별 쟁점 등 협의

4.46 0.64 0.92 0.83 0.80 0.50 

2) 교육과정 개정 확정 이후에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주체 간 정례협의회 및 워크숍을 의무적
으로 운영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 공유

   (*워크숍: 국교위, 교육부, 교사, 대학/학회 등 참
여)

4.38 0.70 0.96 0.92 0.75 0.50 

3.
인력 확충

1) 개정 발의 시점부터 최종 고시 시점까지 교육과정 
개정 총괄 관리 부서(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담당 인력을 의무 배치 

4.58 0.57 0.96 0.92 0.80 0.50 

4. 교육과정 
단계적 개발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과 각론 교육과정 
개발 간 시차(최소 6개월 이상)를 두고 개발

4.33 0.75 0.83 0.67 0.78 0.50 

<표 4-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방안(2차 조사)

(단위: 점)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발과 각론 교육과정 개발 간 시차를 두고 개발하는 방식과 관련

하여 단계적 개발 용어보다 순차적 개발이 더 적합한 용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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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시간의 한정, 개발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구분 상세 방안

1. 연구진 교류

• 영역별(학교급/학교 유형) 연구 책임자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진에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 책임자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의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논의

2. 연구진 협의 및 
소통

•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전 기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등을 통해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개선 방향 및 각 분과별 쟁점 등 
협의

•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주체 간 정례협의회 
및 워크숍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 공유

  (* 워크숍: 국교위, 교육부, 교사, 대학/학회 등 참여)

3. 인력 확충 • 교육과정 개정 총괄 관리 부서(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담당 인력을 의무 배치 

4. 교육과정 순차적 
개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과 각론 교육과정 개발 간 시차(최소 6개월 이상)를 
두고 개발

<표 4-3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방안(최종안)

또한 연구진 협의 및 소통 방안 중 ‘교육과정 개정 확정 이후에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주체 간 정례협의회 및 워크숍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 공유’와 관련

하여 교육과정 개정 확정 이후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주체 간 정례협의회 및 워크숍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 공유’로 최종 수정하였다. 이 외 일부 내용의 표현을 

전문가 패널 의견과 연구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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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1.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관련 워킹 그룹 운영 결과

미래형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마련을 위해 수행된 1차, 2차 워킹 그룹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휴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폭넓은 기초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워킹 그룹의 협의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NCS를 기반으로 

재구조화된 이상,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현재는 NCS의 개발과 수정은 NCS대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대로 분리되어 각 과업이 수행되고 있다. 물론 NCS는 직업계고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에 초점화

하는 각론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NCS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한다면, 교육과정 개정이 발의되기 전 상당히 이른 시기

부터 적어도 관련 산업 수요 전망, 사업과 전문 교과 연계 및 재구조화 탐색, NCS 주요 

변화와 전문 교과 변화 사항 등에 대한 기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1년 앞두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영역에서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실태 조사, 구성 방안 연구, 개발 방향 연구, NCS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가 사전에 수행(윤형한 외, 2022)된 바 있다.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

과정 개정 관련 사전 연구는 충분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검토할 수 없었던 시기

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보다 핵심적인 사항은 따로 있다. 즉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관통하고 통합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에 일관된 방향성을 명료히 

제시하는 메타 수준의 연구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직업계고 각론 개발 

과정에서도 일관성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 전체 교육

과정의 결을 맞춰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일면 해소하기 

위해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한 폭과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 기초 연구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다양한 연구를 관통할 수 있는 관점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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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도출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향후 산업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적극적

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전공 분야의 산업 

기술과 지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착수되기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 수요(NCS 포함) 변화 및 동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응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개발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 개정 주기, 개정 내용과 형식 등이 

어느 정도 고정된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는 산업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킹 그룹 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가장 최신의 NCS를 반영하여 각론을 개발하였지만, 각론 개발이 

완성되어 공표된 시기에는 이미 해당 NCS가 신기술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모든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변화 사항을 즉각적

으로 반영하는 체제를 지닌 것은 아닐 것이다. 교과 내에서도 어떤 과목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도 있고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내용을 가르치는 과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계고의 각론은 해당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과 기술의 변화 속도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본질상 산업과 기술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의 고정된 틀을 넘어 보다 더 유연화하고 자율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향후 직업계고 각론 교육과정 개발의 유연화,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의 유연화, 자율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각 전문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화가 어떻게 논의될 수 있으며, 교과별 각론의 교육과정 설계 틀

(내용의 범위, 깊이 등)이 유연화되려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가 반드시 사전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업 및 기술 수요와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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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분야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별 이해 당사자가 상당히 다양하다. 예컨대 A 전문 교과(군)는 B 전문 교과(군)보다 

관련 협회가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C 전문 교과(군)는 

대학의 관련 연구자가 거의 없고 학교 교사들이 연구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전문 

교과(군)로 묶인 하위 과목들도 관계자가 서로 다 다를 수 있다. 즉 전문 교과(군)별로, 또한 

과목별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 구조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군)별 특수성을 확인하고 어떤 주체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하는지, 

각 주체는 개발 체제의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전문 교과(군)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 맵을 구축할 수 있는 조사와 이를 통한 

인적자원 발굴과 지원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숙의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표방하고 개발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 전문가 중심의 블랙박스 개발 과정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과정 개발은 일정 부분 전문

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개발에 매진하는 측면도 있다. 호주에서 2010년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때 교육과정 개발에 요구되는 프레임워크(technical form 포함)와 

내용 작성을 위한 전문적인 팀이 별도로 운영되어 밀도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 팀 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견 수렴도 있었지만, 

주로 전문가들 중심으로 실제적인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를 문서화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물(예: 워킹 페이퍼, 컨설팅 페이퍼, 정규 보고서 등)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폭넓은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일관성, 완성도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숙의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워킹 그룹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실제적 숙의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총론과 일반고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의 특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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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게 접목되고 서로에 대한 이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즉 워커(Walker, D. F.)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말하는 ‘platform’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5 개정 직업

계고 교육과정이 NCS기반 개발을 표방하면서 별도의 개발 체제를 선호해 왔다는 워킹 

그룹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개발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고등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총괄하는 주체는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상호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숙의의 장 마련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중심으로서 이러한 

실제적인 숙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착수 전-중-후 모든 

과정에서 심도 있는 숙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기반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

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안)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에 

대한 방안의 타당성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타당성 있는 방안으로 도출된 주요 방안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전부터 개정 확정, 시안 

개발 단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이며 통합된 연구 수행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업

계고 교육과정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발 전체 로드맵 내에서 개정 

발의 전 단계부터 기초 연구, 시안 개발까지 연계된 로드맵형 연구 체계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과 시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며, 과제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시‧기초‧시안 개발 연구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연구 사업 과제 목록(안)은 매년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과 

조사 기반의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고,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개정 주요 사항, 시안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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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다. 다만 제시한 다양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사업 예산의 확보가 필히 요구된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직업계고 교육

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사업 과제 목록(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개정 발의 
준비

(3년 전)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 미래 사회 변화 동인과 직업 구조 변화에 
대한 거시 방향 탐색

• 지역별‧주요 산업별 인력 수요와 교과(군)별 
직무 변화 전망 등 분석

•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주안점 탐색

• 초‧중등 교육과정 맥락에서 직업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 역량, 교육 목표 변화 
방향 반영 방안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계하여 변화 방향 탐색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교과(군) 교육 목표, 

교과목, 내용 체계 설정 
연계

직업계고 졸업자 
진로 경로별 특성 

연구

• 직업계고 졸업 이후 취‧창업, 진학, 이‧전직 
등 유형별 특성을 고교 단계 교육과정 
경험과 연계하여 분석

• 직업계고 교육 쟁점 및 개선 방향 탐색

• [총론] 교육과정 학점 이수 
체계와 연계

• [각론] 교과(군)별 진로 경로 
제시 연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쟁점 및 요구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의 직업계 교육과정 사례 분석
•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편성‧운영 

기준의 주요 개선(안) 도출(보통 교과/전문 
교과 편성 기준 등 포함)

• [총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점 
배당 기준, 편성‧운영 기준 
개선(안) 마련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분야별)

• 전문 교과 교육과정 주요 지향점 설계
•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 등 교과 

편제 구조에 대한 개선(안) 도출
 *주요 분야별로 3~4개 교과(군)을 군집화하여 

세부 연구 추진 후 종합 결론 도출
• ISC 등 산업체 의견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교과(군)별 교과 

구조와 기준학과별 과목 
설계와 연계

기초 연구
(2년 전)

직업계고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의 연계성 검토 및 조정 개선(안) 도출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및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토대로 
교과(군), 기준학과별/과목 유형별 과목 
개선(안) 도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주요 
사항과의 연계성 검토

• 전문 교과 교과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주요 방법과 방향 제안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설정에 반영

• [총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점 
배당 기준, 편성‧운영 기준 
설정 연계

• [총론] 전문 교과 과목 편제, 
과목 유형 설정

• [각론] 교과(군)별 과목 
설정에 반영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정의 주안점, 과목별 
교수‧학습, 평가 진술 등

<표 4-31>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단계별 연구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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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숙의 구조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

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해 상시적 협의, 

공론화, 연구 연계가 가능한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및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도 확보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총론 

및 각론 차원에서 논의 구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계, 학회, 

교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위원회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논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능 중심의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례적 혹은 수시적 점검 및 분석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 방안이 향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계고 교과군(별)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쟁점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발의 주체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조직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들 방안은 법령 개정 

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 연구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및 과목 교육과정의 
(고시)문서 항목과 세부 체계 개발 (*예: 내용 
체계 진술 방식 개선(안), 성취기준 진술 방식 
개선(안) 등)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정 
진술 문서 체제로 반영

시안 개발 
연구

(1년 전)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 기초 연구, 조사‧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 총론 시안의 적합성 검토(전문가, 학교 및 
산업계 현장 등)

• [총론] 직업계고 관련 주요 
사항 내용 진술에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 기초 연구, 조사‧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 각론 시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학교 현장, 
산업계 현장 등)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정 
내용 진술에 반영

상시
(매년 
수행)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배경

•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추진 논의
• 산업 환경 변화 분석, 직업계고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및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실행 및 모니터링 연구 등

• [총론][각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근거

전문 교과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 과목별 내용 체계 위계성, 계통성, 적절성 
분석 및 편성 현황 분석

• 교육과정 개선 의견 수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실시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과목 교육과정 내용 

체계 개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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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실효성 등의 문제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향후에는 17개 교과

(군)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국교위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원 

80% 동의 혹은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발의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었

으나,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으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추가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및 교육

과정 모니터링단의 직업교육 관련 다양한 쟁점과 의견 수렴 한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으로 각론조정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 직업교육 실무 전문위원회, 직업교육 실무 모니터링단 

등의 추가 조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운영의 실효성, 법령 개정의 한계, 타 교과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전문가 패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다만 직업교육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 더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 국가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내 직업교육 분야 구성 비율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 

연구 및 상시적 협의 체계 구축, 인력 확충, 교육과정의 순차적 개발 등의 방안이 요구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발,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각론) 간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교육 체계 내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공통 프레임 내에서 

직업계고의 특수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교차 참여, 총론 연구 수행 

주체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주체 간 협의 및 소통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총괄 관리 부서(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담당 인력을 의무 배치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연구진 간 협의 및 소통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NCS 개정 주기와 교육과정 개정 

주기의 불일치 문제, 진로 다변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자율적 운영 체제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성과 지역 간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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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탐색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고(2장), 어떻게 구현

되고 있으며(3장),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4장)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적’

이라는 용어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현재보다 더 발전한 형태를 뜻한다고 보았으며, 앞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여러 현안과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

계고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할 때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1절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와 지향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고, 장기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가 명료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 어떠한 인력을 양성하고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여러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그 중심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와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47)

47)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조망하여 제언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및 사회 구조 속에서 ‘직업계고(또는 
중등 직업교육)’가 갖는 의미는 이와는 또 다른 방향에 제언 될 수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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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왜 국가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하여야 하는가?”와 

같다. 본 연구의 2장과 3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 

및 학습자의 진로 경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이 추구

하고 있는 인간상,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고등학교 교육에서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이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그림 5-1]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함양

하여 주도적인 사람(교육부, 2022b: 4)으로 성장하고 직업계고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들(교육부, 2023: 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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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학생들이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큰 틀에서는 단선형 학제이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 유형이 

다양하게 나뉘는 ‘복선형이 가미된 단선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성기선, 2015). 이는 학생 

개개인이 희망하는 진로, 학생의 적성‧역량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교육 경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반고 교육과정은 시‧도교육감이 승인하는 고시 외 과목의 비중이 매우 낮고 국가 교육과

정에서 고시하는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대동소이하다(홍원표 외, 2019).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율 이수 학점이 확대되어 이를 통해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여지가 높아졌다. 다만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 경로

(career pathway)를 고려하여 설계‧운영되고 있고, 전문 교과는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고와 차이를 

보인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모든 초‧중등 학생들이 12년 동안 동일한 교육 경험을 갖지 

않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둘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 직업교육은 이 경제적 의미에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60

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산업화 시대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 대학 교육의 확대, 학령인구의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줄었지만, 시기별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정은 ‘어떠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교과

(군)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 범주이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를 표상하는 측면이 있다. 이때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에서부터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이는 특정 분야로의 인력 양성 

쏠림을 막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로 작동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직업

세계는 최소 학력과 능력에 따라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직능 수준이 기능인, 준전문직, 전문직, 

과학기술자 등으로 구분되고(한숭희 외, 2006), 직업교육은 이러한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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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직능 수준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고, 중등 직업교육은 초급 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컨대 

전문 교과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을 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2~3수준 능력

단위들로 구성하는 것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세계 종사자 직능 수준의 

기본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고용 구조 안정화, 청년 실업 완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인력 양성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국가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계의 기술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유연한 교육 체계를 통해 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제적 의미를 과거 산업화 

시대의 모델에서와 같이 단기적인 종국교육을 통해 빠르게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개편, 일자리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경력 전환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 직업교육은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미래 직업교육의 핵심은 개인이 

깊이 있고 광범위한 기술(skill)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이고 횡단적 교육과정으로 접근

해야 한다(Pan et al., 2025). 즉 장기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사회 이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산학 협력, 현장 실습, NCS기반 교육과정,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2021년~), 교육발전특구(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2024년~) 정책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관, 직업계고 등이 지역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에서 정주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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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만,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고 다른 학교와 지역의 

기관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공간을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확장

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직무 경험이 자신의 삶과 연계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앞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 경제적 의미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 

중등 직업교육에서 지역 사회, 지역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장기간 지속되는 

저출산과 인구의 편중 현상 심화와 맞닿아 있다. 직업계고 졸업 취업자는 대졸자(대학교, 

전문대)와 달리, 취업을 통해 출신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지역 친화 청년”48)

으로 인식되고 있고 있다. 인구 감소는 폐교와 같은 지역 교육의 위기를 촉발하지만, 반대로 

지역의 교육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교육과 지역의 문제는 서로 상호

작용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중등 직업교육은 지역 회복을 위한 지역 교육 모델을 다양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여전히 우리 사회 내에서 중등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선택

하는 경로이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이상훈 외, 2024a). 

전체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서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등 직업교육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고, 일반교육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학교 시기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흥미를 잃은 학생들도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고 취업을 준비한다(이수현 외, 2024). 중등 직업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이 진로를 

찾고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활력, 지역 회복을 위해서 지역 교육의 모델로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학생

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동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갖는 이러한 3가지 의미는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

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의미는 

특정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순환적 관점에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8)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양상은 권역 간, 시‧도 간에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가 압도적인 정착 1순위 지역이고, 동일 지역으로 정착 경향은 특성화고 졸업생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최수현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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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향점

앞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조망

하였다. 그렇다면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국가 수준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가?”와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이 질문에 크게 3가지의 키워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그림 5-2] 미래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향점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변화’에 대응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 

틀 속에 학습의 주제, 시간, 방법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직업세계의 

변화 내용을 반영한 주기적인 연구와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국가 교육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하여 산업 변화와 교육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또한 자체적인 개선을 거듭하며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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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분야별 개선 주기가 커 오히려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확인

되었다. 이는 산업 현장의 기술과 실무를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

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 준비도, 학교의 교육 여건, 교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무조건 학교 

교육에 이식하기보다 중등 단계 직업교육의 목적과 현실을 감안한 수준과 내용 설정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 개선 작업이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번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의 경직

성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미래 교육의 방향, 주요 내용과 교육적 의도를 담아내되, 학교가 

산업 기술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조정 가능한 ‘여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물리적으로 연계하고자 했던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할 수 있게 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교과 도입, 주제 중심의 교과 내용 체계 개편, 현장 기업 탐방과 체험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생,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과 기반의 교육과정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학과 내에

서도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교육과정, 부전공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이 존재한다. 이 같은 교육과정 운영 모델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필수 이수 학점을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 이수 학점’이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증가하였다. 자율 이수 학점의 취지는 학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한 과목을 학생 맞춤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윤형한 외, 

2023: 161).

그러나 직업계고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 학교급,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직업계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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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다수 존재한다. 그 대표적 예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기 단위 과목 운영,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증감 범위 축소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 적용 사항

들이 오히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해치고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3장). 해외 사례로서 영국(잉글랜드)의 T-레벨의 경우 전공 분야별로 차별

화된 접근보다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간의 필수 이수 학점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전공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에도 제약이 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직업계고 내에

서도 설립 목적과 지원 제도의 차이가 있는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를 하나의 틀로 

접근하고 있어 고교 유형에 따른 차별성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할 때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관점과 기준이 부재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일반적 기준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직업계고 학생은 기초학력 수준과 학습 준비도 수준이 모두 상이하고 희망 

진로 경로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성화고의 경우 계속교육을 하려는 학생들과 바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고,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 바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나,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측면에서는 그 구체적 전략이 부재하다.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은 교육

과정이 실행되는 장면 속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서 

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일률적인 틀이나 관점보다 학교의 특성과 

학생 수요,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산업 구조에 따라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과정, 

학교의 특색을 위한 고시 외 과목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을 학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균형적으로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경우 중등 직업교육의 성격 논의는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구체적 

직무 중심의 교과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보통 교과나 이론 중심의 교과가 강조되어야 하는

가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이러한 관점 중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기보다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해 직업교육의 본질을 중등 단계 교육에서 구현해 내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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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Berk(2022: 132)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성격을 “일반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역량을 향상시켜 일반 또는 직업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다. 직업‧기술 중등교육은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 

또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적 기능,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훈련 없이 노동시장과 

고등교육에 모두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로 설명하였다.

중등교육 단계의 일반교육은 일반적 지식, 기술(skill), 역량을 학습하여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을 준비시키는데, 이때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 성격일 수도 있고 직업적 성격일 

수도 있다(예: 일반고 → 전문대학). 이와 달리 중등 직업교육은 ‘구체적 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technical skill) 및 태도를 함양시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또는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을 준비시킨다. 이러한 진로 경로들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의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전인적 성장과 직업 역량 간의 조화를 

위해 단순한 기능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인성, 시민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의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균형성을 가지도록 

구성‧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과 진학 등 학생들의 진로 경로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중등 직업교육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3가지의 본질적 지향점을 갖는다.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방식을 유연

하게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는 곧 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획일화된 틀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교육 체계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말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향점인 적응성, 다양성, 균형성은 각각의 축을 담당하지만, 이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는 더욱 증폭

되고 직업계고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과목 승인, 시설 환경 등 학교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사회‧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며 학습자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균형

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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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

본 연구는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여러 현안과 문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

계고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할 때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그림 5-3]과 같이 4가지를 제안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과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진로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

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별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할 

때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표 5-1>과 같이 제안한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그림 5-3]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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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과제

방향 1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 수요 연계 체계 개편

나.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 도입

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 설정

방향 2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가. 지역산업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제 구축

나. 과목별 기본 학점 체계화와 적용 유연화

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성격 차별화

방향 3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적 교육과정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정합성 강화

나.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내용 체계의 위계성‧계통성 강화

다. 전공 이수 기준, 진로 경로 등 학습자의 다양한 이수 모델 제시

방향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

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나.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 구축 및 사전 연구 수행

다.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및 전문가 확보

<표 5-1>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및 과제

방향 1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 수요 연계 체계 개편

1) 현재 상황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산업 수요 연계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틀에 의존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양질의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해당 산업의 표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있으나, 참여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표집하느냐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시점의 최신화된 내용만 반영될 수 있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계가 산업의 최신 동향 등을 쫓아가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문제를 다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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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풀어갈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역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정 전문가 집단이 아닌 생성형 AI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 동향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영역의 산업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계의 방향을 

재정립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둘째, 능력단위 이수 중심의 NCS기반 교육과정이 갖는 특수성으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의 편차가 심하고 학생들의 종합적 역량 함양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CS기반 교육과정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작동되는 원리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

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출발점은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49)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연계의 기준점이 필요하였고, 

결과적으로 특정 ‘능력단위’의 이수 유무를 중요하게 강조하게 되었다. 능력단위가 국가 교육

과정에서 전공 실무 과목의 학습 영역에 제시되고 학습 영역별로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는데, 초‧중등 교육에서는 이러한 학습 영역별 이수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특정 

과목에 제시된 내용 체계 전체를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직업계고의 NCS기반 

교육과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간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의 능력단위를 

이수함으로써 특정 자격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고려할 

때 전체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나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의 학습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만

을 선택하여 운영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학습 영역(능력단위)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교과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었던 내용 체계 간의 위계성

(예: 전공 일반 – 전공 실무 간 연계성)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성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전문 교과에서 ‘교과’에 대한 지위 검토 기준을 마련한 후 산업과 학문적 토대를 

49) 학력, 자격, 현장 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연계하는 체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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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교과(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틀이 아닌 새로운 기준

으로 전문 교과의 교과(군)를 설정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업군

(cluster)이나 직업 경로(pathway)로 학습 범주를 설정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조금 더 학문 

분류 체계와 가깝게 교과 영역을 설정하는 국가도 존재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17개 

전문 교과의 교과(군) 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졸 인력 양성 체계에 기초하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분류(24개)를 재구조화한 교과

(군) 체계를 일부 개편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어떤 과목과 모듈을 배우는지를 구분하는 체계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였지만, 이 분류가 직업과 고졸 인력 양성 방향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당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과도기 체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당면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래 사회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교과(군)를 설정하지 않고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교과(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교과(군) 설정을 위해서 

연계된 자격이나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진학 등 진로 경로를 체계적으로 매칭하고 이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국가 차원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통해 

어떠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후속 연구50)를 통해 전문 

교과의 세부 교과 영역 설정 기준(예: 산업 현장의 초급 인력 양성 수요, 학문적 기반,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관심, 타 교과와 관계성 등)을 마련하여 현재보다 체계적 관점에서 교과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 일반 과목과 전공 실무 과목의 성격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가칭)‘전공 

기초’와 (가칭)‘전공 심화’ 관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3개 과목(군)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반영/미반영

을 기준으로 전공 실무 과목, 전공 일반 과목으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에서 직업 실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전공 일반 과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과목군 내에서 성격이 서로 

상이한 과목들이 존재하고, 전공 일반 과목 → 전공 실무 과목의 위계적 학습 순서가 모두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전공 일반 과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50) 본 연구 보고서의 [그림 5-5]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로드맵(안)을 제안한 것임. 여기에서 후속 연구
는 로드맵(안)에서 교육과정 개정 발의 준비 단계(3년 전)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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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실무 과목보다 낮아 전공 실무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두 과목군 간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과목군 간 위계와 연계에 기초한 단계적인 학

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에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두 과목군의 내용 체

계의 위계와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과목군의 위계와 연계를 높이기 위해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을 (가칭)‘전공 기초’, (가칭)‘전공 심화’ 과목으로 과목군을 개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칭)‘전공 기초’ 과목은 학생들이 기초적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학습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가칭)‘전공 심화’ 과목은 한 단계 심화된 이론과 실습을 응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두 과목군 간 학습의 위계와 연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고시하는 직무 분석, 능력단위 등을 참고하여 과목 

내용 체계를 개발하고, 교육 맥락으로 재구성하며 특정 과목 이수를 연계된 능력단위 이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두 번째 개선 과제에 따라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 

전공 실무 과목의 성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와의 강한 연계 또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자격 기준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와 해당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통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계 수준을 느슨한 연계에서부터 강한 연계가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를 제안한다. 강한 연계는 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같이 자격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학교들이 현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격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들을 

종합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시‧도교육감으로부터 고시 외 과목으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느슨한 연계는 (가칭)‘전공 기초’ 과목과 (가칭)‘전공 심화’ 과목의 내용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고시하는 직무 분석이나 능력단위 등을 참고하여 내용 체계를 

설계‧개발하는 형태이다. 교과용 도서도 이에 따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해당 과목들을 이수했을 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특정 능력단위 등을 

이수했다고 인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능력단위 수준이 7~8수준으로 매우 높아 전공 실무 과목의 교육

과정 개발 단계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지도

해야 할 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재구성하여 교과 내용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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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훨씬 더 체계적인 과목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느슨한 연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개발‧고시 주체인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주체인 고용노동부, NCS 학습모듈 개발 주체인 교육부 간 조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 도입

1) 현재의 상황

첫째, 직무 특수적 역량뿐만 아니라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

하다. NCS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특정 능력단위를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는 강화되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3장 참조).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전문 공통 

과목’이 도입되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과목은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계열별 필수 지정 교과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 영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도입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는 교수‧학습이 부재하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전문 공통 과목이 3개로 증가하였고 직무 의사소통, 직무 수학 등 보통 

교과의 직업 기초 과목이 개편되었는데, 두 영역의 과목들이 모두 직업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지향하지만, 전문 공통 과목은 전문 교과, 직업 기초 과목은 보통 

교과로 이원화되어 교육과정상 두 영역 간 성격이 모호하고 연계성도 부재하다.

최근 OECD는 PISA-VET 평가 체계를 도입하며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employability 

skills)’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정 과목, 특정 직업 또는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스킬’을 의미한다(OECD, 2024). PISA-VET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기술’ 측정 영역으로는 직업 맥락에서 발휘할 수 있는 문해력, 문제해결력 및 사회

정서적 역량 등이 있다. 이러한 범용적 직업 기초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직업세계의 역동적인 

변화와 관련이 깊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특정 기술 습득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장의 해외 사례에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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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직업관, 진로관, 윤리관 등 기술(skill) 이외에 지식, 기술, 자질을 전반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러한 범용적 직업 기초 역량은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진로 경로의 전환기에도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학습자 관점에서 구현한다면,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들을 접하도록 과목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전공 일반 과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 기초 역량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교과 장치가 

부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존하여 산업 수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어떠한 분야가 개선되었을 때 학교는 이 개선된 내용을 가르치게 되지만,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변화 없이 수년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게 되기도 한다. 산업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들에게 실무적 기술(technical skills)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현장 실습이나 일 

기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 교육과정에 많은 과목이나 이수 

조건을 의무로 설정할 경우 지역, 학교 규모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교 여건이나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 교육 내용을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여 가르칠 수 있는 형태의 과목을 마련한다면 ‘직업세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현재의 직업 기초 과목, 전문 공통 과목51)의 이원화된 체계를 (가칭)‘직업 기초’ 과목

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직업 기초 역량 체계

를 먼저 개발하고, 이에 대한 관련 (가칭)‘직업 기초’ 과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51) 직업 기초 과목은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직무 의사소통’, ‘직무 수학’, ‘직무 영어’ 과목을 말하고, 전문 공통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 생활’, ‘노동 인권과 산업 안전 보건’, ‘디지털과 직업 생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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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직업 기초 과목의 내용 체계 조직 원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전공에서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영역(단원) 중심의 내용 체계 

구성에서 벗어나 직업세계를 전공 맥락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중심의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 교육과정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통합해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 “학교” 등 주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또 대학의 영역별 교양 필수 과목 지정처럼 해당 교과가 개발될 경우에는 

학교의 자율 선택보다 필수 이수 학점 범위(예: 8학점 이상 또는 매 학년별 1개 과목 이상)를 

설정하여 보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전공이 다양한 직업계고 

현장에서 (가칭)‘직업 기초’ 과목을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체계 개발 시 

범용적 스킬과 주요 전공 맥락에 대한 활동 예제를 폭넓게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공 분야 주제에 대한 통합적 학습을 위해 (가칭)‘실무 프로젝트 1‧2’ 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의 방법인 프로젝트를 과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 전문고교의 교과별 과목으로 과제 연구, 종합 

실천 등의 과목을 필수로 고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실무 프로젝트 1‧2’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준 학점 범위만 제시하고, 과목의 내용은 단위학교가 학과별 

혹은 전공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과목 운영의 일반적인 

과정과 운영 사례 등 과목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별도로 안내하여 과목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목에서는 예를 들어 전공 분야를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 탐방이나 현장 실습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현재 해당 전공 분야의 

산업과 관련된 최신의 이슈들을 학생들이 설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과목의 평가는 Pass/Fail로 출석률을 준수하고 성과

물을 적시에 제출하였을 때 ‘P’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형 과목은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증진시키는 한편, 교과서 내용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적시성 있는 

주제와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특히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구현하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의 산출물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거나 창업 아이템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성과로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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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 설정

1) 현재 상황

첫째, 산업 수요나 동향을 반영한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지난 2005년 2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교육부, 2005)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시 개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전문 교과는 보통 교과와 

달리 교과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체제가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교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과 고유의 개정 필요성보다 전체 교육과정 개정 흐름에 맞춰 개정된 경향이 강하다. 

전면 개정의 주기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이 평균 6~7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즉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는 빨리 개정될 수 있고, 특정 시기에는 개정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시 연구와 함께 내용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보다 예측 가능한 형태로 산업 현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로 교육과정 개선 또는 변경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수정을 위한 개정 발의는 교육부장관의 요청, 시‧도교육감 협의

체의 요청,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또 개정 발의 이후에 개정 추진 

여부, 개정 추진 계획, 개정 시안 등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국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의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국가 교육과정 내용의 개정과 

개선은 신중한 검토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하지만, 교과 분야의 정책이나 제도, 

법률적 용어 변화 등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적 피로도가 매우 높아진다. 전문 교과 내용 중에 특정 

직업 분야와 관련 있는 법률, 정책 등을 학습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기 이외에도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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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식품‧조리 교과(군)의 교과 내용에는 ‘유통 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2024년 

1월부터 식품에 대한 ‘소비 기한’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용어의 변경 필요성이 필연적

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최신의 변화된 내용이 반영된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수시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주기를 마련해 두는 것은 산업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과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보통 교과의 교과가 

학문적 내용 기반으로 설계되고, 그 내용 범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과 달리, 전문 교과는 

새롭게 변화하는 직업세계 맥락을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과의 경우 전면 개정 시기에는 교과(군)와 과목 체계 등 전체적인 교육과정 구조를 점검

하여 개편하고, 수시 개정 시기에는 기존의 전면 개정 시기에 개발된 과목 내용 체계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는 단계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

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개발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교과 내용을 급변하는 산업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반영해야 하는 관점에서 

중등 직업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남희 외, 2024). 법령 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에 따라 전문 교과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이때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정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교육과정 개정의 피로

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금융 교과(군)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학습하는 세법 

제도가 개편되거나, 식품‧조리 교과(군)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개편된다면, 이에 따라 

전문 교과 내용 또한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학교 현장에서도 최신의 내용을 

비교적 적시에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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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향 2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가. 지역산업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제 구축

1) 현재의 상황

첫째,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계로 지역 산업의 특수성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국가가 직업계고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개입하여 왔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기초하여 지역과 

학교에서 반영하여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시‧도교육청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교육과정 운영 등 국가 교육과정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본은 전문 교과 과목의 편성이 지역 실태나 학과의 특색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학교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는 각 학교 

법인이 표준 단위 수를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단위 수를 지정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국가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역 산업의 특성, 학교의 교육 

여건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반대로 국가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수요가 있는 과목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 모두 개발하게 되어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

지기 어렵게 된다.

둘째, 지역 수준 교육과정 과목으로 ‘고시 외 과목’ 승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 3장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시 외 과목’ 

편성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하에서 

고시 외 과목이 다양하게 편성‧운영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특히 학기 단위 과목 이수에 따라 부족한 

학습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고시 과목과 연계된 별도의 고시 외 과목을 신설하는 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계고의 경우 학과 재구조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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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과목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경우 교육감 승인 후 ‘고시 외 과목’을 운영하게 된다. 

‘고시 외 과목’을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시 외 과목’의 승인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간 유사한 

과목들이 대거 신설 승인되기도 한다. A지역에서 승인받은 고시 외 과목에 대해 B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고시 외 과목’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시‧도별 승인 과목명을 제외하고 해당 과목의 취지나 목적, 내용 체계 등 과목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들을 단위학교에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윤형한 외, 2023). 또 ‘고시 

외 과목’이 다양하게 신설되고 있지만 대다수 NCS를 기반으로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이 실질적으로 길러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지역 교육과정 개발과 고시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추진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2021년~), 교육발전특구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2024년~) 정책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관, 직업계고 등이 

지역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정주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중등 직업교육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산업 수요와 학생의 진로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지역 산업 구조 및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미국은 지역 사회 및 지역 산업과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특화 교육과정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지만 지역 산업 기반의 교육과

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고시 외 과목’이 오히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고, 국가 교육과정에서 마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지역 교육과정을 교과에 한정하기보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나 

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은 

지역 단위의 자율적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국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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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정 시 시‧도별로 지역 교육과정의 개발과 고시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컨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특화 산업을 고려하여 지역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일정 시기 동안 지원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뒷받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역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의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하는 과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제안한 세부 과제와 연계

하여 전체 초‧중등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시‧도교육청)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무 과목의 

50% 이상이 10개 미만의 학과에서 선택하는 소인수 과목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인수 과목에 

대해 국가가 모든 것을 개발하게 될 경우, 과목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질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양질의 과목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 주도로 모든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교과(군) 간, 교과(군) 내 위계성과 계통성,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학교 현장의 수용 정도 등 과목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일부 과목의 경우 지역(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전문 교과의 교과(군)에서 세부 전공별 과목 규모는 

기본적으로 필수 이수 학점(예: 80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로 제시하고(예: 기계과 관련 

전문 교과의 경우 1과목당 평균 4학점일 경우 20개 과목), 그 외 자율 이수 학점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 교육과정에서 개발‧고시하는 과목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백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지역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개발 과정 문제(참여자, 예산 등)나 개발 이후 교육

과정 질 관리의 문제는 국가와 시‧도교육청 모두에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정을 준비할 수 있는 과목, 산업 현장과 직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는 

개정이 필요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과목 개발 주체를 특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셋째, 지역 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학교가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산업 관련 시설이나 인력을 공유하고 협력적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다. 거점 형태 혹은 캠퍼스 형태로 지역 내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목이나 소인수 과목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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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고시 외 과목’에 관한 상세 정보에 학교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고시 외 과목을 분담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감 승인 과목 목록”(2025. 5. 22.)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3,290개 고시 외 과목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 2025.5.25.). 이 자료는 과목별 연번, 과목 코드, 등록 기관, 관련 교과

(군), 과목명, 과목 영문명, 사용 학교급, 교육부 사용 여부, 시‧도 사용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해당 과목의 취지나 목적, 내용 체계 등 과목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해당 과목을 운영한 학교,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운영 

목적, 해당 과목의 내용 체계 등에 관한 상세 사항들이 공유될 경우 시‧도교육청별 ‘고시 외 

과목’의 중복 승인 방지뿐만 아니라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 간 유사한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어 예산 및 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시‧도교육청별로 고시 외 과목을 할당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에 따라 관련 교과(군)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나. 과목별 기본 학점 체계화와 적용 유연화

1) 현재의 상황

첫째, 전문 교과의 과목 기본 학점 설정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과목별 학습량과 학습의 

깊이에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 과목의 기본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정 적용에서 모순점을 낳게 되는데, 국가 교육과정

에서 특정 과목의 내용 체계를 구상할 때, 기본 학점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지만 해당 

내용이 개발된 사후에 이를 보고 몇 학점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간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과목 간 내용 체계 분량, 다루는 성취기준의 범위나 

깊이의 편차가 심하였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 과목별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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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평균은 90개인데, 최소가 8개, 최대가 764개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에서 이러한 과목별 

성취기준 수와 학습량을 하나씩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2~40학점 범위로 

넓게 설정하거나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제3장 제1절 <표 3-3> 

참조). 교육과정 내용이 개발된 후 학점 범위를 설정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속도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 학점 설정에 대한 논의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과목 학습량을 설계하는 데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과목별 학기 단위 이수가 기본 전제로 적용되면서 기본 

학점을 사후에 결정하는 방식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정 

과목을 단일 학기에 이수해야 한다면, 과목별 배분 가능한 학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과목의 학습량은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높인 셈이다. 더욱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본 학점 

설계가 논의되지 않았고, 반대로 총론에서는 학기 단위 이수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2가지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는 충돌되어 다양한 모순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 

교육과정에서는 대체로 이 선언적 수준을 유지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진로 경로를 고려한 자율성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국가에서 개발하는 전문 교과 과목, 시‧도에서 개발(또는 승인)하는 전문 교과 과목 

개발 시 과목별 학습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학점’을 설정한 후 개발하고,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문 교과 과목의 

편성이 지역 상황이나 학과의 특색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학교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는 각 학교 법인이 표준 단위 수를 지정하고, 이를 바탕



제5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탐색  255

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단위 수를 지정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은 대부분 4학점에서 1학점 범위 내의 증감이 

가능하다(일부 과목은 예외).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 교과 또한 선택 과목의 성격으로 

4학점 분량 또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여 과목별 내용 체계를 개발

하되, 학교가 이를 편성할 때는 학교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거나, 시‧도교육감의 지침에 

의거하여 기본 학점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과 내용을 개발할 때 

적절한 분량과 깊이로 일관성을 갖추되, 학교가 이를 가르칠 때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 학교의 

실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전문 교과 과목의 기본 학점을 국가 교육과정에서 설정할 경우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과목의 기본 학점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 교육과정에서 기본 학점을 제시할 

경우 학교의 유연한 적용‧운영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과목별 학습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학점’을 먼저 설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고, 실제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정 학습량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개발할 경우, 현재보다 

전문 교과 과목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는 뒤에서 제시할 전문 교과 내용 체계 진술의 문서 

체제 개선을 통해 기존 과목 간 유사성, 내용 중첩 등을 검토하여 통합할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고 국가 수준에서 제시할 범위를 명료하게 설정하여 개발한다면, 고시되는 과목의 

수나 양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

둘째, 직업계고의 보통 교과 이수 학기에 대한 유연성 부여가 필요하다. 현재 보통 교과의 

경우 기본 학점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학기 단위 이수가 기본 편성 지침이 

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과거 다학기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했던 내용들을 

특정 학기에 일시에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국어’ 과목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에 걸쳐 각 2학점씩 학습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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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국어1’을 1학년 1학기에 3학점 내지 4학점으로 이수해야 

하고, ‘공통국어2’를 1학년 2학기에 3학점 내지 4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통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 교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1학년에 과도하게 

보통 교과 학점이 집중되고,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전문 교과보다 보통 교과 학습에만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 특정 내용 영역이 두 

학기에 걸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은 시간이라도 다학기 이수를 통해 단계적

으로 천천히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고, 학기 단위 과목 이수와 맞물려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또한 특정 학기에 쏠리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성격 차별화

1) 현재의 상황

현재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 간의 교육과정 성격에 있어 

큰 차별성 없이 같은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 고교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 유형에 

대한 총론상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특별한 차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학점 

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이 같은 틀 내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수요 

맞춤형고는 산업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교육과정 운영보다 총론의 틀 내에서 

움직이게 되고, 반대로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진로 경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학교(또는 취업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해야 하는 학교)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산업수요 맞춤형고를 둘러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결국은 교육과정을 

통해 그 정책들이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수요 맞춤형고가 그 의미대로 산업 수요를 

민첩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특성화고와는 다른 별도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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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개선 과제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학점 배당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고가 갖는 교육과정 자율권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자율권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핀란드의 온오프라인 학습, 야간교육, 집중이수제 등과 같이 학생들이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의 자율화를 뜻할 수도 있고, 영국 사례와 같이 전공 특성에 따라 일반

교육과 기술교육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체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서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 산업체 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교육과정 자율화의 범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의 운영’이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여 총론에서 일정 부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향 3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적 교육과정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정합성 강화

1) 현재의 상황

첫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교육 목표 및 방향과 직업교육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나, 전문 교과는 NCS를 적용

하면서 구체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직업기초능력’

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하면서 3가지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여전히 핵심 역량 함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는 여전히 산업 수요,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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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국가교육위원회, 2024: 38). 그렇다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직업계고에서 보통 교과는 핵심 역량을, 전문 교과는 직무능력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는가? 

총론의 핵심 역량은 교과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국가교육위원회, 2024: 6)으로 정의하고 있어, 교과 교육에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포함되고,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고교 교육과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 역량과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 역량의 관계를 명료하게 제시

하고, 이를 통해 ‘교과’의 역할과 성격을 규정할 때 학교 교육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

둘째, 공통 교육과정의 과목들과 전문 교과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1부터 중3까지 공통 교육과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학교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특정 학년에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목 내용 대부분이 유사하다. 고교 단계에서부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이 중에서도 일부는 공통 과목이 존재한다(예: 공통국어1‧
2, 공통수학1‧2 등). 이러한 공통 교육과정 과목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철저한 

학습 위계를 갖추고 내용 체계가 개발되며 교육과정에 고시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 교과는 

이러한 공통 과목들과의 연계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중학교 단계 과학 교과에서 ‘전기와 자기’ 개념을 학습하지만, 

전문 교과의 ‘전기‧전자 일반’이나 ‘농업용 전기‧전자’, ‘선박 전기‧전자’에서 동일한 내용이 

다시 등장한다.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일반적인 학습 내용이 전문 교과의 학습 기초가 될 수 

있고, 그 학습 흐름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 

내용에서도 AI 기술이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습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정보과에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신설한 반면, 

전문 교과의 정보‧통신 교과(군)에서 ‘인공지능 일반’ 과목을 신설하였는데, 앞서 <표 5-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과목의 내용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전문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

루는 것들이 공통 교육과정에서 범용적인 과목의 내용으로도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 두 체계를 잘 연계하지 못할 때 교육과정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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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정보과, ‘인공지능 기초’ 과목 정보‧통신 교과(군), ‘인공지능 일반’ 과목

영역 내용 요소

(1)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
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

⋅탐색과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다
양한 학문 분야에 활용된다.

(2) 인공지능과 학습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에 적
합한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한다.

⋅딥러닝은 다중의 은닉층으로 구
성된 인공신경망으로 복잡한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활
용된다.

(3)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공지능이 현대 사회에 끼치는 영
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
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인공지능 
프로젝트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인공지능 이해
∙ 인공지능 개요 
∙ 인공지능 활용
∙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 데이터
∙ 데이터 획득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탐색

기계 학습 

∙ 지도 학습
∙ 비지도 학습
∙ 강화 학습
∙ 모델 평가

딥 러닝
∙ 뉴럴 네트워크
∙ 합성곱 신경망(CNN)
∙ 순환 신경망(RNN)

인공지능 프로젝트
∙ 사전 학습 모델(pre-trained 

model)
∙ 실무 프로젝트 개발

출처: 1) 교육부(2022e). pp.183-184.
     2) 국가교육위원회(2024c). p.139.

<표 5-2> ‘인공지능 기초’ 과목과 ‘인공지능 일반’ 과목의 내용 체계 예시

예기치 않게 공통 교육과정 내용 이상의 기초 지식이 전문 교과 학습에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문 교과 중 건축‧토목 교과(군)의 ‘측량’ 전공 실무 과목을 

학습하기 위해 보통 교과 중 수학 교과(군)의 ‘대수’ 일반 선택 과목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수’ 과목이 편성되지 않아 오히려 

전문 교과에서 이를 역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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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전문 교과의 ‘교과 교육과정’에 교과(군)별 핵심 역량,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 

역량은 해당 분야 직업세계에서 갖춰야 할 직무 특수 역량과 연계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교과 교육

과정의 개요 영역이나 설계에서 제시하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교과의 교과

(군) 내 이질적 영역이 공존하기보다 동질적 영역으로 묶일 수 있도록 교과(군) 설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1-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 수요 연계 체계 개편’ 제안 

과제와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용‧관광‧레저’ 교과(군)처럼 이질적 영역이 하나의 

교과(군)로 묶일 경우, 해당 교과(군)의 ‘교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성격이나 목표, 역량 등을 

분야별로(예를 들어 기준학과) 별도로 설정한 후 하나의 문서에 제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출처: 교육부(2022c). p.1183.

[그림 5-4]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극 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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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가독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고 단일 교과로서의 지위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를 먼저 명료하게 설계하고, 해당 교과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역량 모델을 제시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력 

양성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칭)‘직업 기초 과목’(‘1-나.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 도입’ 제안 과제 내용 참조)에서 학습

하는 내용들은 모든 교과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5-4]는 현재 보통 교과에서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교과 특수 역량 간의 관계를 

모델링해서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를 향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통 교육과정 교과 중에서 전문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교과 영역(또는 내용 요소)을 

사전에 분석하여 전문 교과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설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반드시 교과 영역별로 내용 체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52)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로 ‘과목 교육과정’ 내용 진술 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성격 및 목표>의 성격 등의 문서 체제 속에 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의 순서나 위계를 고려해서 전문 교과 내용을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과목 간 편성 

순서 등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나.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내용 체계의 위계성‧계통성 강화

1) 현재 상황

첫째, 전문 교과의 교과(군) 간 혹은 과목 내용 간 연계성과 위계성 검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군), 과목 중심으로 분절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용 간 연계 혹은 중복된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5-3>과 같이 

경영‧금융 교과(군)의 ‘사무 관리’ 과목과 정보‧통신 교과(군)의 ‘정보 처리와 관리’ 과목 간 

학습 영역의 유사성이 매우 높다. 

52) 본 연구 보고서의 [그림 5-5]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로드맵(안)을 제안한 것임. 여기에서 선행 연구
는 로드맵(안)에서 교육과정 개정 발의 준비 단계(3년 전)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분야별)」가 해당됨.



262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경영‧금융 교과(군), ‘사무 관리’ 과목 정보‧통신 교과(군), ‘정보 처리와 관리’ 과목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사무 관리의 이해
∙ 사무 관리의 개념과 특징
∙ 사무 자동화 활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
∙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한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활용
∙ 스프레드시트의 기능
∙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활용
∙ 프레젠테이션의 기능 
∙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의 실제
∙ 문서 관계 법규 
∙ 문서 작성의 원칙
∙ 인터넷 활용 문서 작성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정보 산업과 정보 
윤리

∙ 정보 산업의 발전과 정보 기술
∙ 정보 윤리와 정보 보호

워드 프로세서 
활용

∙ 기본 문서 작성 
∙ 공문서 작성
∙ 실무 문서 작성
∙ 종합 보고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활용

∙ 기본 시트 작성
∙ 데이터베이스 활용
∙ 실무 문서 작성 
∙ 통합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활용
∙ 제안서 작성
∙ 프레젠테이션 제작
∙ 프레젠테이션 발표

데이터베이스 활용
∙ 데이터베이스 작성
∙ 보고서 작성
∙ 자동화 문서

문서 공유와 활용
∙ 온라인 공동 문서 작성과 공유
∙ 온라인 설문 작성
∙ 디지털 기기와 문서 활용

출처: 1) 국가교육위원회(2024b). p.76.
2) 국가교육위원회(2024c). p.89.

<표 5-3> 서로 다른 교과(군)의 유사한 과목 내용 체계

이러한 현상은 교과(군)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 기능 등의 범주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교과

(군) 간 중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조정의 과정이 그간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마다 초점을 두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복성이 높은 상태로 모든 

분야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개발한다면 국가 교육과정 내용상 과잉이 나타날 수 있고, 전문 

교과 내에서도 핵심 과목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와 교육과정의 

질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군) 맥락의 특수성을 담기 위해 유사 

과목이 계속 추가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경영‧금융 교과(군)의 ‘창업 일반’, 농림‧
축산 교과(군)의 ‘농업 창업 일반’, 수산‧해운 교과(군)의 ‘수산 해양 창업 과목’이 그 예이다.

서로 다른 교과(군)에서 ‘창업’을 주제로 해당 교과 맥락에 터해 내용 체계를 개발하지만, 

창업이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공통 요소가 많다. 교과(군) 간의 이슈뿐만 아니라 

교과(군) 내에서도 내용 체계 설계가 과목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목 간 위계 수준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교과(군)의 ‘문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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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반’, ‘미디어 콘텐츠 일반’, ‘영상 제작 기초’ 과목에서 각각 문화 콘텐츠 산업 기획, 

미디어 콘텐츠 기획, 영상 기획의 학습 영역이 등장하는데, 3가지 내용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특정 교과(군)에서는 전공 일반 과목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적 이론을 모두 학습하고 그 다음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게 설계된 반면, 그렇지 않은 교과(군)도 있어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조직하는 원리가 모두 상이하다.

둘째, 보통 교과와 다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여러 교육 시스템과 맞물려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통 교육과정 과목과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모두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취하고 있고, 이에 맞춰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이 작동하며 학교의 교수‧학습, 평가 계획 수립이 진행된다. 반면 전문 교과의 

경우 유일하게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가 다른 분야이지만 교육 행정 영역에서 이러한 차이 

인식이 부재하여 직업계고에서는 보통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기준에 맞춰 자료 작성 

요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각 과목을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태도 측면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해야 하는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25: 140), 이는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보통 

교과 문서 체제에만 담긴 내용이다. 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성취기준 코드에 대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모두 편성하고 있는 직업계고 입장에서는 왜 두 교과 영역 간 코드 

생성의 규칙이 다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활용도를 

낮추게 되고 불편함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군) 및 전공별 유사 용어와 내용에 대한 개발진 

간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 교과의 교과(군) 간 혹은 과목 내용 간 연계성과 위계성 

검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교과별 내용의 

중복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해당 교과(군) 및 전공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무 방법,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용과 운영 방법은 직무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 교육과정 

내용 체계 속의 학습 영역과 학습 요소에 언급된 단어나 문장을 보고 내용의 중복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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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시 이러한 유형의 고려 사항

들을 추출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 내용 개발 단계에 제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과목별 내용 체계의 학습 순서와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계 교과(군)의 기준학과 중 ‘자동차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개발한다면, <표 5-4>와 같이 학습의 단계를 고려하여 과목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설정하여 과목 간 내용 연결 지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특정 과목에 

이론, 실습이 각각 분리되어 치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설계될 수 있게 제시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는 내용 체계 진술의 방법이며, 이와 연결된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에 대

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53)를 통해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53) 본 연구 보고서의 [그림 5-5]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로드맵(안)을 제안한 것임. 여기에서 별도 연구
는 이 로드맵(안)에서 기초 연구(2년 전)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개발 연구」가 해당될 수 있고, 연구를 수행할 때 
같은 시기에 수행될 「보통 교과 교육과정 문서 개발 연구」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

기준학과: 자동차과

학습 단계 과목명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전공 
기초

자동차 일반

• 자동차 기관의 구조
• 내연 기관의 이해
• 외연 기관의 이해
• 친환경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

• 자동차 구조 관찰하기
• 자동차 기관 점검하기
• 자동차 혁신 기술 

예측하기 
• 자동차 기관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 안전 정비에 대한 

태도
• 친환경 기관의 가치 

인식

자동차 기관

• 가솔린‧디젤 기관 구조
• 윤활 및 냉각 장치의 

구조와 원리 
• 전자 제어 연료 장치의 

구조와 원리

• 자동차 기관 분해하기
• 자동차 부품  탐색하기
• 친환경 자동차의 

구성품 비교‧분석하기

전공 
심화

자동차 섀시 
정비

• 조향 ‧제동 ‧현가 ‧구동 
장치의 구조와 원리

• 조향 ‧제동 ‧현가 ‧구동 장치 
정비의 이해 

• 자동차 섀시 
점검‧진단하기

• 자동차 섀시 조정하기
• 자동차 섀시 수리하기

• 정비 기술에 대한 
자긍심

• 정비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

•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

<표 5-4> 과목별 내용 체계 진술 방식의 변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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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도 직업계고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NEIS를 통해 직업계고에서 어떠한 교육과정, 과목, 

능력단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 전공 이수 기준, 진로 경로 등 학습자의 다양한 이수 모델 제시

1) 현재 상황

첫째, 부전공과 (주)전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이 부재하다. 직업계고는 기본적으로 

학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후 부전공, 세부 전공 코스제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상에 부전공에 대한 학점 

이수 기준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다. 또 부전공과 달리 (주)전공에 

대한 개념 설정이나 학점 이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전공의 경우에도 학점 기준

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1개의 과목을 24학점으로 극단적으로 편성해도 해당 교과와 관련된 

기준학과: 자동차과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 자동차 전기‧전자 회로 
분석 

•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의 이해 

•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 
점검‧진단하기

•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 
수리하기

• 자동차 전기‧전자 시스템 
교환하기 

• 전기‧전자 회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

• 기술을 응용하려는 
자세 

자동차 정비 
검사

• 관능검사의 이해 
• 기기 검사의 이해
• 검사 기기 관리
•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부품별 관능검사 하기
• 부품별 기기 검사하기
• 검사 기기 다루기와 

관리하기
• 자동차 상태 

파악하기와 이력 
관리하기

• 검사 기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태도

•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태도

•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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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부전공 이외에 학생들이 입학한 본래의 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준학과를 토대로 해당 기준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편성‧운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명이 ‘스포츠마케팅과’이고 기준학과로 ‘레저산업과’, ‘마케팅과’를 설정하지만, 

관광‧레저 교과(군)의 기준학과인 ‘레저산업과’의 과목 및 경영‧금융 교과(군)의 기준학과인 

‘마케팅과’의 과목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체육 교과(군)의 과목을 전문 교과로 편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준학과는 학생들의 동일계열 진학 시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외 운영이 늘어날수록 계속교육이나 후학습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된 진로 설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을 통해 교과(군)별 취득 가능한 자격, 

후학습 진학 학과 예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교과(군) 단위에서 포괄적으로만 제시한 

것이다. 향후에는 이를 구체적인 전공(또는 기준학과) 수준에서 교육과정 이수 모델과 성과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진로 경로 다양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과 자격, 취업, 

후학습 경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개념과 부전공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편성‧운영 기준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가) 학교는 

산업 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 (생략) …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는 학교가 개설한 학과와 인력 양성 유형에 부합하는 기준학과를 

1개 이상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학과의 교과목을 1개 이상(또는 전공 기초, 전공 심화를 

각 1개 이상)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가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전공의 경우에도 만약 학교가 

부전공 과정을 운영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운영하되, 부전공에 

대응되는 기준학과 과목 중 전공 기초, 전공 심화를 각 1개 이상 편성한다는 지침 등을 



제5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탐색  267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기준학과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후학습 혹은 계속교육 경로와 연계하여 중등 직업교육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학과가 적절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 등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교과 교육

과정” 문서의 ‘교과 교육과정의 이수와 진로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 역량 간의 조화를 위해 단순한 기능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인성, 시민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의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균형성 있게 구성‧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A학과의 전공 + 

B학과 부전공’ 모델, ‘A학과 전공 집중 이수’ 모델, ‘A학과 전공 + 자격 취득 기반 이수’ 모델, 

‘A학과 전공 + 학교 밖 교육과정 이수’ 모델 등 학생의 진로 경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자격증 위주의 기술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성적 중심 평가, 인문이나 예술 관련 교과의 위축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학생들의 

창의력, 소통능력, 인성, 시민성,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교과 교육과정의 이수와 진로 설계’ 부분을 개선하여 

주요 기준학과(전공)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모델, 학생 진로 경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직업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할 때 학교가 참고할 수 있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방향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

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1) 현재 상황

첫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주체가 17개 교과(군)별로, 과목별로 매우 다양

하다. 학교 교사, 대학 연구자, 협회, 학회, 민간단체, 교원 단체, 국가정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 교과(군)와 과목에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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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후부터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NCS를 기반으로 그 내용이 조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 

및 기술 분야 관계자도 직간접적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발의된 이후에서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급하게 진행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각 교과(군) 및 과목의 개발과 연계된 관계자가 누구이고, 

이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협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개정 교육과정이 발의되면 각론 개발에 매진하는 데 분주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인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은 교육과정 개정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고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참여 주체로 학교, 산업체, 학계, 교육 행정가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직화하고 이들 간의 숙의와 피드백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전-중-후 모든 과정에 적절한 협의 채널, 피드백 채널 등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층위와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층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및 직업계고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성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각 수행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조직 구조는 교육과정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명시하여 개발 수행 기관(연구 

수행 기관)에서 이를 인식하고 개발 주체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의 휴지기에도 이러한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연속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례적인 체제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운영 주체, 조직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시행 지침 등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숙의와 피드백 구조에 기초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계고 교육과정과 개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5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과제 탐색  269

제한된 범위의 주체들만 참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관계자들(개인, 조직 등)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 특수

성을 고려하여 교과 생태계 맵(관계망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과 

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명료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경우 그 역할이 모호하여 책임 있는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단계에서 산업체 관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주체별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거버넌스와 주요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못지않게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숙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발 자체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별도의 거버넌스 

등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 구축 및 사전 연구 수행

1) 현재 상황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도 개정 발의 후 개정 작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만 체계

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은 부재한 상황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2021년에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실태 조사, 요구 분석, 구성 방안, 교과 교육

과정 개발 방안, NCS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을 탐색한 다양한 사전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개정을 1년 앞둔 시기에 연구 발주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수행 기간도 

상당히 단기간(실제 연구 기간은 대략 6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17개 교과(군), 528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교과(군)와 

과목의 개발 이해 당사자가 상당히 다양하고 편차가 있어서 단기간에 사전 연구가 수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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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개발의 결과물에서도 한계가 많아질 수 있다. 특히 국가 교육

과정의 성격상 일관성 있는 결과물과 국가의 기준으로서 내용의 정합성 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방대한 분량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사전 연구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의 총괄적인 가이드 및 종합적 시각과 방향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여러 연구 주체

들에 의해 다양한 사전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거나 총괄적인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 주체나 혹은 관련 연구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직업계고 전문 교과 교육

과정은 이해 당사자가 교과(군)별로도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연구는 다양한 주체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관된 시각이 정합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총론의 보편성이 균형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함께 안내(예: 컨트롤 타워, 헤드쿼터 등)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될 필요가 

있고 실제적인 권한과 역할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둘러싼 단계적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 과제를 체계적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장의 개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여 단계별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1-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 설정’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개정 주기와 맞물려서 여러 연구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어 

훨씬 더 안정적인 교육과정 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수시 개정 체제는 

어느 시점에 개정 발의가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 발의가 이루어져 기초 연구를 

하게 되면 전문 교과는 교과 영역이 방대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연계한 세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정이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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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개정 발의 배경’과 관련된 상시적 연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발전 계획 추진 논의, 산업 환경 변화 분석, 직업계고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및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실행 및 모니터링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 상세한 내용은 제4장의 <표 4-31>(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단계별 연구 과제 목록) 참조.

[그림 5-5]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로드맵

 

둘째, 국가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와 교육과정 후속 지원 정책 연구 결과의 종합적인 

환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마다 국가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

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직업계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 이외에 산업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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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축적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등에 대한 기초 자료와 더불어 교육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교육과정 후속 지원 정책 연구의 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과정 후속 지원 

정책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자료, 교수‧학습 

자료, 평가 자료 등이 개발되고 있어 자료 개발 과정에서 과목별 주요 쟁점이나 이슈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이러한 관련 연구 결과들이 교육과정 사전 연구 내용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 지속적인 협의의 과정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전 연구 수행 결과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체 내에서 직업계고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수행한 다양한 사전 연구의 결과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발의 후 기초 연구 

및 각론 개발 과정에 반영되고 각 단계 내 분과 주체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주체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참여형 숙의 

구조 운영 지원과 함께 전체 교육과정 개발 체계를 총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직 내에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총론의 보편성을 조망하는 관점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및 전문가 확보

1) 현재 상황

첫째, 전문 교과의 교과(군)와 교원 자격 간의 불일치로 교과 교육 전문가 집단의 범주가 

모호한 실정이다.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후 교과(군)가 확대된 반면, 교과(군) 명칭과 교원 

자격 간의 불일치는 심화되었다. 물론 기존에도 5대 계열과 교원 자격의 표시과목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으나, 5대 계열이 광의의 범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계열에 포함되는 

교원 자격이 매칭된 반면, 17개 교과(군)로 확대되면서 교과(군)와 담당 교원의 관계가 불분

명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환경‧안전‧소방’ 교과(군)의 기준학과인 ‘환경과’의 과목을 어떠한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에 있어서 환경 표시자격 교원인가 아닌가에 대해 명료한 기준이 

부재하다. ‘소방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결국 특정 교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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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을 양성하고 연구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과 학회가 어디인가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장기

적으로는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어렵다. 산업 수요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안목, 

학교 교육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예: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이 

활용되는 장면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산업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학문적 관점

으로만 접근한다면 직업교육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잃기 쉽고, 학교 교육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설계한다면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 

교육과정이 활용되는 장면에 대한 이해로서 9급 공무원 채용, 공기업 채용, 동일계열 특별

전형 진학, 산업체 취업 등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가 교육과정 속에서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갖출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양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부 개선 과제

첫째, 추후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군)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교원 자격의 표시과목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교사의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고, 표시과목은 중등학교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 과목을 뜻한다(「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연계된 표시과목이 명료하게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군) 설정이 자주 바뀌고 교원 자격의 표시

과목도 자주 바뀐다면 교원 자격 제도 운영에서 행정적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어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군)의 잦은 변경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차기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전문 교과의 교과(군)에 대한 설정을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정비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 자격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역랑 개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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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전문가 인력 풀(pool)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교과와 연계된 학계의 전문가(일반대학의 교원 등), 산업체 전문가, 교육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력 풀에 등록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후속 지원 정책 과정에서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장기적

으로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내실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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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1. 연구 개요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과 고용 형태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목적, 대상, 내용과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

하고 있고, 2022년말에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대응은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직업계고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직무 환경 변화에 따라 고졸 근로자들이 수행해 오던 

업무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직업계고 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과 실태 진단 및 미래

지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직업계고의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 주요 국가들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및 직업교육과정 동향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현장 인식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미래

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과 실행 과제 제안이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들은 문헌 

분석, 주요국 동향 및 사례 분석, 통계‧행정 자료 분석, FGI, 워킹 그룹,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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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내용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직업계고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직업계고 학교와 학생 수의 변화 추세를 볼 때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왔지만,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로는 우리 사회에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 진학 선호도 증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졸 일자리 질 하락과 고용 불안정성 심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취업보다 진학이 

우세해졌다. 이러한 직업계고 교육의 외형적 측면과 더불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완성적 교육과 계속적 교육의 이중적인 성격을 강화해 왔고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장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위한 현장성이 강화되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지역 산업 수요와 학생 진로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직업계고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중등교육을 운영하면서 직업교육을 담당해 왔고 이러한 전통적

인 역할 이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교육기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국(잉글랜드), 핀란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싱가포르, 일본 등 5개

국의 중등 직업교육 체계와 교육과정에 관련된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잉글랜드)에서 중등 직업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실무 경험과 고급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과 대학 진학이 모두 가능한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비중을 이수 학점이나 시수로 

정하기보다 학생의 전공 분야에 따라 또는 학생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체와의 협력이 특징적이다.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 과정에 산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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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이라는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직업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다. 모든 T-레벨 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교육을 필수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을 원격 형태로 확대

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설 및 건축 환경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설계를, 농업 

및 환경 관리 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에 대한 학습 등 친환경 기술교육을 확대

하고 있다. 이는 중등 직업교육이 단순히 기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핀란드에서 중등 직업교육은 학습자들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이나 야간 교육과 같은 유연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직업 자격을 정비하여 자격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직업 자격(Diploma) 과정을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보다 폭넓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SOAR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산업체의 연관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연관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관들은 고등학교 때 수료한 학점이나 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주 정부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보다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개별 학교의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인증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은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여 학교 입학 

및 커리어 패스를 선택하고 있다. 한편 CTE 프로그램을 완료할 경우 일반 과목 중 일부 

과목의 졸업 요건을 예외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그만큼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학습 경로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능력 기반 

교육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수 과목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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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직업교육 체계에서 각 부문 간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일본은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 및 지역 사회, 지역 산업계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서 기술 외에 직업관, 진로관, 윤리관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여 지식‧기술‧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 교과와 과목의 편성이 지역이나 

학교 및 학과의 특색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에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학점제는 모두 ‘교육

과정의 변화’로 구현되고, 이로 인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복잡도가 증가하였다. 이 교육과정 

관련 정책들의 방향에서 구체적인 직무능력 함양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라는 상이한 

기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계고 현장에서 정책 간 혼선과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자격 기반(과정평가형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의 “과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내용을 재조합하여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학생 진로 기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따라 선택한 “과목”을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교수‧학습과 평가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준비와 활동

보다 교육과정상 상충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 방향과 취지가 상충한 데에는 교육 현장의 정책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교육과정과 정책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직업계고에서 전공 실무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고시된 실무 

과목 중 직업계고에서 편성‧운영 학교가 10개교 미만인 과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학생들의 학습 기회 다양화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전공 실무 과목의 편성 범위, 

운영 기준의 명확화하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본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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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유연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최소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관한 지침이 부족하다. 직업계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

기 위해 구체적인 안내나 연수 기회 등 전공 실무 과목 운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계고에서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 학과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시 외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교육 현장에서 고시 외 과목의 다양화는 직업계고가 양성하려는 인력 유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NCS기반 교

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고시 외 전공 실무 과목의 개설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별도로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NCS 능력단위와 NCS 학습모듈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개발에 드는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고시 외 과목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NCS기반 교육과정은 종전 이론 중심이었던 직업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NCS 능력단위가 분할, 통합, 명칭 변경 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직업계고에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개선이 느린 NCS 능력단위는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심화시키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단위 과목 운영은 실무 과목에 필요한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간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전문 교과 

과목의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 설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역 간, 학교 

간 동일 과목의 학습량에 편차가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인 기준(예: 학기 

단위 과목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이후 

도입된 내신 산출 방식(예: 전문 교과 상대평가 도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인수 과목이 

많은 전문 교과에서 학생들의 성적 불이익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과목 선택 취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안)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마련을 위해서 수행한 워킹 그룹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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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워킹 그룹 협의에서 그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교육과정 개정에 임박해서 촉박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개정 휴지기 동안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폭넓은 기초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발의 이전부터 산업 수요 전망, 산업과 전문 교과 연계 

및 재구조화 탐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주요 변화와 전문 교과 변화 사항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고, 차기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를 담을 수 있는 총괄적 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 향후 산업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 있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현재 고정된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고정된 틀을 

넘어 보다 더 유연화하고 자율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종전과 달리 직업계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유연화,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에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 및 기술 수요와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분야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별 이해 당사자가 

다양하다. 이는 교과(군)별 특수성을 확인하고 누가, 언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지를 규명

하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교과(군)별 생태계 지도를 구축하여 핵심 

인적자원을 발굴‧지원‧관리하는 등 향후 지속 가능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참여 모

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 폭넓은 의견 수렴도 중요

하지만, 개발의 일관성, 완성도를 위해서 관계자들의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숙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적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에서 총론과 일반고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보편성과 직업계고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접목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총괄하는 주체는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상호 충분히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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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숙의의 장 마련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중심으로서 이러한 실제적인 숙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착수 전-중-후 모든 과정에서 심도 있는 

숙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 마련을 위해서 수행한 워킹 그룹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체제(안) 구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은 

발의 전 단계부터 확정 및 시안 개발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로드맵형 연구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교육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초 연구, 시안 개발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매년 수행되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조사 기반의 기초 데이터 축적 연구 등이 내용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체계를 통해 수행된 기초 연구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 연구 

체계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연구‧사업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발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네트워크,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관기관 협력 체제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숙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연계와 협의, 공론화, 연구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및 

직업계고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총론 및 각론 차원에서의 논의 구조를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위원회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능 중심의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정례 혹은 수시 점검 및 분석을 위한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와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계고 교과군(별)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쟁점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 

발의 주체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조직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들 방안은 법령 개정 

한계 및 실효성 등의 문제로 타당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17개 교과(군)의 다양한 현장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되

었다. 예를 들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내 직업교육 분야 위원 구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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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공동 연구 

및 상시적 협의 체계 구축, 인력 확충, 교육과정의 순차적 개발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간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교육 체계 

내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통 프레임 내에서 직업계고의 특수성을 유연

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교차 참여, 총론 연구 수행 주체와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수행 주체 간 협의 및 소통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총괄 

관리 부서(국가교육위원회)에 직업교육 담당 인력을 의무 배치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연구진 

간 협의 및 소통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NCS 개정 주기와 교육과정 개정 주기의 불일치 문제, 진로 다변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자율적 운영 체제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제2절 결론

1.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고, 장기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의미와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즉 “우리는 

왜 국가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 틀 안에서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확장성 및 학습자의 진로 경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둘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함

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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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사회 이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비추어 볼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의미만을 

강조하기보다 순환적 관점에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래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갈 것인가? 즉 “국가 수준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키워드를 

제안하였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학생,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향점들은 각각의 축을 구성되지만, 동시에 작동할 때 직업

계고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증폭되고 직업계고 교육의 공공

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교육

과정 개발 체제는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여러 현안과 문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할 때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을 제안

하였다.

2.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과제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관련된 여러 현안과 문제 상황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현재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개발‧고시하기 위해서 4가지의 개선 

방향과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산업 수요 

연계 체계 개편’,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 도입’, ‘전문 교과 교육

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 설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지역산업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제 구축’, ‘과목별 기

본 학점 체계화와 적용 유연화’,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성

격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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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정합성 강화’,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내용 체계의 위계성‧계통성 강화’, ‘전공 이수 기준, 진

로 경로 등 학습자의 다양한 이수 모델 제시’를 제안하였다.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 구축 및 사전 연구 수행’,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및 전문가 확보’를 제안하였다.

주: 연구진이 작성한 것임.

<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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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현재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특히 NCS기반 연계 방식이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능력단위 이수 중심의 운영이 종합적 역량 함양을 저해하고 학교 간 편차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세계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NCS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 연계 체계를 다각화하고 재정

립할 필요가 있고, 보편적인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과목 

도입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역량 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개선 과제 세부 과제
교육과정 주기 교육과정 개발

개발 운영 환류 총론 각론 체제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산업 
수요 연계 체계 
개편

• 전문 교과에서 ‘교과’에 대한 지위 검토 
기준을 마련한 후 산업과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교과(군) 개편

○ 교과(군)

• 전공 일반 과목과 전공 실무 과목의 
성격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가칭)‘전공 
기초’와 (가칭)‘전공 심화’ 관점에서 정립

○ 과목군

• NCS에서 고시하는 직무 분석, 능력단위 
등을 참고하여 과목 내용 체계를 개발하고, 
교육 맥락으로 재구성하며, 특정 과목 
이수를 연계된 능력단위 이수 인정

○ ○
이수
인정

내용
체계

나. 보편적 직업 기초 
역량 함양 과목과 
프로젝트 과목 
도입

• 직업 기초 과목, 전문 공통 과목의 
이원화된 체계를 (가칭)‘직업 기초 
과목’으로 개선

○ 과목군

• 전공 분야 주제에 대한 통합적 학습을 
위해 (가칭)‘실무 프로젝트 1‧2’ 과목 신설

○
과목 
신설

다.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기준 설정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교육과정 
수시 개정을 통해 개선

○
내용
체계

개정
주기,
범위

• 교육과정 개정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내용
보완

개정
제도

주: 국가 교육과정 주기를 개발→운영→평가 및 환류,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총론 문서(기준), 각론 문서〔보통 교과 연
계, 전문 교과 편제(교과(군), 과목), 문서 체제〕, 개발 체제(개발 참여자, 개발 절차, 개발 주기와 범위)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와 교육과정 주기 및 개발 체제의 연관성을 제시함.

<표 6-1> 방향 1(사회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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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2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체계로 인해 지역 산업 특성이나 학교별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

하기 어렵다. ‘고시 외 과목’ 운영을 통해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나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특성과 학교별 강점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산업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

하는 과목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여백’을 마련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고시 외 과목’의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여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개선 과제 세부 과제
교육과정 주기 교육과정 개발

개발 운영 환류 총론 각론 체제

가. 지역산업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체제 
구축

• 시범적 지역 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및 
장기적 확산

○ △
시‧도 
개발

• 지역 교육과정 적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 고시 과목 범위 최소한 설정

○ △
개발
범위

• 지역 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확대 운영 ○ △

• 시‧도교육감 승인 ‘고시 외 과목’ 상세 
정보 채널 마련 및 시‧도별 분담 개발

○ △
승인,
정보 
공유

나. 과목별 기본 학점 
체계화와 적용 
유연화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 ‘기본 
학점’을 설정한 후 개발, 학교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운영하도록 유연성 부여

○ ○
기본
학점

△

• 직업계고의 보통 교과 이수 학기에 대한 
유연성 부여

○
이수 
학기

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성격 차별화

•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학점 배당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교육과정 자율권 제시

○
구분 
제시

주: 국가 교육과정 주기를 개발→운영→평가 및 환류,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총론 문서(기준), 각론 문서〔보통 교과 연
계, 전문 교과 편제(교과(군), 과목), 문서 체제〕, 개발 체제(개발 참여자, 개발 절차, 개발 주기와 범위)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와 교육과정 주기 및 개발 체제의 연관성을 제시함.

<표 6-2> 방향 2(지역과 학교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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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3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적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과의 연계성이 불명확하며,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간의 관계 설정이나 내용 체계의 위계성 및 계통성 부족, 이로 인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기초 학습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직무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들이 

기초 소양, 핵심 역량, 전문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직무능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문 교과 교육

과정에 핵심 역량 및 교과 역량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공통 교육과정 내용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전문 교과 내용 설계 시 반영함으로써 학습의 위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개선하고 내용 체계의 위계성 및 계통성을 강화하여 학습의 흐름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공 이수 기준, 진로 경로 등 학습자의 다양한 이수 모델을 

제시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개선 과제 세부 과제
교육과정 주기 교육과정 개발

개발 운영 환류 총론 각론 체제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정합성 
강화

• 전문 교과의 ‘교과 교육과정’에 교과(군)별 
핵심 역량, 교과 역량 제시, 교과 역량은 
해당 분야 직업세계에서 갖춰야 할 직무 
특수 역량과 연계 개발

• 공통 교육과정 교과 중에서 전문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교과 영역(또는 내용 
요소)을 사전에 분석하여 전문 교과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설계 시 고려

○
문서
체제

나.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 내용 
체계의 위계성‧ 
계통성 강화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군) 및 
전공별 유사 용어와 내용에 대한 개발진 
간 이해도 제고

○
문서
체제

개발 
절차
안내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과목별 
내용 체계의 학습 순서와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
문서
체제

개발 
절차
안내

• 시‧도 직업계고 교육과정 담당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
지원 

시스템

<표 6-3> 방향 3(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균형적 교육과정)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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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만,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

고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또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임박해서야 연구가 급하게 이루어

지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이 부재하며, 교과(군) 체계와 교원 자격 체계 간

의 불일치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과정에 학교, 산업체, 학계, 교육 

행정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 체계가 필요하다.

개선 과제 세부 과제
교육과정 주기 교육과정 개발

개발 운영 환류 총론 각론 체제

다. 전공 이수 기준, 
진로 경로 등 
학습자의 다양한 
이수 모델 제시

•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한 개념과 부전공에 
대한 개념 구체화 및 관련 편성‧운영 기준 
보완

○
기준
개선

△

•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교과 교육과정의 
이수와 진로 설계’ 개선

○
문서
체제

주: 국가 교육과정 주기를 개발→운영→평가 및 환류,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총론 문서(기준), 각론 문서〔보통 교과 연
계, 전문 교과 편제(교과(군), 과목), 문서 체제〕, 개발 체제(개발 참여자, 개발 절차, 개발 주기와 범위)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와 교육과정 주기 및 개발 체제의 연관성을 제시함.

개선 과제 세부 과제
교육과정 주기 교육과정 개발

개발 운영 환류 총론 각론 체제

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참여 주체로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참여 주체 조직화, 숙의와 피드백 
구조 마련

○ △
개발 

참여자

•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 명료화

○ △
개발 

참여자

나.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 구축 및 
사전 연구 수행

• 단계적 연구 로드맵 마련 및 연구 과제의 
체계적 수행

○ △
개발
절차

•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와 교육과정 
후속 지원 정책 연구 결과의 종합적 환류

○ △
개발 
절차

• 사전 연구 결과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간 연계 협력 
체계 마련

○ △ △
개발 
절차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전문 인력 확충 ○ △
개발 

참여자

<표 6-4> 방향 4(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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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및 거버넌스 구조를 정교하게 마련하고, 

참여 주체별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

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 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업

계고 교육과정 간 상호 연계 및 총괄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풀을 사전에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직업계고 전문 교과(군)와 

교원 자격 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향후 제언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수행이 필요한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개선 과제 세부 과제
교육과정 주기 교육과정 개발

개발 운영 환류 총론 각론 체제

다.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체계 간 
연계성 강화 및 
전문가 확보

• 교육과정 개정 시 개편된 교과(군)과 교원 
자격(표시과목) 연계

○ 교과(군)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 연수, 역랑 개발 기회 제공

○ △
개발

참여자

•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인력 
풀(pool) 관리

○ △
개발

 참여자

주: 국가 교육과정 주기를 개발→운영→평가 및 환류,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총론 문서(기준), 각론 문서〔보통 교과 연
계, 전문 교과 편제(교과(군), 과목), 문서 체제〕, 개발 체제(개발 참여자, 개발 절차, 개발 주기와 범위)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와 교육과정 주기 및 개발 체제의 연관성을 제시함.

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개정 발의 
준비

(3년 전)

미래 사회 변화와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 미래 사회 변화 동인과 직업 구조 변화에 
대한 거시 방향 탐색

• 지역별‧주요 산업별 인력 수요와 교과(군)별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계하여 변화 방향 탐색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단계별 연구 과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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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직무 변화 전망 등 분석
• 직업교육의 목표 설정,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주안점 탐색
• 초‧중등 교육과정 맥락에서 직업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 역량, 교육 목표 변화 
방향 반영 방안

• [각론] 교과(군) 교육 목표, 
교과목, 내용 체계 설정 연계

직업계고 졸업자 
진로 경로별 특성 

연구

• 직업계고 졸업 이후 취‧창업, 진학, 이‧전직 등 
유형별 특성을 고교 단계 교육과정 경험과 
연계하여 분석

• 직업계고 교육 쟁점 및 개선 방향 탐색

• [총론] 교육과정 학점 이수 
체계와 연계

• [각론] 교과(군)별 진로 경로 
제시 연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쟁점 및 요구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의 직업계 교육과정 사례 분석
•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편성‧운영 

기준의 주요 개선(안) 도출(보통 교과/전문 
교과 편성 기준 등 포함)

• [총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점 배당 기준, 
편성‧운영 기준 개선(안) 마련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분야별)

• 전문 교과 교육과정 주요 지향점 설계
•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 등 교과 

편제 구조에 대한 개선(안) 도출
 *주요 분야별로 3~4개 교과(군)을 군집화하여 

세부 연구 추진 후 종합 결론 도출
• ISC 등 산업체 의견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교과(군)별 교과 

구조와 기준학과별 과목 
설계와 연계

기초 연구
(2년 전)

직업계고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의 연계성 검토 및 조정 개선(안) 도출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및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토대로 
교과(군), 기준학과별/과목 유형별 과목 
개선(안) 도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주요 
사항과의 연계성 검토

• 전문 교과 교과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주요 방법과 방향 제안

• [총론]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설정에 반영

• [총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점 배당 기준, 
편성‧운영 기준 설정 연계

• [총론] 전문 교과 과목 편제, 
과목 유형 설정에 반영

• [각론] 교과(군)별 과목 
설정에 반영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정의 
주안점, 과목별 교수‧학습, 
평가 진술 등에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발 연구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및 과목 교육과정의 
(고시)문서 항목과 세부 체계 개발

  *(예) 내용 체계 진술 방식 개선(안), 
성취기준 진술 방식 개선(안) 등

• 전문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정 
진술 문서 체제로 반영

시안 개발 직업계고 • 기초 연구, 조사‧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 [총론] 직업계고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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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수행이 필요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문 교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교과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계고 현장에서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운영되는지를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실무 과목을 중심

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전공 일반 과목 운영 현황이나 전공 실무 

과목과의 연계, 교과(군)별로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의 

편성‧운영 비율의 차이 등은 교과(군) 특성이나 학교의 운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계고 교원 연수 체계화 연구를 제안한다. 직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 주제 중심의 연수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교수‧학습 및 평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문 교과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 중심보다 장기간 집중적인 연수(예: 연수 기관 파견, 전일제 

연수 등)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산업 기술을 이해하고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실질적 연수, 지역 맞춤형 직무 연계 연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계 연구 제목(가안) 주요 내용 연구의 활용   

연구
(1년 전)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직업계고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 총론 시안의 적합성 검토(전문가, 학교 및 

산업계 현장 등)
사항 내용 진술에 반영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 기초 연구, 조사‧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문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 각론 시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학교 현장, 
산업계 현장 등)

• [각론] 교과(군)별 교육과정 
내용 진술에 반영

상시
(매년 
수행)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배경

•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추진 논의
• 산업 환경 변화 분석, 직업계고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및 분석, 직업계고 교육과정 
실행 및 모니터링 연구 등

• [총론][각론]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발의 근거

전문 교과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 과목별 내용 체계 위계성, 계통성, 적절성 
분석 및 편성 현황 분석

• 교육과정 개선 의견 수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년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실시

• [총론] 교과 편제 연계
• [각론] 과목 교육과정 내용 

체계 개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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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계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평가의 과정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연수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계고 수업과 평가 모델 연구를 제안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통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수업 모델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체계와 수업 모델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새로운 국가 수준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발 절차, 표현 형식, 지역(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전달 체계와 역할 분담, 우리나라 맥락에서 

산업체 직무 및 요구 분석 내용 반영 등 총체적인 개선 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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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국(잉글랜드) T-레벨의 직업 분야별 기술자격(TQ)

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농업, 환경 및 
동물 관리 

(Agriculture, 
Environmenta
l and Animal 

Care)

• 농업, 토지 관리 

및 생산 

(Agriculture, 

Land 

Management 

and 

Production)

• 지속가능성, 환경 법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및 폐기물 관리 원칙 포함

• 생물안전성의 원칙

• 고용 권리와 책임 및 해당 

분야 내 발전 기회

• 윤리적 원칙

• 공급망과 재고 관리 원칙

• 비즈니스 조직, 기업가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 평등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특성

• 의사소통

• 고객 관리 원칙

• 재정

• 보건 및 안전

• 정보 및 데이터

• 작물 생산

• 꽃꽂이

• 토지 기반 엔지니어링

• 축산 생산

• 관상용 원예 및 조경

• 수목 및 산림 관리와 유지

동물 관리 및 경영 
(Animal Care 
and 
Management)

• 동물 관리 및 행동 

• 동물 관리 및 과학

비즈니스 및 행정 
(Business and 
Administration)

경영 및 행정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비즈니스 맥락 - 조직 

문화와 가치, 다양한 

유형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그리고 

조직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요 

• 프로젝트 및 변화 관리 - 

일반적인 변화 관리 이론 

및 모델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개선하는 방법 

• 비즈니스 지원 

• 비즈니스 개선 

• 팀 리더십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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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 비즈니스 행동 - 좋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목적, 매체, 청중에 따라 

사회적 의사소통 스타일을 

전문적인 표준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 

• 품질 및 규정 준수 -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

건설 
(Construction)

건설을 위한 건물 
서비스 엔지니어링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for 
Construction) 

• 보건 및 안전 

• 건물 설계, 측량 및 계획의 

기초가 되는 과학 

• 정확하고 적절한 측정 수행 

• 건설 방법 

• 건축 규정 및 표준 

• 건설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정보 표준 

• 관계 관리 및 고객 서비스 

• 사물 인터넷(IoT)이 

건설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기술 

• 건설 설계 원칙 및 과정 

• 건설 산업과 경제에서의 

역할 

• 지속가능성 및 건설의 

환경적 영향 

• 비즈니스, 상업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건물 기술 원칙 

• 건물 서비스 

엔지니어링 

시스템 

• 유지보수 원칙 

• 도구, 장비 및 

재료

• 전기 및 전자 장비 

엔지니어링 

• 전기공학 

• 가스 엔지니어링 

• 보호 시스템 엔지니어링 

• 배관 및 난방 엔지니어링 

• 난방 엔지니어링 및 환기 

• 냉동 엔지니어링 및 

공기조화 엔지니어링

건설을 위한 설계, 
측량 및 계획 
(Design, 
Surveying and 
Planning for 
Construction)

• 프로젝트 관리 

• 예산 편성 및 

자원 할당 

• 조달 

• 위험 관리

• 건설 및 건축 환경을 위한 

측량 및 설계 

• 토목 공학 

• 건물 서비스 설계 

• 유해 물질 분석 및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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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창작 및 디자인 
(Creative and 

Design)

공예 및 디자인 
(Craft and 
Design) 

• 창의적 경제 

• 창의 산업에서의 개인 

• 문화적 맥락 및 어휘 

• 관객 및 소비자 요구 

•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 직장에서의 전문적 기준 및 

행동 

•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 

요구사항 

• 연구 기술 

• 프로젝트 방법론 및 행정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주얼리 메이커 

• 도자기 메이커 

• 가구 메이커(제작자) 

• 가구 메이커(장식업자) 

• 직물 및 패션 메이커

미디어, 방송 및 
제작 (Media, 
Broadcast and 
Production)

• 창의적 미디어 기술자 

• 이벤트 및 행사장 기술자 

• 콘텐츠 창작 및 제작

디지털 (Digital)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Digital 
Business 
Services)

•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및 

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및 

도덕적 함의 

• 소프트웨어 설계에서의 

데이터 활용 

• 문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물리적, 가상 및 클라우드 

환경을 포함한 디지털 환경 

•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적 의무 

•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 

• 인터넷 보안의 기술적, 

물리적 및 인적 측면 

• 디지털 프로젝트 계획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데이터 테스팅 

• 프로젝트 관리 및 협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

• 분석을 위한 데이터 소싱, 

구성 및 포맷팅 

•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블렌딩(통합) 

•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해석 및 결과 전달 

• 지식 출처의 발견, 평가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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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디지털 제작, 
설계 및 개발 
(Digital 
Production, 
Design and 
Development)

• 사물 인터넷 

(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블록체인, 3D 

프린팅과 같은 

신흥 기술 

트렌드

• 사용자 요구에 맞는 

요구사항 및 수용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문제 분석 

•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및 

테스트 

• 소프트웨어 변경, 유지보수 

및 지원 

• 사회적 및 협업적 환경에서 

솔루션 창출 

•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출처의 

발견, 평가 및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 시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윤리적 원칙 적용 

및 위험 관리

디지털 지원 
서비스 (Digital 
Support 
Services)

• 디지털 지원 

서비스 분야 내 

역할 

• 디지털 지원 

서비스에서의 

의사소통 

• 결함 분석 및 

문제 해결

• 디지털 인프라 

• 네트워크 케이블링 

• 디지털 지원 

• 사이버 보안

교육 및 유아교육 
(Education 
and Early 

Years)

교육 및 유아 교육
(Education and 
Early Years)

• 0세부터 19세까지의 교육 

및 유아기 분야 이해 

• 아동 발달 

•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 

• 안전보호, 보건 및 안전, 

복지 

• 행동의 이해 및 관리 

• 아동 및 청소년 관찰 및 

평가 

• 평등과 다양성 

• 특수 교육 요구 및 장애 

•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 유아 교육자 

• 교육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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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 부모, 보호자 및 더 넓은 

가족과의 협력 

• 아동,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서비스와의 협력 

• 성찰적 실천 및 기타 

전문성 개발 형태

공학 및 제조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공학 및 제조를 
위한 설계 및 개발 
(Design and 
Development 
f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 엔지니어링 및 제조 분야 

내 업무 - 재료, 조건 및 

맥락이 설계 과정과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엔지니어링 및 제조를 위한 

필수 수학 - 표준 행렬 및 

행렬식, 표준 삼각법을 

포함한 수학에 대한 지식 

및 이해 

• 재료 및 그 특성 - 재료 가공 

기술과 재료 및 재료 

품질에 미치는 영향, 

재료의 상태, 이들의 관리 

방법, 재료 테스트 방법 및 

기술 이해 

• 비즈니스, 상업 및 재무 인식 

- 상업적 우선순위 및 시장,

고객/클라이언트/파트너 

및 자원 할당을 포함한 

기본 상업 원칙

• 기계 공학 

• 전기 및 전자 공학 

• 제어 및 계측 공학 

• 구조 공학

공학 및 제조를 
위한 유지보수, 
설치 및 수리 
(Maintenance, 
Installation 
and Repair f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기술: 기계 

•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기술: 

메카트로닉 

•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기술: 

전기 및 전자 

•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기술: 

제어 및 계측 

• 유지보수, 설치 및 수리: 

경량 및 전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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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공학, 제조, 가공 
및 제어 
(Engineering, 
Manufacturing, 
Processing and 
Control)

• 피팅 및 조립 기술 

• 기계 가공 및 공구 제작 기술 

• 복합 소재 제조 기술 

• 제작 및 용접 기술

보건 및 
과학(Health 

and Science)

건강 (Health) • 건강 및 과학 분야 내 업무 

• 보건, 안전 및 환경 규정 

• 정보 및 데이터 관리 

• 우수한 과학적 및 임상적 

실천의 원칙 

• 세포, 조직 및 대형 분자의 

구조, 유전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을 포함한 핵심 과학 

개념

• 의료 분야 이해 

• 인간 중심 케어 

제공 

• 건강 및 웰빙 

지원 

•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추가 지식 

• 감염 예방 및 

통제

• 성인 간호 팀 지원 

• 조산 팀 지원 

• 정신 건강 팀 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케어 지원 

• 치료 팀 지원 

•  (2022년 9월부터) 치과 

간호

헬스케어 과학 
(2025년 9월 
마지막 등록) 
(Healthcare 
Science - Last 
enrolments 
September 
2025)

• 의료 과학 분야 

이해 

•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 질병 

및 장애, 

유전체학 및 

의학물리학에 

대한 추가 지식 

• 인간 중심 케어 

제공 

• 감염 예방 및 

통제 

• 우수한 과학적 

실천

• 의료 과학 지원 

• (2022년 9월부터) 안과 

관리 서비스

과학 (Science) • 과학 분야 이해 

• 세포 주기 및 

세포 호흡, 

효소 및 단백질 

구조, 병원체, 

생물학적 

• 실험실 과학 

• 식품 과학 

• 측정학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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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물질의 분류, 

동역학적 변화 

및 관련 분석 

기법을 포함한 

추가 과학 지식 

• 과학적 방법론 

• 실험 장비 및 

기법 

• 과학 윤리

법률, 금융 및 
회계 (Legal, 
Finance and 
Accounting)

회 계 
(Accounting)

• 재무 회계의 기초 - 기본적

인 재무 원칙, 개념 및 실무

에 대한 이해와 이 내용이 

관련 회계, 부기 및 비즈니

스 수학 요구사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 

• 전문성과 윤리 - 

직장에서의 전문적 행동 및 

책임, 개인, 조직 및 

전문가를 위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이해 

• 데이터 주도 혁신 및 분석, 

디자인 사고 -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과 주요 현대적 시각화 

도구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이들이 가장 잘 

사용되는 시기에 대한 이해

• 보조 회계사

금융 (Finance) • 비즈니스 환경 

- 비즈니스 

모델, 세법, 

기본적인 

비즈니스 원칙 

및 변화 동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소매 및 상업 은행 분석가 

• 투자 은행 및 자산 및 재산 

관리 분석가 

• 보험 실무자 

• 금융 컴플라이언스/위험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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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 비즈니스 환경 

• 법률 직종 내 경력 

• 규제 

• 전문성과 윤리 

• 보안 및 위험 

•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 

요구사항 

• 제3자 전문 서비스 

• 법률의 기초 

• 재무 회계의 기초 

• 디지털 및 신흥 기술, 

디지털 변환 및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인식 

• 데이터 주도 혁신, 분석 및 

디자인 사고 

• 연구 기술 

• 법률 맥락에서의 프로젝트 

및 변화 관리 접근법

• 법률 서비스 보조원 - 

비즈니스, 금융 및 고용 

• 법률 서비스 보조원 - 범죄, 

형사 사법 및 사회 복지

판매, 마케팅 및 
조달 (Sales, 

Marketing and 
Procurement)

마케팅(2025년 
9월 도입) 
(Marketing - 
September 
2025)

• 마케팅의 목적, 리더십, 

문화 및 비전을 포함하여 

조직에 가치를 더하는 방법 

및 마케팅 활동이 없을 

때의 영향 

• 관리 과정으로서의 

마케팅, 그 중요성, 시장 

유형 및 도달 범위를 

포함한 마케팅의 역할 

• 소비자와 고객 간의 주요 

차이점 및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 

• 공급업체 및 조달의 역할을 

포함한 시장 진출 경로: 

기업 대 기업(B2B), 기업 

대 소비자(B2C) 및 기타 

채널, 그리고 이것이 

마케팅 활동에 미치는 영향 

• 마케팅 보조원(멀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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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levels.gov.uk

직업분야
(Route)

T-레벨 교육 경로
(Pathways)

핵심 내용(Core) 직업 전문화
(Occupational Specialism)분야 공통 과정 특화

• 고객 페르소나 및 마케팅 

캠페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 목적 및 경쟁적, 자발적, 

분석적, 체계적 등의 

일반적인 유형 포함

• 다양한 유형의 고객 및 

소비자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영리 및 비영리 마케팅 

목표를 포함한 조직의 목적 

및 비즈니스 목표 

• 마케팅 및 확장된 프로모션 

믹스(광고, 개인 판매, 판매 

촉진, 홍보 및 직접 

마케팅)와 다음과 

관련하여 채널 간의 차이점 

및 조정된 마케팅 믹스의 

이점: 

• 제품

• 가격

• 장소

• 프로모션

• 사람

• 프로세스

• 물리적 증거



322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부록 2> FGI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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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의견 조사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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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워킹 그룹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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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가. 1차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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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조사지



332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부록  333



□ 저자약력

∙ 윤형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남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김경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나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박미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오관택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 임해경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 고경열
- 대구공업고등학교 수석교사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 발 행 연 월 일

․ 발   행   처

․ 연  구  기  관

․ 인 쇄 처

2025년  6월  29일  인쇄

2025년  6월  30일  발행

국가교육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홈페이지: https://www.ne.go.kr/

전    화: (02)2100-3312

팩    스: (02)2100-335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주)정인애드 (02) 3486-6791

발행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를 금함.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
    /HUN <>
    /ITA <>
    /JPN <>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